질의응답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http://www.korean.go.kr)에 있는 `질의응답자료집`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 
	'그러므로'와 '그럼으로'는 표기로만 구별이 될 뿐 억지로 끊어서 발음하지 않는 한 발음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기에서도 자주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발음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 의미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하여 적어야 합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참조) 먼저 '그러므로'는 '그렇다' 또는 '그러다(←그렇게 하다)'의 어간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결합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 하기 때문에'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다음의 (1)과 같은 예에서는 '그러므로'로 적어야 합니다.  

(1) 가.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그러니까).  
 나. 그는 훌륭한 학자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는다(그렇기 때문에).  
 다. 규정이 그러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그러하기 때문에).  
 라. 그가 스스로 그러므로, 만류하기가 어렵다(그리 하기 때문에).  

반면에 '그럼으로'는 '그러다'의 명사형 '그럼'에 조사 '-으로'가 결합한 형태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라는 수단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그럼으로' 다음에는 '그러므로'와는 달리 '-써'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2)와 같은 예에서는 '그럼으로(써)'로 적어야 합니다. 
  
(2)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한편(1 가),(1 나)는 ⑵에서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질 때에도 '그럼으로, 그럼으로(써)'에 평행되게 '∼므로, ∼(으)ㅁ으로(써)'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1)′가.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  
     나. 그는 훌륭한 학자이므로 존경을 받는다.  
(2)′그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센터'가 맞습니까, '센타'가 맞습니까? 

	답변 : 
	외래어 표기법은 관용으로 굳어져 있는 말 이외에는 원지음을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한글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 음성 기호로［  ］는 '어'에 대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의 발음이［sent  ］,［t  :min  l］,［rout  ri］인 center, terminal, rotary에서 온 외래어는 '센터, 터미널, 로터리'로 표기되는 것이 옳습니다. '센타, 터미날, 로타리'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사람이 많으나［  ］가  '어'에 대응되어 있는 이상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물론 '센타, 터미날, 로타리'로 발음하는 것이 언중들에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service［s  :vis］, second［sek  nd］등과 같이 어중에 나타나는［  ］를  '아'로 하여 '사비스, 세칸드'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센터, 터미널, 로터리' 대신에 '센타, 터미날, 로타리'를 표준어로 삼는다면［  ］는  단어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어'로도 표기되고 '아'로도 표기되게 되어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말에서의［  ］도 많은 어휘에 있어서는 '어'로 굳어져 있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orkshire, Hampshire, Baltimore, Fraser, Baker와 같은 고유명사가 '요크샤, 햄프샤, 볼티모아, 프레이자, 베이카'로 표기되거나 maker, filter, butter, terror, computer, kilometer, laser, speaker, slipper, personal, journal 등에서 온 외래어가 '메이카, 필타, 버타, 테라, 컴퓨타, 킬로미타, 레이자, 스피카, 슬리파, 퍼스날, 저날' 등으로 표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는 '어'에 대응될 수밖에 없고 '센타, 터미날, 로타리'를 표준어로 인정한다면［  ］를 '어'로 대응시키는 규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셈인데 '센타, 터미날, 로타리'가 예외로 인정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센터, 터미널, 로터리'로 써야 합니다.
comedy［k  midi］는 '코미디'가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메디'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 용례 심의에서 '코메디'를 관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미디'가 맞습니다. camera에 대한 '카메라'의 경우만큼 굳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코메디'로 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supermarket은 발음이［s(j)u:p  ma:kit］인데［j］는 영어의 표준 발음에서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외래어 용례 심의에서는［j］가 나는 쪽의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슈퍼마켓'이 되었습니다.
bowling［bouli  ］에서 온 외래어를 '보울링'으로 표기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 '볼링'이 맞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영어의 표기 세칙에서［ou］는 '오'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ou］를 '오우'로 표기한다면 note, goal, boat, coat, joke에서 온 외래어가 '노우트, 고울, 보우트, 코우트, 조우크'로 표기되어 무척 어색한 어형이 되고 맙니다. 더욱이 원어에서의 이중모음［ou］는［o］에서［u］로 아주 조금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우'로 표기하는 것이 '오'로 표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원어와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au  ］도 '아우어'가 아닌 '아워'에 대응되어 tower, hour 등에서 온 외래어가 '타워, 아워'로 표기됩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시삽'과 '시솝' 중 어느 것이 바른 외래어 표기입니까? 

	답변 : 
	'시삽' 또는 '시솝'은 영어의 'system operator'에서 따서 쓴 말인데 권장할 만한 조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삽' 또는 '시솝' 대신에 '운영자'라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하늘을 나르는 슈퍼맨'이 올바른 표현입니까? 

	답변 : 
	'하늘을 나르는 슈퍼맨'은 '하늘을 나는 슈퍼맨'으로 고쳐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나르다'에는 '물건을 옮기다, 운반하다' 등의 뜻만 있지, '공중을 날아 다니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나르는 슈퍼맨'이라고 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슈퍼맨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옮길 수는 없겠지요. 한편, '하늘을 날으는 슈퍼맨'과 같은 '날으는'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적잖이 보입니다. 그러나 '날다'는 '나니, 나오, 나는' 등과 같이 활용하는 동사이므로 '나는'이라고 해야 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가끔씩 공문서 따위에서 '……하시압'과 같은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답변 : 
	이 형태는 원래 존칭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와 겸양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압(옵)'이 결합된 것으로서 뒤에 '소서'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태는 대체로 어떤 정보나 소식을 알리는 글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개화기에 광고 등에 많이 쓰였으나, 그 이후로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형태는 일종의 의고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난' '○○란' 등에서 '난' 과 '란'의 쓰임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확실히 구분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한글 맞춤법 제11항［붙임 ４］에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고 하여 '역이용(逆利用)', '열역학(熱力學)', '해외여행'(海外旅行)' 등을 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는 '한자어＋한자어'로 된 것들이어서 '고유어＋한자어'로 된 것에 대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한글 맞춤법 해설'에 따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는 '개－연(－蓮)', '구름－양(－量)', '허파숨－양(量)' 등입니다. 또, 한글 맞춤법 제12항［붙임 1］에서 "단어의 첫소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라고 하여 그 예로 '쾌락(快樂)', '극락(極樂)',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年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가정란'인데［붙임 １］은 결국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혹자는 '릉(陵)'과 '란(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능', '난'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왕릉(王陵)', '정릉(貞陵)'처럼 쓰이는 '릉'이나 '독자란(讀者欄)', '비고란(備考欄)'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하나의 단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강릉(江陵)',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 '학습란(學習欄)' 등의 예를 여기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어＋한자어'의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하여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처럼 고유어나 (구미)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11항［붙임 ４］에서 보인 '개－연', '구름－양'의 경우와 같이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어＋欄'은 그  '欄'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란'으로 적어야 하고 '고유어(또는 외래어)＋欄'은 그 '欄'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난'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우리 나라 대중 가요 중에 "산 ○○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에서 ○○ 안에 들어갈 단어로 '너머'와 '넘어'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또 '너머'와 '넘어'는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합니까? 

	답변 : 
	'너머'와 '넘어'는 발음이 같고 뜻도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예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너머'가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규정으로는 한글 맞춤법 제19항［붙임］(어간에 '-이'나 '- 음'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입니다. '넘어'는 '넘다'라는 동사의 '-아／어'형 어미가 연결된 것으로 품사는 동사이고, '너머'는 명사로서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물이 넘어 수도꼭지를 잠갔다"라고 할 때에는 '넘어'이고, '넘기 때문에'와 같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산 너머 저쪽'은 '산'을 넘는 동작이 들어 있지 않고 산 뒤에 있는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산 넘어'에서 '산'은 목적어이고, '산 너머'의 '산'은 명사가 관형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더우기＼더욱이', '일찌기＼일찍이'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예전에는 '더우기, 일찌기'로 적던 것을 한글 맞춤법 제25항의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더욱이, 일찍이'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예들로 '더욱이, 일찍이, 곰곰이, 생긋이, 오뚝이, 히죽이' 등이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던지'와 '-든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 
	일부의 사람들은 '-던지'와 '-든지'를 구별 없이 모두［-든지］로 (또는［-던지］로) 잘못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발음 때문에 '던지'와 '-든지'는 표기에서도 자주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발음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형태, 의미적인 차이를 보이는 다른 말입니다. 먼저 '-든지'는 ㄱ)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ㄴ)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ㄷ)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등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1) 가.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나.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등에서 (１ 가)는 조사의 예이고, (１ 나)는 연결어미의 예인데, 이 경우의 '-든지'는 모두 '-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1') 가. 배든 사과든 마음대로 먹어라.  
     나. 가든 오든 마음대로 해라.  

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던지'는 지난 일을 나타내는 '-더-'에 어미 '-ㄴ지'가 결합된 어미로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어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2) 가. 그날 저녁 누가 왔던지 생각이 납니까？ 
    나. 그날 따라 날씨는 왜 그리 춥던지.  
    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었다.  

등과 같이 쓰입니다. 이 경우의 '-던지'는 '-던'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더'와 결합하여 지난 일을 말하는 형식으로는 '-더구나, -더구려, -더구먼, -더군, -더냐, -더니, -더니라, -더니만, -더라, -더라면, -던,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던들' 등이 있으며, 이들도 모두 '-드, -든(-)'으로 적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어머니는 미소를 ○○ 말씀하셨다"에서 ○○ 속에 들어갈 말이 '띠고'입니까, '띄고'입니까？ 

	답변 : 
	'띠고'가 맞습니다. 두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선, '띠다'는 '(띠를) 두르다, (물건을) 몸에 지니다, (용무, 직책, 사명을) 가지다, (빛깔을) 조금 가지다, (감정, 표정, 기운을) 조금 나타내다'의 뜻으로 쓰이고, '띄다'는 '뜨이다'(눈에 ∼)의 준말로, '띄우다'(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솟아오르다, 틈이 생기다)의 사역형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붉은색을 ○○ 있다"나 "그는 역사적인 사명을 ○○ 파견되었다"의 경우에는 '띠고'이고, "눈에 ○○ 행동을 하지 마라"나 "물에 ○○ 나룻배"의 경우에는 '띄는, 띄운'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ㄹ'로 끝나는 용언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여야 합니까？ 

	답변 :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ㄹ'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 그 예시(갈다：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를 통해 'ㄹ'이 떨어지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ㄹ'로 끝난 용언들의 어간 받침 'ㄹ'은 'ㄴ', 'ㅂ', '오'로 시작되는 어미나 관형형 어미 'ㄹ', 존경의 선어말어미 '-시-' 앞에서 탈락하고 '으' 없는 어미형이 바로 결합합니다. 국어에서 용언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으'가 선행하는 어미를 쓰고, 모음으로 끝나면 그러지 않습니다(예：먹-으니／가니, 먹-은／가-ㄴ). 그러나 'ㄹ'로 끝난 용언은 다른 자음 어간과 달리 모음 어간과 같은 어미 활용을 보입니다. 즉, '으'가 선행하지 않는 어미형을 결합시킵니다.  명사형 어미 '-음／ㅁ'이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날다'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으'가 없는 어미 '-ㅁ'을 결합시켜 '낢'과 같이 써야 합니다. 이때에 다른 활용에서와는 달리 'ㄹ'이 탈락하지 않는 것은 '날며'에서와 같이 'ㅁ' 앞에서는 'ㄹ'이 탈락하지 않으며 '낢을'과 같은 '낢'이 다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날믈］과 같이 'ㄹ'이 소리나기 때문입니다. 어간이 'ㄹ'로 끝나더라도 파생명사를 만들 때는 '알음', '놀음／노름'과 같이 '음'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파생명사들은 명사형과는 달리 용언의 서술성이 상실되고 그 의미도 약간은 변화하기 때문에 명사형의 표기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파생명사는 사전에 등재되므로 사전에 없는 형태라면 '낢'과 같이 받침을 'ㄻ'으로 써야 합니다. 현재 구어에서 'ㄹ'로 끝나는 일부 용언의 경우 '으'가 사용되는 일이 적지 않으나 이를 표기하는 규정이 어문 규범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한자의 원래 음가가 '률(率)'과 '렬(列)'인 글자들은 어느 때는 각각 '률, 렬'로 적고, 어느 때는 '율, 열'로 적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국어에서 두음법칙은 어두에서만 적용되고 제２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하신 '률'과 '렬'은 이러한 두음법칙에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한자가 어두에 쓰일 때는 물론 두음 법칙에 적용을 받지만 제２음절 이하에 쓰일 때 특히 모음이나 'ㄴ'받침 다음에 오는 '률, 렬'은 그 'ㄹ' 이 줄어지는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글 맞춤법 제11항［붙임 １］참조) 

(1) 가. 법률(法律), 능률(能率), 출석률(出席率) 
  나. 운율(韻律), 비율(比率), 전율(戰慄) 
(2) 가. 행렬(行列), 결렬(決裂), 맹렬(猛烈), 졸렬(拙劣)  
  나. 치열(齒列), 분열(分裂), 치열(熾烈), 우열(優劣), 진열(陳列) 

즉 (1)이나 (2)의 '가'는 '률'이나 '렬'로, '나'는 '율'이나' 열'로 표기합니다. 이는 모음이나 'ㄴ' 받침 다음의 '렬', '률'이 '열', '율'로 각기 발음된다는 사실을 표준어로 인정하기 때문에 표기에도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릉(陵)', '랍(拉)', '뢰(雷)' 등의 표기에 관해 말씀 드리면, 이들은 두음 법칙에 충실해서 어두에서는 'ㄴ'이 되고, 제２음절 이하에서는 본음('ㄹ')대로 적게 됩니다. 특히 '능(陵)'의 경우는 그 독립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제２음절 이하에서도 '능'으로 표기하려는 사람이 많으나 표기의 혼란을 우려하여 제２음절 이하에서는 '릉'으로 통일해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형은 양복을 ○추었다"에서 '마'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맞'으로 써야 합니까？ 

	답변 : 
	'맞'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때 '맞추다'와 '마추다'를 양립시켜 '일정한 치수나 규격대로 만들도록 미리 맡기다, 약속하다'의 뜻으로는 '마추다'로, 어긋남 없이 꼭 맞도록 하다, 갖다 대어 붙이다, 올바로 대다, 정도를 알맞게 하다'의 뜻으로는 '맞추다'로 썼습니다만,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의 구별 없이 '맞추다'라고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기에게 입을 ○추었다", '○춤 와이셔츠', "가구를 집에 ○추어서 고른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에 '맞'으로 두루 쓸 수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뿐'이나 '만큼'은 명사 뒤에 오면 조사이고, 관형형 어미 뒤에 오면 의존명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 쪽에서 들려 오는 만세 소리", "영배는 찬성하는 쪽에 속했다"에서의 '쪽'과 같은 의존명사는 명사 뒤에 오든지 관형형 어미 뒤에 오든지 모두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뿐'이나 '만큼'이 다른 의존명사와 달리 명사 뒤에 올 때 조사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뿐'이나 '만큼'이 명사 뒤에 쓰일 때는 다른 의존명사와 달리 조사라고 보는 이유는 앞에 오는 명사와 '뿐', '만큼' 사이에 다른 격조사가 올 수 있으나, 다른 의존 명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십시오. 

(1) 영식이는 학교에서뿐이 아니라 집에서도 말썽꾸러기였다.  
(2) 부모님에게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3) ＊광장에서쪽이 시끄럽다.  

위에서 보듯이 '뿐'이나 '만큼'은 앞에 오는 명사와의 사이에 '에서', '에게' 따위의 조사가 올 수 있으나, '쪽'과 같은 다른 의존명사는 그러한 격조사의 개재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뿐'이나 '만큼'이 명사 뒤에서도 여전히 의존명사라면, 그 앞에 격조사가 온다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오늘이 몇 월 ○○이냐？"에서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며칠'과 '몇일'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며칠'이 맞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27항［붙임 2］는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며칠'을 그 용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의 경우는 '몇 개, 몇 사람' 등에서의 '몇'과 '날'을 나타내는 '일(日)'이 결합된 '몇＋일'로 분석하여 그 표기가 '몇일'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혼동되기 쉽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릴 경우……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고 또 위의 분석이 정당하다면 이 단어의 표기는 당연히 '몇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단어가 '몇＋일'로 분석되고 그 표기를 '몇일'로 적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합성어에서는 후행하는 형태소의 두음이 '이(혹은 반모음 /ｊ/)'일 경우 선행하는 말의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면서 사이에 'ㄴ'이 덧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일 :［압닐］→［암닐］, ＊［아필］ 
잣엿 :［잗엿］→［잔녇］, ＊［자셧］ 
낮일 :［낟닐］→［난닐］, ＊［나질］ 

'며칠＼몇일'의 경우 이 단어가 '몇＋일'로 분석될 수 있는 합성어라면, 위의 발음 법칙에 의하여 그 발음이［몃닐］→［면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면닐]이 아니라 ［며칠］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어 불규칙성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기둥에 머리를 받치다＼받히다＼바치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답변 : 
	일상 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받치다'와 '받히다'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받치다'는 '받다'에 강세를 나타내는 접미사 '-치-'가 결합한 형태이고, '받히다'는 '받다'에 피동접미사 '-히-'가 결합해서 생성된 피동사입니다. '받치다'는 '우산이나 양산 등을 펴 들다', '밑에서 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우산을 받치다", "그릇을 받쳐 들다",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 있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받히다'는 '머리나 뿔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 '머리나 뿔 따위에 받음을 당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예에서는 "기둥에 머리를 받히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바치다'는 위에 든 '받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단어입니다.  사전에 보면 '바치다'는 '윗사람에게 물건을 드리다',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의 의미로 "임금님께 예물을 바치다"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와 같은 예에 쓰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반드시'와 '반듯이'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반드시'와 '반듯이' 모두 맞습니다만 의미가 다릅니다.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의 의미를 가지며, '반듯이'는 '반듯하게'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 단어가 모두 어원적으로는 '반듯하다'와 연관되는지 모르나 현재 원 단어와 의미적으로 연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표기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유형의 표기에 대해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에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어근으로서 그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형태소 결합에 있어 원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정신이므로 '반듯'이라는 어근의 형태를 유지하여 적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의 '반듯'은 '반듯하다'의 '반듯'과는 의미가 다르므로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과의 관련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어근으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분리하여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와 같이 소리나는 대로 적습니다.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원래 의미가 살아 있으므로 어근 '반듯'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원 형태를 살려 적은 것입니다. '일찌기'를 '일찍이'로 적는 것도 이 규정과 관계됩니다. '일찍'이라는 부사가 따로 있고 의미도 '일찍이'와 유사하므로 부사 '일찍'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구성이라 판단하여 '일찍이'로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일찍'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예로는 '더욱이', '오뚝이' 등이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씨름에서 쓰는 말 '밭다리'를 '밧다리'로 써야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밧다리'가 아닌 '밭다리'로 쓰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 
	'밭다리'는 '바깥-다리'가 줄어진 말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32항은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실질형태소가 줄어진 경우에는 줄여진 형태를 밝히어 적는 것으로 '엊그저께'에서 '어제그저께'에서 '어제'의 'ㅔ'가 준 형태는 '엊'으로 적어 그 준말의 형태는 '엊그저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어지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올라붙지 않고 받침소리가 올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둑-장기'가 '박장기'로, '어긋-매끼다'가 '엇매끼다'로 줄어지는 것입니다. '바깥-'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밭'으로 줄어집니다. 그런데 이 '밭'은［받］으로 소리납니다. 이 경우 이를 어떻게 적을지가 문제입니다. '밭／받／밧'의 세 형태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７항은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걷잡다(거두어 붙잡다)', '곧장(똑바로 곧게)' 등은 본디 그 형태소가 'ㄷ'을 가지고 있던 것이므로 'ㄷ'으로 적고, '갓-스물', '풋-고추', '햇-곡식' 등은 그와 같은 근거가 없으므로 관용에 따라  'ㅅ'으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유추 해석하여 '바깥-'을 굳어진 말 '밭'에 적용하면 '밭'은 원래 형태소가 'ㅌ'을 가지고 있던 것이므로 그 형태를 밝혀 '밭'으로 적습니다. 그럼으로써 '바깥'과의 연관성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밭다리'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그 밖에 '밭벽, 밭부모, 밭사돈, 밭상제, 밭어버이, 밭쪽' 등이 이와 같은 예들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부치다'와 '붙이다'의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부치다'와 '붙이다'를 정확히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붙이다'는 '붙다'에 사역의 의미를 더하는 파생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며, '부치다' 역시 역사적으로는 '붙이다'와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제22항 '다만' 조항에서는 동사 어간에 '-이-'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는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적으나 '드리다, 바치다' 등과 같이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치다'는 '① 힘이 모자라다. (예) 힘이 부치는 일이다. ②바람을 일으키다. (예) 부채를 부치다. ③ 남을 시켜서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 (예) 소포를 부치다. ④ 다른 곳, 기회에 넘기어 맡기다. (예) 회의에 부치다. 인쇄에 부치다. ⑤ 어떠한 대우를 하기로 하다. (예) 불문(不問)에 부치다. ⑥ 심정을 의탁하다. (예) 밝은 달에 부쳐 읊은 시조. ⑦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 (예) 밭을 부치다. ⑧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같은 것을 익혀서 만들다. (예) 빈대떡을 부친다. ⑨ 몸이나 식사 따위를 의탁하다. (예) 몸 부칠 곳이 없다.'의 의미로 쓰여 '붙다'와의 의미상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합니다. 반면에 '붙이다'는 '붙다'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 예를 들어 '① 우표를 붙이다. ② 책상을 벽에 붙이다. ③ 흥정을 붙이다. ④ 접을 붙이다. ⑤ 불을 붙이다. ⑥ 감시원을 붙이다. ⑦ 싸움을 붙이다. ⑧ 내기에 100원을 붙이다. ⑨ 말을 밭에 붙이다. ⑩ 조건을 붙이다. ⑪ 취미를 붙이다. ⑫ 별명을 붙이다.'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들의 구성을 보면 모두 '붙다'의 의미가 살아 있으므로 어원을 밝혀 '붙이다'로 적는 것이다. 다만, '부치다'의 ⑨는 '붙이다'로 쓰던 것인데 한글 맞춤법에서 새로이 바뀐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뱉아'로 적어야 하는지 '뱉어'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얇아'로 적어야 하는지 '얇어'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글 맞춤법 제16항에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뱉어'로 적어야 합니다. 흔히［배:터］뿐만 아니라［배:타］라고 발음되기도 하지만, '뱉다'의 어간 끝 음절 모음이 'ㅏ'나 'ㅗ'가 아니므로 '뱉어'라고 적어야 합니다. '얇아'도［얄버］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표준 형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얇아'로 적어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건대'와 '생각컨대' 중 어느 것이 맞는 표기입니까？ 

	답변 : 
	'생각건대'가 맞는 표기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상당수의 동사나 형용사가 '-하다'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언들이 준말로 쓰일 때는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됩니다.  

간편하게 → 간편케, 다정하다 → 다정타 
흔하다 → 흔타 

그런데 예외적으로, 질문하신 '생각건대' 등에서는 어간의 끝 음절인 '하'가 아주 준 형태를 인정해 어간 '하'가 줄어진 형태로 씁니다.  

거북하지 → 거북지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생각하지 → 생각지 
생각하다못해 → 생각다못해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 못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 익숙지 않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들은 모두 어간 말음이 'ㄱ, ㄷ, ㅂ' 등 무성파열음일 경우이므로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숟가락'을 '숫가락'으로 적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답변 : 
	'숟가락'을 '숫가락'으로 적지 않는 것은 한글 맞춤법 규정 제29항과 관련됩니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라고 하면서, '반짇고리, 사흗날, 삼짇날, 섣달' 등처럼 '바느질, 사흘, 삼질'이 '고리, 날, 달'과 결합하면서 그 받침의 발음이 'ㄷ'으로 소리 나는 것들은 'ㄷ'으로 적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숟가락'의 경우 '밥 한 술'의 '술'과 '가락'이 결합하면서 '술+가락'의 '술-'이 [숟]으로 발음나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숫'이 아닌 '숟-'으로 적는 것입니다.  
 한편, 받침이 'ㄷ'으로 소리 나는 것 중에서 '덧저고리, 돗자리, 엇셈, 웃어른, 핫옷, 무릇'과 같은 예들의 '덧-, 돗-, 엇-, 웃-, 핫-, 무릇'은 위 규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ㅅ'으로 적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아니오'로 써야 하는지, '아니요'로 써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 
	'아니오'나 '아니요' 중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오'를 써야 할 때가 따로 있고, '아니요'를 써야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아니오'를 써야 할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동사, 형용사의 어간 뒤나 선어말어미 뒤에 붙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오'가 없으면 온전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1) 철수가 산에 가오.  
(2) 어서 오시오.  
(3)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오.  

위의 (1), (2)에서 ' 오'를 빼고 보면 '철수가 산에 가－'나 '어서 오시－'처럼 온전한 문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한글 맞춤법 제15항의［붙임 ２］에서는 비록 그 발음이 앞의 'ㅣ'모음 때문에 '요'로 나더라도 '오'로 적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3)도 '-오'를 빼고 보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가 되어 역시 온전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오'로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아니오'는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종결어미 '-오'가 붙은 것입니다.  
위의 (3)과는 달리 '아니요'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요'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아니오'를 써야 할 경우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요'는 (4)에서처럼 자체로 문장 성분을 이룰 수 있는 단어나 구의 뒤에, 또는 (5), (6)에서의 '-아／어'나 '-지'와 같은 종결어미 다음에 붙는 조사입니다. (4)∼(6)에서는 '요'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이 됩니다. 다만 '요'가 있는 문장은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여 주지만 '요'가 없는 문장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4) 철수가(요) 어제(요) 참외 서리를(요) 했어(요).  
(5) 여기 좀 앉아(요).  
(6) 저 그림 멋있지(요).  

이제 '아니요'를 써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요' 없이 '아니'만으로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쓰면 버릇없다고 꾸중을 듣게 될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바로 (7)과 같은 때입니다.  

(7) 심부름 갔다 왔니？ 
    아니(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아무튼'이 맞습니까, '아뭏든'이 맞습니까？ 

	답변 : 
	'아무튼'이 맞습니다. 종래의 맞춤법 통일안에서 '아뭏든, 하옇든'으로 쓰던 것을 한글 맞춤법에서는 '아무튼, 하여튼'으로 고쳐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뭏-, 하옇-'이 다른 어미와 결합하지 못하고 '아뭏-든, 하옇-든'의 형태로만 쓰이고 있고, 또한 용언의 활용형이 아니라 부사로 굳어졌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한글 맞춤법 제40항［붙임 ３］) (×표는 잘못된 어형) 

×아뭏다, ×아뭏고, ×아뭏지, ×아뭏게 …… ○아무튼(아뭏-든) 
×하옇다, ×하옇고, ×하옇지, ×하옇게 …… ○하여튼(하옇-든) 

그러나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렇든(지), 어떻든(지), 아무렇든(지)'와 같은 것들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어떻다, 아무렇다'에 결합되는 다양한 어미들 중의 하나인 '-든(지)'가 결합되어 부사로 전성된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이러튼, ×저러튼) 원형을 밝혀 '-든(지)'로 적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안'과 '않다'의 용법과 표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안'은 용언 위에 붙어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이고, '않다'는 동사나 형용사 아래에 붙어 부정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언 '아니하다'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안 먹는다, 안 어울린다'에서와 같이 서술어를 꾸미는 역할을 할 때에는 '안'을 쓰고,“철수가 먹지 않았다, 영희는 예쁘지 않다”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에 덧붙어 함께 서술어를 구성할 때에는 '않다'를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40항)”그러나 '하다'가 붙는 다른 용언들 가령 '간편하다'와 같으면 '간편하니'만 가능하고 '＊간편으니'와 같은 형태가 불가능한 데 비해 '아니하다'는 '아니하니', '않으니'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않다'는 하나의 별개 단어로 굳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40항［붙임 １］('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에 따라 받침으로 적게 됩니다. '아니'를 '안'으로 적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을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하다'는 부사 '아니'와 용언 '하다'가 결합된 것이므로 '아니'를 그 준말 '안'으로 대치하는 것이 가능할 듯 싶지만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아니하다'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하다'의 꼴로는 쓰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않다'나 '아니하다' 꼴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흔히 '않다'와 혼동되어 쓰이는 것으로 '아니다'가 있습니다. '아니다'는 서술격조사 '이다'에 대응하는 부정 표현으로 서술격조사 '이다'가 쓰인 문장을 부정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로 보조용언이 아닌 본용언입니다. 따라서 '본동사＋지' 구성에 연결되는 보조용언으로 '아니다'를 써서는 안 됩니다. '아니다'는 "Ａ가 Ｂ가 아니다"와 같은 구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어떡해'와 '어떻게'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둘 다 맞습니다.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흔히 혼동하여 쓰는 것들인데 그 쓰임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적으로 쓰이는 말이며 '어떡해'는 '어떻게 해'라는 구(句)가 줄어든 말입니다. 둘은 그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는 단어이고, 후자는 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쓰임도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는 부사형 활용이므로 다양한 용언을 수식합니다.(예：너 어떻게 된 거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반면에 '어떡해'는 그 자체가 완결된 구이므로 서술어로는 쓰일 수 있어도 다른 용언을 수식하지는 못합니다.(예：지금 나 어떡해. ＊이 일을 어떡해 처리하지？) 둘 모두 의문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착각하기 쉬우니 표기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일 것은 '어떡해'의 표기입니다. 우리 어문 규범에서는 준말을 적을 때 원 모습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는 '게'에서 'ㅔ'가 줄고 나머지 'ㄱ'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라붙어 이루어진 말입니다.(한글 맞춤법 제32항 참조) 'ㅎ'을 'ㄱ'이 밀어낸 것은 'ㄱ'이 '게'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떡해'라고 적는 것이 표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어쨋든'과 '어쨌든'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 

	답변 : 
	'어쨌든'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어찌 했든' 등의 'ㅎ '이 줄어들어 '어째, 어쨌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의 경우 발음은［어짿뜬］이지만 온전한 말이 줄어질 적에는 그 원말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짿든'이나 '어쨋든'이 아니라 '어쨌든'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에는 '그랬든(그러했든)', '이랬든(이러했든)' 등이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엊그저께'에서 '엊'의 받침 'ㅈ'은 발음이 되지 않는데도 왜 'ㅅ'이나 'ㄷ'으로 쓰지 않고 'ㅈ'으로 씁니까？ 

	답변 : 
	한글 맞춤법은 형태소들이 결합할 때 그 원래 모습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준말을 표기할 때도 되도록 원말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엊그제'는 '어제그제'에서 '어제'의 'ㅔ'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32항“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ㅈ'을 앞 음절 '어'의 받침으로 적은 것입니다. 준말이 되어 원말의 구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어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야 하겠지만 원말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그 원말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엊그제'처럼 적는 것이 한결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어제저녁, 가지가지, 어떻게 해, 어찌 하였든'을 각각 '엊저녁, 갖가지, 어떡해, 어쨌든'으로 적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그래, 내가 치울게"와 "이것이 무슨 뜻일까？"의 두 예문에서 둘다 된소리로 발음되면서도 각각 예삿소리와 된소리로 구분하여 적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 
	같은 된소리로 발음되면서도 어미 '-(으)ㄹ게'와 '-(으)ㄹ까'를 각각 예삿소리와 된소리로 구분하여 적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53항의 규정입니다. 즉, 어미 '-(으)ㄹ걸, -(으)ㄹ게, -(으)ㄹ세, -(으)ㄹ세라, -(으)ㄹ수록, -(으)ㄹ시, -(으)ㄹ지, -(으)ㄹ지니라, -(으)ㄹ지라도, -(으)ㄹ지어다, -(으)ㄹ지언정, -(으)ㄹ진대, -(으)ㄹ진저, -올시다' 등은 예삿소리로 적되,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ㄹ까, -(으)ㄹ꼬, -(스)ㅂ니까, -(으)리까, -(으)ㄹ쏘냐' 등은 된소리로 적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도록 한 제５항 ２의 규정에 따른다면, '-(으)ㄹ께, -(으)ㄹ껄, -(으)ㄹ찌……' 등으로 적어야 옳은 듯이 보이지만, 비의문형 어미의 경우는 '-(으)ㄹ'과 어울려 쓰이는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으)ㄹ걸, -(으)ㄹ지'의 경우는 '-(으)ㄴ걸, -는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어미들의 표기를 통일한다는 점에서 예사소리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의문형 어미의 경우는 '(스)ㅂ니까, -(으)리까'와 같이 받침 'ㄹ' 뒤가 아닌 환경에서도 항상 '까'라는 된소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된소리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ㄹ' 받침 뒤라는 환경에서 똑같이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형태소가 'ㄹ' 받침 뒤가 아닌 환경에서 예삿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태소들(비의문형 어미)은 예삿소리로 적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태소들(의문형 어미)은 된소리로 적어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있다'의 명사형 표기로 '있음', '있슴'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울러 '있습니다, 있사오니'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있다'의 명사형 표기로는 '있음'이 올바른 것입니다. '-(으)ㅁ' 명사형 어미의 표기는 자음 뒤에서 '-음', 모음 뒤에서 '-ㅁ'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다, 없다' 등과 같이 'ㅆ, ㅄ' 받침 뒤에서는 명사형 표기를 '-음'으로 적든, '-슴'으로 적든 발음상으로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읍니다', '-습니다'를 '-습니다'로 통일시킨 표준어 규정 제17항의 규정에 잘못 유추되어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오니'의 경우에도 '있아오니, 없아오니'로 잘못 적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ㅆ, ㅄ' 받침 뒤에서는 각 경우의 발음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ㄱ, ㄷ' 받침으로 끝나는 예들의 활용 양상을 표로 보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ㄱ, ㄷ' 받침 뒤에서의 명사형 표기로는 '-음'이 옳고, 종결／연결어미의 표기로는 '-습니다, -사오니'가 옳은 것입니다. 결국 'ㅆ, ㅄ, ㄱ, ㄷ……' 등 모든 환경에서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사형은 '-(으)ㅁ', 종결어미는 '-(스)ㅂ니다', 연결어미는 '-(사)오니'로 적어야 옳은 것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잖'과 '-찮'을 어떻게 구분해 써야 합니까？ 

	답변 : 
	한글 맞춤법 제39항에서는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쟎, 챦'으로 적던 것인데 줄어진 형태가 하나의 단어처럼 다루어진 경우에는 구태여 그 원형과 결부시켜 준 과정의 형태를 밝힐 필요가 없으며, 준말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구분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잖, 찮'으로 적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어느 경우에 '-잖-'을 쓰고 어느 경우에 '-찮-'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질문이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지 않-'이 줄면 '-잖-'으로, '-치 않-'이 줄면 '-찮-'으로 적으라고 하고 있으므로 앞말이 '-지'냐 '-치'냐에 따라 달리 적습니다. '-지'는 '않다'나 '못하다'와 같은 보조동사(보조형용사)와 결합하여 부정(否定)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어간에는 '-지'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치'입니다. '-치'는 '하(다)'로 끝난 어간에 '-지'가 '-하-'와 어울려 줄어든 것인데, '-하-'의 준말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치'가 나타나는 경우 복잡하게 됩니다.  
'-하-'가 줄어들 때는 (1)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는 것(예：간편하게＞간편케, 흔하지＞흔치), (2) 'ㅎ '이 어간의 끝소리로 줄어든 것(예：아무러하다＞아무렇다, 이러하다＞이렇다), (3) 어간의 '-하-'가 완전히 줄어든 경우(예：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의 셋으로 나타납니다. (1)의 경우는 '-지'가 '-치'로 변화하는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찮'으로 적어야 합니다. 반면에 (2)와 (3)의 경우는 '-지'가 '-치'로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아무렇잖다, 이렇잖다', '거북잖다, 생각잖다'와 같이 '-잖-'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2)와 관련하여 '귀찮(다)'나 '점잖(다)'와 같이 어간의 끝소리가 'ㅎ '인 경우는 모두 '귀찮잖다, 점잖잖다'와 같이 '-잖-'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제 남는 문제는 (2)와 (3)이 나타나는 조건을 밝히는 일입니다. (2)는 본말보다 준말이 널리 쓰이며 다른 어미가 결합할 때도 'ㅎ'으로 끝난 'ㅎ'불규칙용언과 같은 변화를 보이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은 끝소리가 'ㄱ, ㄷ, ㅂ'와 같이 무성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나타납니다. '거북하(다)', '생각하(다)' 모두 'ㄱ'으로 끝나므로 '-지' 앞의 '-하-'는 완전히 줄어 '-지'는 '-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하다'가 붙는 말 중 '하다'를 제외한 부분이 'ㄱ, ㄷ, ㅂ, ㅎ '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만 '-찮-'을 쓰고, 나머지는 '-잖-'을 써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조그만'이 맞습니까, '조그마한'이 맞습니까？ 

	답변 : 
	국어사전에서는 '조그마하다'와 그 준말로서 '조그맣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그만'이나 '조그마한'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조그마한'은 '조그마하다'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 '-ㄴ'이 붙어 이루어진 것이고, '조그만'은 '조그마하다'의 준말인 '조그맣다'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 '-ㄴ'이 붙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규정된 것처럼 '그렇다, 까맣다, 동그랗다, 퍼렇다, 하얗다'와 같이 'ㅎ'을 가진 어간이 관형형 어미 '-ㄴ' 앞에서 'ㅎ'이 줄어 '그런, 까만, 동그란, 퍼런, 하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똑같은 유성음 다음인데 '무심치, 당치, 허송치'에서는 '치'를 쓰고 '서슴지'에서는 '지'를 씁니까？ 

	답변 : 
	'무심치, 당치, 허송치'와 '서슴지'는 경우가 다릅니다. '무심치, 당치, 허송치'는 '무심하다, 당하다, 허송하다'의 어간 '무심하-, 당하-, 허송하-'에서 'ㅏ'가 줄고 이것이 어미 '-지'와 어울려 '치'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라 '치'로 적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슴지'는 앞의 것들과는 달리 '서슴-'이 어간으로서 본래 '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간 '서슴-'에 어미 '-지'가 붙어 '서슴지'가 되는 것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핑크빛'은 한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 '빛'이 된소리로 나므로 '핑큿빛'으로 써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핑크빛'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 : 
	아직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핑크빛'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이시옷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는“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하고서 다음과 같이 먼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１.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２.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３. 두 음절로 된 ６개 한자어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든 다음 1, 2의 두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을 세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면 위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래어나 외국어가 포함되는 경우는 비록 그것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없습니다. '핑크'라는 외래어 내지 외국어를 포함하고 있는 '핑크빛'은 사이시옷 없이 '핑크빛'으로 적어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하얗다'의 과거시제형은 어떻게 표기해야 합니까？ 

	답변 : 
	질문하신 '하얗다'라는 형용사는 이른바 'ㅎ'불규칙용언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언들과 사뭇 다른 활용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이 용언의 어간 말음 'ㅎ'의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즉 이 'ㅎ'은 어원적으로 '하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그 활용형도 '하다'의 활용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래에 그 과정을 보이겠습니다. '하얗-'＋'-아／어(지다)'는 '하얗-'＋'-애(지다)' → '하얘(지다)'가 됩니다(이것은 '하-'＋'-아도' → '하-'＋'-애도' → '해도'처럼 어미의 변칙성을 보이는 '하다'의 활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얘지다'에서 둘째 음절의 모음이 '얘'가 된 것은 어간에 있던 '야'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하얗다'의 과거형은 '하얬다'가 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햇밤, 햇곡식, 햇병아리'의 '햇-'이란 접두사와 '햅쌀'에서의 '햅-'은 같은 성격의 접두사입니까？ 

	답변 : 
	같은 성격의 접두사입니다. '햇병아리, 햇밤, 햇보리, 햇콩' 등에서의 '햇-'은 '그 해에 새로 난 것'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런데 이 '햇-'이 '쌀'과 결합할 때는 '햇쌀'이 아닌 '햅쌀'의 형태를 취합니다. '쌀(米), 싸리(荊), 씨(種), 때(時)' 등은 중세 국어에서 각각 ', , , '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어 첫머리에 'ㅂ' 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단어들은 독립된 형태로 쓰일 때에는 첫머리의 'ㅂ' 음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나 다른 단어나 접두사와 만나는 경우에는 두 형태소 사이에서 'ㅂ' 음이 발음됩니다. 이런 구조의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는 뒤에 오는 단어가 주가 되는 것이므로, '햇-'과 '쌀'이 만날 때 '햇쌀'이 아니라 뒤의 '쌀'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ㅂ'의 영향을 받아 '햅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찰지지 않고 메진'을 뜻하는 접두사 '메-'의 경우도 다른 단어들은 '메조, 메떡, 메벼' 등으로 '메-'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 있지만, '쌀'과 결합할 때는 숨어 있는 'ㅂ'이 되살아나 '멥쌀'의 모습을 취합니다.  
'찹쌀, 멥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단어들에서도 뒤에 오는 주된 단어를 고정시키고, 첨가되는 'ㅂ'을 앞 형태소의 받침으로 붙여서 적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볍씨(벼＋ㅂ씨) 댑싸리(대＋ㅂ싸리) 
입때(이＋ㅂ때) 접때(저＋ㅂ때) 
냅뜨다(내＋ㅂ뜨다) 부릅뜨다(부르＋ㅂ뜨다) 
칩떠보다(치＋ㅂ떠보다) 휩싸다(휘＋ㅂ싸다) 
이와 유사한 예로 옛말에서 단어 뒤에  'ㅎ'이 붙어 있던 말('ㅎ'곡용어)이 다른 단어들을 만나 이루어지는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서  'ㅎ'곡용어이던 단어는 '머리(頭), 살(肌), 수(雄), 암(雌), 안(內)' 등으로, 이들 단어는 합성어에서 'ㅎ' 음이 첨가되므로, 뒤에 오는 단어를 거센소리로 적어야 합니다.  
살코기(살ㅎ＋고기)    안팎(안ㅎ＋밖) 
단, '암-', '수-'와 결합하는 형태는 표준어 규정 제７항에 예시된 아래의 경우에만 뒷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 것을 인정합니다.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 
암캉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탕나귀, 암톨쩌귀, 암퇘지, 암평아리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회집', '횟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사이시옷을 넣어야 하는지, 넣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예에 들어가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수도물'로 쓰고 어느 신문에서는 '수돗물'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시옷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두 음절로 된 6개 한자어'의 세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한자어와 한자어로 된 구성은 그것이 합성어라고 하더라도 이 제30항에 들어 있는 ６개가 아니면 사이시옷을 쓸 수 없습니다. 순 우리말이 하나라도 들어 있는 구성은 앞의 두 경우를 보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어야만 사이시옷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0항은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 있는 구성은 뒷말이 된소리로 나거나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이 덧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어야만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이시옷을 놓고 망설이게 되고 또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선뜻 시원스러운 대답을 못해 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의 '합성어'의 성격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합성어는 통사적 구성, 다시 말하면 구가 아닌 하나로 굳어진 단어를 뜻합니다. 이론적으로 구와 단어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와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이시옷과 관련해서 명사와 명사가 이어진 구성이 구인지 단어인지 구별하기는 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구와 단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야기된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앞의 명사가 뒤 명사와는 별도로 관형사, 관형형, 명사, 명사구의 수식을 받으면 구다. 
(2) 앞의 명사를 다른 명사로 바꾸는 데 제한이 없으면 구고, 상당히 제약되어 있으면 단어다. 
(3) 두 명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으면 구다. 

질문하신 '횟집'의 경우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볼 때 구가 아닌 단어이고,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횟집'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끼어들기를 하지 맙시다"라고 할 때 '끼어들기', '끼여들기'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결론부터 말하면 '끼어들기'가 맞습니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ㅣ'모음동화 현상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되었다'나 '하시오'를 발음 나는 대로 '되였다'와 '하시요'로 표기하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준말을 만드는 축약 현상은 표기에 반영합니다. '하시어'나 '쓰이어'는 '하셔', '쓰여'로 써도 괜찮습니다. 같은 이치로 '끼다'에 '어'가 결합하면 '끼어'가 되고, '끼이다'에 '어'가 결합하면 '끼여'가 됩니다. 
우리말에는 '끼다'와 '끼이다'가 모두 쓰입니다. 다만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끼다'는 그 의미가 다양하여 자동사로는 “(1) 구름이 끼다. 얼굴에 수심이 끼다. (2) 그늘이 끼다. (3) 구경꾼들 틈에 끼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고, 타동사로는“(1) 책을 겨드랑이에 끼다. (2) 장갑을 끼다. (3) 정치인을 끼고 일한다. (4) 전구를 끼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자동사 (3)의 '끼다'와 타동사 (1)로 쓰인 '끼다'의 피동형 '끼이다'입니다. 여럿 사이에 있더라도 그것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끼다'를 쓸 것이고,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끼이다'를 쓸 것입니다
'끼어들다'는 대부분 능동적인 상황에 쓰입니다. 특히 “끼어들기를 하지 맙시다”에서는 '하지'로 보아 능동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끼다'가 쓰여야 하고, '끼어들기'가 됩니다. 이를 '끼여들기'로 쓴다면 'ㅣ'모음동화를 표기에 반영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따라서는 '끼다'를 '(1) '끼이다'의 준말 (2) '끼우다'의 준말'이라고 기술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끼다'와 '끼이다', 그리고 '끼다'와 '끼우다'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외다'와 '외우다'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끼다'가 '끼우다'의 준말이라는 기술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다'에 대해 '개이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표준어 규정의 경향을 볼 때 '끼다'에 대해서 '끼이다'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끼이다'가 본디말로 표준어로 인정된다면 '끼어들기', '끼여들기' 모두 맞는 표기입니다. 표준어 규정이 어떤 한 규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음성적 환경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인 '데다'와 '데이다', '(목이)메다'와 '메이다' 등에서 앞의 것만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을 볼 때 '끼이다'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고어사전을 보면 'ㅅ기 다'나 'ㅄ기 다'가 'ㅅ기 이다'나 'ㅄ기 이다'보다 수적으로 월등 우세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선행되는데 이는 'ㅄ기 (ㅅ기 다)다>ㅄ기 (ㅅ기 다)이다'순으로 단어가 만들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일 겁니다. 다른 단어들처럼 본디말에서 준말이 생긴 것이 아니라, '끼다'에 대해 '끼이다'는 오히려 발음의 습관으로 길어진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끼이다'는 표준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끼어들기'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낚시꾼'과 '낚싯꾼'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 

	답변 : 
	'낚시꾼'이 바른 표기입니다. '낚시＋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는 사이시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사이시옷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경우, 그 결합으로 인해 뒷말의 첫소리가 경음이 되거나 뒷말의 첫소리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그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때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두 명사 중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이고, 앞말은 모음으로 끝난 구조여야 합니다. 즉 합성명사라도 한자어끼리 결합하여 이루어지거나 앞말이 받침소리로 끝난 경우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등 발음에 변화가 있더라도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사이시옷이 쓰이는 환경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성 명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있는 단어에 다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는 합성법과 파생법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들은 각각 합성어,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합성어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끼리 결합된 경우이고, 파생어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느 한 요소가 자립적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고무신(고무＋신), 기와집(기와＋집), 책가방(책＋가방)' 등은 합성어이며, '맨손(맨－＋손), 풋과일(풋－＋과일), 시부모(시－＋부모), 가위질(가위＋－질)' 등은 '맨－, 풋－, 시(媤)－, －질' 등이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성분이므로 파생어입니다. 우리말의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파생어의 경우는 사이시옷 규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낚시꾼'의 '－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나무꾼, 지게꾼, 사기꾼, 소리꾼 등). 
그러나 자립성이 있는 다른 단어가 '낚시'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형성할 경우, 그 뒷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ㄴ' 소리가 덧난다면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해야 합니다. '낚싯대, 낚싯밥, 낚싯줄, 낚싯바늘' 등의 예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 구조 외에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의 ６가지 한자어는 예외로 인정하여 사이시옷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設立年度, 一次年度' 등을 두음법칙에 맞게 적으려면, '년도'로 적어야 옳은지, '연도'로 적어야 옳은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여,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한 것이 한글 맞춤법 제10항 두음 법칙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항에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붙임］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新女性, 空念佛, 男尊女卑'와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設立年度, 一次年度'는 각각 '設立+年度, 一次+年度'의 구조로 분석되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설립연도, 일차연도'로 적어야 옳습니다. 다만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처럼 같은 '年度'라 하더라도 '新年+度, 舊年+度'와 같이 분석되는 합성어에 있어서는 '신년도, 구년도'로 적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지하철에서 '자랑스런 우리의 모습 자동차 생산 세계 ５위'라고 되어 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럽'이 활용한 것인데 '자랑스런'에서 는 '런'으로 쓰고 '부끄러운'에서는 '－러운'으로 쓰고 있는데 어느 것이 옳 은 것입니까？ 

	답변 : 
	'자랑스럽다'나 '부끄럽다'나 모두 'ㅂ'불규칙용언입니다. 따라서 관형형 어미 앞에서는 'ㅂ'이 'ㅜ'로 바뀌어 '자랑스러운, 부끄러운'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이나 '부끄러운'이 줄면 '자랑스런, 부끄런'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맞춤법에서 'ㅂ'불규칙용언에서의 'ㅂ'이 바뀐 'ㅜ'가 그 앞의 모음과 어울려 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춤법에서 준말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32항에서 40항까지인데 이런 준말을 인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일부 합성어에서 이런 준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군고구마, 군밤'이 그런 예입니다. 여기에서 '군'은 '굽다'의 활용형 '구운'이 줄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준말이 인정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테면 감자를 구었을 때 그것을 '군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구운 감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 'ㅂ'불규칙용언의 관형형이 '자랑스런, 부끄런'처럼 줄어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깁다, 눕다, 줍다, 가깝다, 무겁다, 쉽다……'의 활용형 '기운, 누운, 주운, 가까운, 무거운, 쉬운……'을 '긴, 눈, 준, 가깐, 무건, 쉰……'으로 줄여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ㅂ'불규칙용언의 관형 활용형의 준말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ㅂ'이 'ㅜ'로 바뀐 그대로 쓰는 것이 현실에도 맞고 맞춤법에도 맞는 것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책상 위에 책들을 쭉 벌여\벌려 놓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냐？”에서 '벌여'가 맞습니까, 아니면 '벌려'가 맞습니까 

	답변 : 
	이런 문장에서 '벌여'와 '벌려'가 자주 혼동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 둘은 의미가 다른 개별 단어이므로 구별하여 써야 합니다. '벌여'와 '벌려'의 기본형은 각각 '벌이다'와 '벌리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벌리다'에는 두 개의 동음이의어가 있습니다. '사이를 넓히거나 열다'를 의미하는 '벌리다'와 '돈이 생기게 하다'를 의미하는 '벌다'의 피동형인 '벌리다'가 그것입니다. "다리를 벌리지 마라"와 “새로 시작한 일은 돈이 잘 벌린다”가 각각 그것의 대표적인 용례들입니다.
반면 '벌이다'는 다의어로서 여러 의미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대체로 '① (일이나 가게를) 베풀어 놓다 ② (물건을) 늘어놓다'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벌여 놓고 웬 딴전을 피우니？"와 "밤낮 화투짝만 벌여 놓고 있다"가 그것의 대표적인 용례들입니다. 
위에 제시한 문장은 '벌이다②'의 의미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려'가 아닌 '벌여'가 맞습니다. 특히 구어에서 이런 문장의 경우 '벌려'라는 그릇된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시커멓다'의 활용형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 
	'시커멓다'의 표기와 관련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나옵니다.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로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을 들고 있습니다. 그 예 중의 하나로 '까맣다'를 들었는데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마오'로 적도록 하였습니다. '시커멓다'도 '까맣다'와 동일한 변화를 보이므로 어미가 연결될 때 'ㅎ'이 준 형태로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해설'에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어미 '－네'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다만,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에는 '－애／－에'로 나타난다.  

노랗다 － (노랗네) 노라네 (노랗은) 노란 (노랗으니) 노라니 (노랗아) 노래 (노랗아지다) 노래지다 
허옇다 － (허옇네) 허여네 (허옇을) 허열 (허옇으면) 허여면 (허옇어) 허예 (허옇어지다) 허예지다 

어미 '－아／－어'가 아니기는 하지만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었－'도 '아／어'로 시작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커멨다'로 적어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벌에 쏘였다"가 옳습니까？, "벌에 쐬었다"가 옳습니까？ 

	답변 : 
	'한글 맞춤법' 제38항에는 "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쏘이어'의 준말로 '쐬어', '쏘여'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동접미사인 '－이－'가 앞 음절에 올라붙으면서 줄어지기도 하고('쐬어'), 뒤(어미) 음절에 내리 이어지면서 줄어지기도 하는 것('쏘여')을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에 쏘이었다／쐬었다／쏘였다'와 같이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쐬여', '쐬였다'는 '쐬다'에  '－어',  '－었다'가 붙은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15항에는 따라 '쐬어', '쐬었다'로 적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에는 '싸이어(쌔어／싸여), 보이어(뵈어／보여), 누이어(뉘어／누여)' 등이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있다, 없다, 계시다'는 때로는 동사, 때로는 형용사로 처리됩니다. 이 용언의 품사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 
	품사는 모두 형용사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규범으로 삼고 있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들을 모두 형용사로 다루고 있고 우리 연구원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있다', '없다', '계시다'는 형용사적 성질 외에 동사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서, 이 중에서 '없다'가 동사적 성질이 가장 약하고, '계시다'가 동사적 성질이 가장 강합니다. '있다', '없다', '계시다'가 형용사적 성질과 동사적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는 것은 다음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１)  가. 이 도시에는 큰 박물관이 있다／＊있는다. 
      나. 큰 박물관이 ＊있은／있는 도시
(１)′가. 엄마 여기 있는다. 
      나.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다. 같이 있자. 
(２)  가. 그 사람이 자식이 없다／＊없는다. 
      나. 자식이 ＊없은／없는 사람
(３)  가.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다.  
      나.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우리말에서 동사는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느－' 또는 '－ㄴ／는－'이 결합할 수 있고,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１ 가)와 (２ 가)의 예를 보면 '있다', '없다'형은 가능해도 '－ㄴ／는－'이 결합한 '*있는다', '*없는다'형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있다', '없다'는 형용사적 특징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나 )와 (2 나)의 예에서는 반대로 '－느－'가 결합한 '있는', '없는'형은 가능해도 '－느－'가 결합하지 않는 '*있은', '*없은'형은 불가능하므로 '있다', '없다'가 동사적 성질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있다'는［사람이 어디에 머무르다］의 뜻으로 쓰일 때에 (1)'에서처럼 '－ㄴ／는－'과 결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도 쓰일 수 있어 보다 동사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편, '계시다'는 (3)의 예에서 보이듯이 '있다'나 '없다'와 달리 종결형이나 관형형에서 모두 '－느－' 또는 '－ㄴ／는－'이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적 성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시다'에 붙은 현재 관형형 어미로는 '－은'과 '－는'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란 표현은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계신'이라고 표현하면 그 주체의 통제와 무관한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계시는'이라고 표현하면 그 주체의 통제가 미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있다', '없다', '계시다'가 때로는 동사처럼 때로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현상은 '크다', '밝다', '늙다' 등의 단어가 때로는 동사처럼 형용사처럼 쓰이는 현상과 같습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일부의 형용사가 때로 동사처럼 행동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동호인 회장에게 일괄 배부하여 관리케 ○○○○ 사용과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에서 빈칸에 '하므로, 함으로(써)' 중에 어느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답변 : 
	'하므로'는 동사 어간 '하－'에 까닭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므로'가 붙은 형태이며, '함으로'는 '하다'의 명사형 '함'에 조사 '－으로(써)'가 붙은 형태입니다. 또한 '하므로'는 '하기 때문에'란 뜻을 나타내고,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써)'란 뜻을 나타냅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참조).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이러한 기능의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１) －하므로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 
     그는 훌륭한 학자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２) －함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이를 근거로 위의 빈칸에는 '함으로(써)'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구멍 무늬 토기를 '공열토기'로 적어야 합니까, '공렬토기'로 적어야 합니까? 

	답변 : 
	한글 맞춤법 제11항은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도록 규정하고,［붙임 1］에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되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孔列土器'의 '렬'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공렬토기'로 적어야 합니다.이 규정에 따라 '事故率, 志願率, 支持率'은 '사고율, 지원율, 지지율'로 적어야 하고 '合格率, 命中率, 分讓率'은 '합격률, 명중률, 분양률'로 적어야 합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개가 고기를 넙죽 받아먹었다'의 밑줄 친 부분을 '넙죽'으로 써야 하는지 '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넓죽'으로 나와 있는 사전도 있고 '넙죽'으로 나와 있는 사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답변 : 
	'넙죽'이 맞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21항을 보면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넓죽\넙죽'은 '넓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넓죽'으로 적고 관련이 없으면 '넙죽'으로 적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광어(廣魚)'라고 부르는 '넙치'를 '넓치'로 적지 않고 '넙치'로 적는 것도 어원적으로 '넓다'와 관계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한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넙죽'은 '무엇을 받아 먹거나 말대답할 때 입을 닁큼 벌렸다가 닫는 모양'이라는 의미와 '닁큼 엎드려 바닥에 몸을 대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술만 넙죽 마셨다'와 '철수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와 같이 쓰이는데 이 둘의 경우 '넓다'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넙죽'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개가 고기를 넙죽 받아먹었다'의 밑줄 친 부분을 '넙죽'으로 써야 하는지 '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넓죽'으로 나와 있는 사전도 있고 '넙죽'으로 나와 있는 사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답변 : 
	'넙죽'이 맞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21항을 보면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넓죽\넙죽'은 '넓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넓죽'으로 적고 관련이 없으면 '넙죽'으로 적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광어(廣魚)'라고 부르는 '넙치'를 '넓치'로 적지 않고 '넙치'로 적는 것도 어원적으로 '넓다'와 관계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한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넙죽'은 '무엇을 받아 먹거나 말대답할 때 입을 닁큼 벌렸다가 닫는 모양'이라는 의미와 '닁큼 엎드려 바닥에 몸을 대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술만 넙죽 마셨다'와 '철수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와 같이 쓰이는데 이 둘의 경우 '넓다'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넙죽'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흔히 '沒廉恥', '破廉恥'를 '몰염치', '파렴치'로 적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표관성을 위해서는 '몰염치', '파염치'로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 
	'몰염치', '파렴치'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11항［붙임 4］에서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熱力學'은［열력학］(→［열려칵］)으로 발음되지만 '열력학'으로 적지 않고 '열역학'으로 적도록 한 것입니다.'열역학'의 경우, 'ㄹ'이 첨가되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29항［붙임 1］('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의 규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沒廉恥'의 경우도 그 발음이 표기대로［모렴치］가 되기도 하고 'ㄹ'이 첨가되어［몰렴치］가 되기도 하는데 이 중 어느 쪽으로 발음되더라도 '몰염치'로 표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破廉恥'의 경우도 독립되어 쓰이는 '염치'에 '파-'가 접두어로 붙은 것이므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파염치'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본음의 형태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렴치'로 적어야 합니다.
'파렴치'와 같이 표기해야 할 예로서 '수류탄, 과린산, 아린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白羅惠'를 한글로 어떻게 표기해야 합니까? 

	답변 : 
	'羅'는 원음이 '라'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라'로 적습니다.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11항［붙임 4］에 근거하여 사람 이름의 첫 음절은 첫머리가 아니더라도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白羅惠'는 '백나혜'로 적는 것이 옳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용언의 어미가 바뀌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간의 끝 'ㅂ'이 'ㅜ'로적에 어떤 경우에 '-워'를 쓰고, 어떤 경우에 '-와'를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형이 '순조롭다'는 '순조로와'가 맞습니까, '순조로워'가 맞습니까? 

	답변 : 
	'순조로워'가 맞습니다. 과거에는 모음조화의 규칙성에 따라 'ㅏ, ㅗ'에 붙은'ㅂ' 받침 뒤에 어미 '-아(았)'가 결합할 때는 모두 '와(왔)'로 적었으나,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현실적인 발음 형태를 취하여 단음절 어간 뒤에서만 '고와, 도왔다'처럼 '와'로 적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습니다. 질문하신 '순조롭다'는 어간이 세 음절이므로 '순조로워'가 맞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烈烈하다, 凜凜하다'는 한글 맞춤법 제13항(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열열하다, 늠늠하다'로 적어야 합니까? 

	답변 : 
	아닙니다. '열렬하다, 늠름하다'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13항은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연연불망(戀戀不忘), 유유상종(類類相從), 누누이(屢屢-)' 등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3항의 규정은 같은 한자가 겹치는 경우 언제나 같은 글자로 적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 한자들의 실제 발음이 각각 '［연연］(→［여년］),［유유］,［누누］'이기 때문에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烈烈하다'는 그 발음이 '［열열］(→［여렬］)'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의 예들과 다릅니다. '烈'의 본음도 '렬'이고 발음 또한 '열렬'이기 때문에 '열열-'로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凜凜'의 경우는 발음이［늠늠］으로서 같은 음절이 겹쳐 나지만 '늠름-'으로 적어야 합니다. '凜'의 본음이 '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르면 '름름-'이 되어야 하나 두음법칙에 따라 '늠름-'으로 적게 된 것입니다. '늠름-'의 둘째 음절 'ㄹ'은 자음('ㄹ' 제외) 뒤에서는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제약에 따라 'ㄴ'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늠름-'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분야 : 
	11. 한글 맞춤법

	질문 : 
	국어사전을 찾을 때 '향로'와 '행자' 중 어느 것이 먼저 나옵니까? 

	답변 : 
	국어사전의 자모 순서는 한글 맞춤법 제4항［붙임 2］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향로'와 '행자'에서 첫 자음은 같으므로 모음에 의하여 그 순서가 결정됩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ㅐ'가 'ㅑ'에 선행하므로 국어사전에서는 '행자'가 먼저 나오고 '향로'가 배열됩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받침 글자의 순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참고로 그 순서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ㄲ  ㄴ ㄵ ㄶ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ㅄ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２) 띄어쓰기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다음 고유명사의 단위별 띄어쓰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예술 종합 학교, 한국 교육 대학교, 한국 국립 박물관, 한국 통신 공사, 한국 전력 공사, 한국 가스 공사, 한국 공제 조합, 한국 정보 센터, 한국 무역 종합 전시장, 서울시 교육 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학무국, 서울시 의회, 서울 시립 교향악단, 세종 대왕 기념관 등. 

	답변 :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제49항)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제43항) 
우선 예들이 특정 기관의 명칭이거나 상호라는 전제하에 원칙과 허용으로 나누어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이 띄어 쓸 수 있습니다. 

        원  칙                        허  용
(1) 한국 예술 종합 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2) 한국 교육 대학교 한국교육대학교
(3) 한국 국립 박물관 한국국립박물관
(4) 한국 통신 공사 한국통신공사
(5) 한국 전력 공사 한국전력공사
(6) 한국 가스 공사 한국가스공사
(7) 한국 공제 조합 한국공제조합
(8) 한국 정보 센터 한국정보센터
(9) 한국 무역 종합 전시장 한국무역종합전시장
(10) 서울시 교육 위원회 서울시교육위원회
(11) 서울시 교육청 학무국 서울시교육청학무국
(12) 서울시 의회 서울시의회
(13) 서울 시립 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14) 세종 대왕 기념관 세종대왕기념관

위 (3)의 '한국 국립 박물관'을 '한국국립박물관'과 같이 붙여 쓰는 데에는 그러한 이름의 기관(또는 부서)이 존재하며, 이를 고유명사로 가리키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 '국립 민속 박물관', '국립 전주 박물관' 등은 있어도, '한국 국립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은 없는 듯합니다. '한국 국립 박물관'을 '한국에 있는 국립 박물관' 모두를 가리키는 뜻으로 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한국국립박물관'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한국 국립박물관'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습니다. (2)의 '한국 교육 대학교'도 같은 예에 속합니다.
(10)∼(12)의 '시(市)'는 하나의 행정 구역이나 지방 자치 단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띄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시 단위, 시 당국).  그러나 지명 뒤에서 행정 구역을 나타낼 경우에도 붙여 씁니다. '도(道), 군(郡), 동(洞)'이나 '특별시, 광역시' 등도 같습니다(예：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주시, 화성군, 성북구, 삼선동).  이에 따라 (10)∼(12)는 '서울시 교육 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의회'로 적습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교육 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의회'입니다) 그러나(10), (12)이 특정 기구나 특정 기관이라기보다 교육 행정 기구라는 면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띄어쓰기는 달라집니다. 즉 (10)이 '도 교육 위원회' 등과 대비되는 '시 교육 위원회'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서울 시 교육 위원회'로 적어야 하고, (11)의 '군 교육청' 등과 대비되는 '시 교육청'이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서울 시 교육청'으로 적어야 합니다. (12)도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시(市)의 의결 기관으로 '국회'나 '도 의회'와 대비되는 '시 의회'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서울 시의회'로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유명사로 쓴 것이 아니므로 '허용'에서와 같이 붙여 쓸 수 없습니다. (13)의 경우는 '시립'이 '국립, 도립, 군립' 등과 같이 독자적으로 쓰이므로 '서울 시립 교향악단'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고유명사로 쓸 경우에는 '허용'에서와 같이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예들에서 보신 바와 같이, 특정 기관 등을 고유명사로 지칭하여 쓸 경우에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허용'에서처럼 단위별로 띄어 쓸 수도 있으나,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어구로 지시할 때에는 반드시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내(內)'는 어떤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이 옳고, 어떤 경우는 붙여 쓰면 너무 길어져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답변 : 
	이 '내'는 의존명사로 보면 띄어 써야 하고 접미사로 보면 붙어 써야 합니다. 여기서 의존명사와 접미사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데, 의존명사와 접미사가 보여 주는 차이점의 하나는 의존명사는 그 앞에 단어가 올 수도 있고 구가 올 수도 있지만, 접미사는 대체로 그 앞에 구가 올 수 없고 단어가 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내'는 '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에서 보는 것처럼 '법에서 정해진 기한'이라는 명사구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는 의존명사로 보아서 띄어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데'가 들어가 있는 'ㄴ데'는 붙여 쓰는 경우와 띄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붙여 써야 하고 어떤 경우에 띄어 써야 합니까？ 

	답변 : 
	문제가 되는 것은 '데'가 의존명사인지 아니면 '-ㄴ＋데'로 분석되는 어미의  일부인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데'가 의존명사라면 띄어 써야 하고 어미의 일부라면 붙여 써야 합니다."네가 무엇인데 그런 소릴 하니？"의 '데'는 서술격조사 '이다'에 어미 '-ㄴ데'가 연결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하고, "그를 설득하는 데에 며칠이 걸렸다"는 '일이나 것'의 뜻을 가지는 의존명사 '데'가 연결된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어미로서 '-ㄴ데'는 서술격조사나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어간에만 붙습니다. 앞의 "네가 무엇인데 그런 소릴 하니"는 서술격조사 '이다'의 어간에 어미 '-ㄴ데'가 붙은 것이고 "키는 큰데 힘은 없다"는  형용사 어간에 어미 '-ㄴ데'가 붙은 것입니다. 위의 '무엇인데', '큰데'의 'ㄴ데'는 모두 다음 말을 끌어 내기 위하여, 어떤 사실을 먼저 베풀 때 쓰는 연결어미인데 이 밖에 "이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공기가 몹시 찬데"처럼 남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스스로 감탄하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종결어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문제인데'는 '문젠데'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서술격조사의 어간인 '이'가 생략된 것입니다. 
의존명사 '데'는 보통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와서 '곳이나 장소'를 이르지만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처럼 '경우나 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노래 부르는 데도 소질이 있다"의 경우처럼 '일이나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언 어간 중 동사 어간 다음의 'ㄴ데'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의존명사 '데'의 결합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형용사 어간 다음의 'ㄴ데' 중에서도 '데'가 확실히 '곳이나 장소, 경우나 처지, 일이나 것'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ㄴ'과 '데'를 띄어 써야 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변덕이 죽 끓듯 하다"에서 '듯 하다'를 붙여 써야 합니까？ 띄어 써야 합니까？ 

	답변 : 
	우선 '듯'과 '하다'가 이어져 나타나는 구성이 국어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보조용언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듯하다", "오늘은 조용한 듯하다"에서와 같이 관형형 어미 '-ㄴ, -ㄹ'의 뒤에 오면서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의 '듯하다'는 하나의 보조용언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어미로 쓰여 비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듯 하다'에서 '듯'은 분명히 어미이므로 '끓-' 뒤에 붙여 써야 합니다. 그 뒤에 오는 '하다'는 어미 뒤에 오는 요소가 아니므로 붙여 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의 '듯 하다'는 띄어 써야 합니다. "변덕이 죽 끓듯 하다"에서의 '듯 하다'가 이에 해당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명사를 여러 개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쓰는 '등'의 띄어쓰기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이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45항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고 규정하면서 '등, 등등, 등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 밤, 배 등입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알만한'에서 보이는 '-ㄹ만하다'는 어미같이 생각되어 붙여 써 왔는데 책을 보다 보니 띄어 쓴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보조용언에 대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면서 어원적으로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 등이 붙은 것으로 이해되는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싶다, 척하다' 등도 보조용언으로 다루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 만하다'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지만 '알만하다'와 같이 붙여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의 다만 조항에 의하여 '알만은 하다', '알만도 하다'와 같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면 띄어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알만은하다', '＊알만도하다'처럼 잘못 붙여 쓰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및'은 '와'나 '과'처럼 두 명사를 이어주고 있으니까 앞 명사에 붙여 써야 할 것 같은데 띄어 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옳습니까？ 

	답변 : 
	'및'은 '겸', '내지' 등과 같이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해 주는 말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45항은 이런 말들을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식비 및 준비금'에서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초등학교 교과서에 '비누 방울 놀이'라고 나오는데 띄어 써야 합니까, 붙여 써야 합니까？ 

	답변 : 
	'비누 방울 놀이'는 일종의 전문 용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50항에서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따른다면 '비누 방울 놀이'로 띄어 써야 하지만, '비누방울놀이'처럼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산교육'이란 말이 자주 쓰이는데 모두 붙여서 쓰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교육'이라는 말은 '살다'의 관형형과 '교육'이라는 명사의 두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띄어 써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답변 : 
	'산교육'을 붙여 쓸 것인지 아니면 띄어 쓸 것인지 하는 것은 '산교육'이 하나로  굳어진 단어인지, 즉 합성어인지 아니면 '관형형＋명사'의 두 개의 단어로 된 구인지 하는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맞춤법은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성이 복합어인지 구인지를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합성어는 그 구성 성분이 본래의 성질을 잊어버린다는 점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산교육'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이 구라면 '산'은 본래 동사의 관형형으로서 동사가 가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하나는 부사나 부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없이 구라고 생각되는 '산사람'에서 '산'은 부사 '오래', '잘'이나 부사구 '재미있게'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교육'에서의 '산'은 이런 부사나 부사구의 수식을 받게 되면 '＊오래 산교육', '＊잘 산교육', '＊재미있게 산교육'과 같이 문법적인 국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산교육'은 합성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스물여섯', '서른여섯' 등은 '스물'과 '여섯', '서른'과 '여섯'을 붙여 써야 하는지 띄어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하고 규정하고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과 '12억 3456만 7898'을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잘게 갈라 놓으면 의미 파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여 써야 할 터인데 어떻게 붙일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기할 때처럼 세 자리 단위로 띄어서 '십 이억삼천사백 오십육만칠천 육백구십팔(1,234,567,698)'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식 숫자 헤아리는 방식으로 '만, 억, 조……' 단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와 같은 방식은 '십'과 '이억', '사백'과 '오십육만'이 떨어져야 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제44항의 규정처럼 한 것입니다. 다만, 금액을 적을 때에는 변조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일금 : 오십오만팔천이백구십육원정
  돈 : 일백삼십팔만칠천원임

등으로 붙여 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해설' 제43항에서 '이십칠대', '구십삼차' 등으로 '대', '차' 등의 앞 수를 붙여 쓴 것이나, '표준어 규정' 제6항에서 서수사에 대한 표준어를 '열두째(제12)', '스물두째(제22)', '열둘째(제12개)', '스물둘째(제22개)' 등으로 언급하면서 '-째'의 앞 부분의 수를 붙여 쓴 것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물여섯', '서른여섯'은 붙여 써야 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십만장'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 보니 다 띄어서 '십 만 장'이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다 붙여서 '십만장'이라고 써야 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십만 장'이라고 써야 할지 또는 '십 만장'이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먼저 '십'과 '만' 사이를 띄어 쓸 것인지 붙여 쓸 것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를 적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과 같이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만'은 붙여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과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예는 '십만 장'으로 써야 합니다. 다만 '십만'을 아라비아 숫자로 '100,000'으로 쓸 때에는 한글 맞춤법 같은 항의 다만 조항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데 따라 '100,000장'으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사전을 찾아 보니 '양'은 접미사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띄어 쓰는 것이 옳다고 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답변 : 
	이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48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성과 이름, 이에 덧붙이는 호칭어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는데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호칭어는 띄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孃)'은 '채영신 씨'의 '씨'와 같은 호칭어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서 '양'을 접미사로 처리한 것은 '김양'처럼 성씨 밑에 붙어 '처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이 때는 붙여 써야 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한번(一番)'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번(番)'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등과 같이 띄어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이“한번 해 보다,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한번 쥐면 펼 줄 모른다”등에서와 같이 '한 번'과는 다른 의미로 의미상 한 단위로 쓰일 때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한번 해 보다"도 '일단 시도해 본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두 번 해 본다"와 같이 '두 번, 세 번……' 등으로 바꾸어서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하고서부터'를 써 놓고 보니 붙여 써도 이상하고 띄어 써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답변 : 
	한글 맞춤법에서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터'가 조사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 '하고서부터'는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고서'가 명사가 아니어서 '부터'의 품사가 의심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국어에는 보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명사는 물론이고 명사가 아닌 부사나 부사구에붙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퍽도 많다", "떠들어만 봐라"에서의 '은, 도, 만'이 바로 보조사인 것입니다. '부터'도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하고서부터'는 붙여 써야 합니다.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공부를 열심히 한바 합격할 수 있었다"에서 '한바＼한 바'의 띄어쓰기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 : 
	띄어쓰기는 독서의 효율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까다로운 데가 있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현행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제１장 총칙 제２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제５장 '띄어쓰기' 항목에 근거하여 띄어 쓸 수 있습니다. 

(１) 붙여 쓸 경우
     가.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았(었, 였)더니'의 뜻). 
     나. 어머님의 생신이온바,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인데'의 뜻). 
(２) 띄어 쓸 경우
     가. 생각하는 바가 같다(방법, 일의 뜻). 

이러한 구별은 하나의 말이 독자적인 단어의 자격을 갖는지의 여부로 결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한바＼한 바'는 '∼였더니'의 뜻이므로 붙여 쓴 '한바'가 맞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ㄴ지', '∼ㄴ데'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보이겠습니다. 

(３) 누구인지 아니？(막연한 의문)
     떠난 지 닷새가 되었다(어떤 동작으로부터 지금까지 동안). 
(４) 키는 큰데, 힘이 없다('이다, 그런데'의 뜻). 
     아픈 데 먹는 약이다('처소'의 뜻). 


	분야 : 
	12. 띄어쓰기

	질문 : 
	'가시나무'로 붙여 씁니까? 아니면 '가시 나무'로 띄어 씁니까? 

	답변 : 
	국어사전이나 교과서 등에서 동식물명은 모두 붙여 쓰고 있습니다. 이는 동식물명이 둘 이상의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보아 붙여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밥풀'이라는 말은 '며느리'와 '밥풀'의 의미가 단순히 결합하여 '며느리의 밥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식물명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붙여 쓰고 사전에도 표제어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며느리 얼굴'이나 '며느리 밥상' 같은 말은 두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순한 구(句)이므로 띄어 쓰게 됩니다. 따라서 '가시나무'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３) 표준어 규정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가든지 말든지'처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저는 보통 '가든가 말든가'와 같이 말하는데 이것은 표준어가 아닙니까？ 

	답변 : 
	'가든가 말든가'라고 말하는 것도 '가든지 말든지'처럼 표준어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전을 찾아보면 선택, 무관을 나타내는 '-든가'의 형태가 표준어인지에 대하여 적잖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과 민중서림의 '국어대사전'은 '-든가'를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든지'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판 국어대사전'은 아예 '-든가'의 형태를 전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학회와 민중서림에서 편찬한 사전에서의 처리는 1936년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편찬한 '(조선말)큰사전'(1929∼1957)의 처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든가'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고 '큰사전'에서는 '-든지'와 같은 뜻이지만 비규범적인 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표준어인지 아닌지 따로 사정되지 않은 말들은 사전적 처리가 표준어를 판별하는 규범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은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규정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어미 '-더-'가 결합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미들, 곧 '-던,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던지'와 같은 어미들은 이들 형태가 표준어이고 이와 발음이 비슷한 다른 형태들 '-든, -든가, -든걸,  -든고, -든데, -든지'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비고란에서 이들 회상을 나타내는 어미 '-던, -던지'와 달리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는 '-든(지)'이 표준어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든가'의 형태도 이 비고란에 '가든(지) 말든(지)'과 함께 '보든(가) 말든(가)'으로 예시되고 있습니다. '가든가 말든가'를 표준어로 보는 것은 바로 이 규정의 비고란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행 사전에서 '-든가'가 비표준어로 처리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지만 표준어 규정에 따라 '-든가'는 표준어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책을 읽다가 '부모 잃은 가엾은 아이를 데려다가'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부모 잃은 가여운 아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 
	표준어 규정 제26항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들 단어들을 모두 표준어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가엾은'과 '가여운'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예전에는 '가엾다'를 비표준어로 처리했습니다만, 표준어 규정은 '가엽다'와 '가엾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이들 말의 활용 형태를 보이면, '가여워, 가여우니, 가엽고', '가엾어, 가엾으니, 가엾고' 등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 잃은 가여운 아이'나 '부모 잃은 가엾은 아이'나 모두 표준어를 사용한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복수 표준어로 '서럽다／섧다', '여쭙다／여쭈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럽게 운다'와 '섧게 운다', '여쭈워 보아라'와 '여쭈어 보아라'가 모두 표준어로 맞는 표현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바둑 해설 기사를 보면 "중앙으로 한 간 뛰었다"라는 표현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 '한 간'이 올바른 말입니까？ 

	답변 : 
	'칸'이 표준어입니다. '칸'은 '공간(空間)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 말로, 원래는 한자어 '간'이었습니다만, 발음이 뚜렷하게 변하여 더 이상 고형(古形)을 유지할수 없어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표준어 규정 제３항) 따라서, '칸막이, 빈 칸, 방 한 칸' 등과 같이 써야 합니다.  질문하신 '한 간'도 '한 칸'이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가삼간(草家三間)'과 같이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은 '간(間)'을 그대로 씁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강낭콩'이 표준어입니까？ 이 말은 '강남콩'에서 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강남콩'이 표준어가 아닙니까？ 

	답변 : 
	'강낭콩'이 표준어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말은 원래 '강남콩(江南-)'입니다만, 언중들이 이미 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강낭콩'으로 쓰고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５항은 이와 같이 언중들의 어원 의식이 약하여져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어원 의식이 남아 있어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쓰이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휴지'가 그 대표적인 예로 한자어 '休紙'를 의식하고 대부분 '휴지'로 쓰고 있어 표준어가 된 것입니다. 변한 형태인 '수지'는 비표준어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저는 직업상 강연할 기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무슨 책 어느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됩니다. 그런데 '구절'이 표준어인지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귀절'이 표준어인 것이 아닌지요？ 

	답변 : 
	'句'의 한자음은 '구'로도 읽히고, '귀'로도 읽히는 등 혼란이 심했었는데, 표준어 규정 제13항은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하도록 하여 혼란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句'의 훈과 음을 '글귀 구'인데, 이 '글귀'와 더불어 '귀글(한문의 시부(詩賦) 등 두 마디가 한 덩이씩 짝이 되도록 지은 글)' 두 단어만큼은 '구'가 아닌 '귀'로 발음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단어들은 '구'로 읽는 형태가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구절'이 표준어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깨뜨리고'입니까, '깨트리고'입니까？ 

	답변 : 
	'-뜨리다'와 '-트리다'는 흔히 서로 뒤섞여 쓰이는 형태들입니다. 이들 간에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는 듯도 하지만 그리 뚜렷하지 않고, 결국 이 두 가지의 형태는 한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표준어 규정 제26항은 이와 같이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뜨리다'와 '-트리다'는 모두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깨뜨리고／깨트리고'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됩니다. 다른 예로 '넘어뜨리다／넘어트리다', '쓰러뜨리다／쓰러트리다', '무너뜨리다／무너트리다' 등도 모두 복수 표준어가 됩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______ 하는 연예인'이란 표현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내노라'가 맞습니까, '내로라'가 맞습니까？ 

	답변 : 
	'내로라'가 맞습니다. '내로라'는 어원적으로 대명사 '나'에 서술격 조사 '이-', 주어가 화자와 일치할 때 쓰이는 선어말어미 '-오-'(흔히 의도법 선어말어미나 1인칭 선어말어미라 부르기도 합니다),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차례로 결합된 형식입니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내로라：{나}+{이-}＋{-오-}＋{-다} → 나＋이-＋-로-＋-라 → 내로라

중세 국어에서는 '-오-'가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서 '-로-'로 바뀌고,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선어말어미 '-오-' 뒤에서 '-라'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서, '{나}＋{이-}＋{-오-}＋{-다}'는 '내로라(나＋이-＋-로-＋-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선어말어미 '-오-'의 화석은 현대 국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에서 '-노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라'는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느-'에 어미 '-오라'가 결합한 것인데, 이 때의 '-오라'는 우리가 (예)에서 보았듯이 선어말어미 '-오-'와 평서의 종결어미 '-라'('-다'는 '-오-' 뒤에서 '-라'로 바뀝니다)로 구성된 형식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논의는 '-로라'의 성격이 '-오라'와 같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로라'의 '-로-'는 선어말어미 '-오-'의 딴 형태(전문 용어는 이형태(allomorph)입니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라'가 '-오라'와 같다면 '-로라'는 '-노라'와 같은 부류의 어미가 됩니다. '-노라(-느-＋-오라)'는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느-'에 '-오라'가 결합되어 형성된 형식입니다. 국어에서는 '-느-'는 동사 어간 뒤에만 나타나고 형용사나 서술격조사의 어간 뒤에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노라'는 동사 어간 뒤에만 나타납니다. 
선어말어미 '-느-'가 나타나지 못하는 서술격조사 '이다'나 형용사 '아니다'('아니다'는 어원적으로 명사 '아니'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형식입니다) 뒤에는 '-느-'가 빠진 '-오라'만 나타나며, 이때 '-오-'는 '-로-'로 바뀝니다. 연결어미 '-아서／어서'가 서술격조사 뒤에서 '-라서'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그것은 나의 잘못이라서(잘못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노라'와 '-로라'가 쓰이는 예에는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들 자기 책임이 아니로라 우기기만 한다"나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따위가 있습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아기의 첫 돌'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기의 첫 돐'이라고 해야 합니까？ 

	답변 : 
	예전에는 '돌'과 '돐'을 주기와 생일의 의미로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현행 표준어 규정 제6항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은 얼마간 인위적인데다가 불필요한 구분이라 판단하여 '돌' 하나로 통일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일인지, 주기인지 등에 따라 복잡하게구분하여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돐'은 비표준어이고, '돌'이 표준어입니다. 따라서'아기 첫 돌'이 맞는 표기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서울에 머물러'라고 해야 합니까, 서울에 '머물어'라고 해야 합니까？ 

	답변 : 
	표준어 규정 제3절은 준말과 본말의 표준어 인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고(제14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항) 한편, 제16항에서는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다'와 그 준말 '머물다'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곧 이 두 단어는 모두 표준어입니다.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 등도 같은 예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단어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지다'의 준말 '갖다'의 모음 어미 활용형 '갖아, 갖아라, 갖았다, 갖으오, 갖은' 따위가 성립하지 않는 현상에 유추하여 준말의 활용형을 제한한 것입니다. 비록 '머물어, 머물었다'가 현재 꽤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머물러, 머물렀다'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말은 '서울에 머물러'라고 해야 합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요즈음 '먹을 거리'를 '먹거리'라는 새로운 말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을 거리'는 '입거리', '웃을 거리'는 '웃거리'라 부를 수 있습니까？ 

	답변 : 
	'거리'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나 어떤 일의 대상이나 소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접미사와 의존명사로 취급합니다. 접미사로 쓰인 예로는 '반찬거리, 국거리, 저녁거리, 걱정거리, 웃음거리, 이야깃거리' 따위가 있습니다. 접미사 가운데에는 '먹이의 '-이'처럼 용언 어간에 바로 붙는 것도 있지만 '거리'는 위에서 보듯 명사에만 붙지 용언 어간에는 붙지 않습니다. 
의존명사로 쓰이는 예로는 "그 문제는 논의할 거리가 못 된다"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읽을 거리, 볼 거리'도 같은 예입니다. 의존명사의 경우 앞에 오는 동사는 동명사의 형태를 갖습니다. 즉, 동사의 어간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먹을 거리'라고 해야지 '먹거리'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한편, 관점에 따라 '거리'를 접미사도 의존명사도 아닌 일반 명사로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먹거리'는 동사 어간과 명사가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와 같이 동사 어간이 바로 명사에 붙어 새로 한 단어를 만드는 조어법은 거의 없습니다. 중세 국어에는 '돌(숫돌)'처럼 이러한 조어법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조어법입니다. 따라서 역시 '먹거리'는 조어법의 원칙에서 잘못된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올바른 형태인 '먹을 거리'가 다소 길고 단어보다는 구에 가깝다는 느낌을 주므로 한 음절이라도 줄여 단어다운 말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휘의 특성상 새로 만들어진 말이 조어법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일단 전파되면 그대로 굳어져 쓰이기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이 '먹거리'는 말이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쓰이고 있어 언젠가 국어의 한 낱말로 자리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은 이 말을 표제어로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사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은 '먹거리'가 어색하여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먹거리'를 표준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앞으로 열릴 국어심의회에서 이 '먹거리'를 표준어로 인정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만일 '먹거리'가 자리잡게 될지라도 그것이 다른 말들에까지 널리 확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조어법은 현대 국어에서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극히 소수의 몇 단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에는 국어의 일반적인 조어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래어나 한자어를 우리 고유어로 고쳐 쓰려는 뜻일지라도 조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말을 해치는 길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멍게'와 '우렁쉥이 가운데 어느 것이 표준어입니까？ 

	답변 : 
	'멍게'와 '우렁쉥이'는 둘 다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23항은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멍게'는 원래 방언이었는데 표준어 '우렁쉥이'보다 더 널리 쓰임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하여 표준어가 된 말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무'가 표준어입니까, '무우'가 표준어입니까？ 

	답변 : 
	'무'가 표준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두 음절이었습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무'였던 것으로 '△'이 소멸하면서 '무우'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무우'가 줄어든 말 '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14항은 이와 같이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우'는 버리고 '무'가 표준어가 된 것입니다.따라서 '무말랭이', '무생채', '무김치' 등이 표준어이고, '무우말랭이', '무우생채', '무우김치'는 비표준어가 됩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미루나무'입니까, '미류나무'입니까？ 

	답변 : 
	'미루나무'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10항은 일부 단어에 대하여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루나무'는 '미류나무'의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로, 비록 어원적으로 분명히 '미류(美柳)-'가 맞기는 하나, 더 이상 그 발음을 듣기 어려워진 말이므로 표준어로 삼게 된 것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어떤 일이 행해지기를 바랄 때, '바램'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바람所望]'이 표준어입니까？ 

	답변 : 
	질문하신 내용은 '바람'이 표준어이고, '바램'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래다'는 '(1) 본디의 빛깔이 옅어지거나 윤기가 없어지다. 또는 그 때문에 볼품이 없어지다. (2) (볕에 쬐거나 약물을 쓰거나 하여) 빛깔을 희게 하다'는 뜻이고, '바라다'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종종 '바램'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빌다'와 '빌리다' 중 어느 것이 표준어입니까？ 

	답변 : 
	'借'와 '貸'의 의미로는 '빌리다'가 표준어이고, '빌다'는 비표준어입니다. 다만, '乞'과 '祝'의 의미로는 '빌다'가 표준어입니다.사전(금성판, 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빌리다'의 뜻풀이는 '(1) 도로 받기로 하고 한동안 쓰게 하다. (2)(남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고 쓰다. (3) (남의 도움을) 입다. (4) (남의 말이나 문장을) 인용하다.' 등의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1)의 경우를 제외한 (2), (3), (4)의 경우는 표준어 규정 이전에는 '빌다'로 쓰던 것들입니다. (1)의 경우만 '빌리다'로 써 나머지 것들과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 제6항에서는 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언어 현실을 고려해 이들을 모두 '빌리다'의 한 가지 형태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借, 貸'의 뜻으로는 '빌리다'만 표준어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乞, 祝'의 의미로는 '빌다'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고 쓰는 것은 '빌리다'이지만, 남의 물건을 거저 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빌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얻어 쓰는 것은 '빌려 쓰다'로, 밥을 거저 얻어먹는 것은 '빌어먹다'로 써야 합니다. 또, (소원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빌다'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사돈'입니까, '사둔'입니까？ 

	답변 : 
	'사둔'은 실제로 널리 들을 수 있는 발음이기는 하나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 규정 제８항의 '다만' 항에서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입니다.'부조(扶助)', '사돈(査頓)', '삼촌(三寸)' 등이 비록 현실적으로 '부주', '사둔', '삼춘'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부조', '사돈', '삼촌'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돈(査頓)'은 '부조, 삼촌'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만 쓰이는 단순한 한자 취음어(漢字取音語)이므로 꼭 '사돈'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될 듯하나, 역시 한자 표기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표준어로 인정된 말입니다. '사둔'은 비표준어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저희 할머니께서는 꼭 '서 돈짜리 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옛날식 말인 것 같은데, '세 돈짜리 금'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 
	국어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일부 의존 명사, 곧 '돈', '말', '발', '푼' 등의 앞에서 수를 나타내는 말이 쓰일 때 여러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도 그러한 보기의 하나입니다. 할머니께서 쓰신다는 형태, 곧 '서 돈'이나 질문자께서 표준어로 생각하시는 '세 돈'뿐만 아니라 '석 돈'까지 더하여 실로 다양한 형태들이 우리 국어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 제17항은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존명사 '돈', '말', '발', '푼' 등의 앞에서 쓰이는 형태 '서(三)'는 이 규정에 따라 표준어로 인정된 말입니다. '세／석'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 돈짜리 금'은 옛날식 말이 아니라, 표준어를 사용한 올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돈', '말', '발', '푼' 등의 의존명사 앞에 붙어 '넷'을 나타내는 말도 '너(四)'가 표준어이고, '네／넉'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너 돈짜리 금'이 올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참고로, '냥', '되', '섬', '자' 등의 의존명사와 함께 쓰일 때에는 앞서와 달리 '서'나 '세'가 아닌 '석'이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석 냥', '석 되', '석 섬', '석 자' 등이라고 하여야 하며, '세／서 냥', '세／서 되', '세／서 자' 등은 비표준어를 사용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설겆다'라는 동사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맞습니까, 또한 '설겆이'도 표준어입니까？ 

	답변 : 
	'설겆다'는 지금 더 이상 '설겆어라, 설겆으니, 설겆더니'와 같은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겆-'이란 어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20항은 이와 같이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설겆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널리 쓰이는 형태 '설거지하다'가 표준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명사 '설겆이'도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설겆-'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거지'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셋째'와 '세째' 중 어느 것이 표준어입니까？ 

	답변 : 
	'셋째'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규정 이전에는 '세째'와 '셋째'를 의미 구별하여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즉, '두째, 세째, 네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나타내고, '둘째,셋째, 넷째'는 '하나째'와 함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써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 현실에서 이와 같은 구분은 얼마간 인위적이라고 판단되어 표준어 규정 제6항에서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즉, '두째, 세째, 네째'와 같은 형태를 버리고, '제2, 제3, 제4'와 같이 차례의 뜻을 나타내든지, '두 개째, 세 개째, 네 개째'와 같이 수량의 뜻을 나타내든지 '둘째, 셋째, 넷째'의 한 가지 형태만 표준어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둘째'의 경우에는 좀더 복잡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앞에 다른 수가 올 때에는 받침 'ㄹ'이 분명히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부득이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와 같이 규정하여 종래의 구분을 살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열둘째, 스물둘째, 서른둘째'와 같이 씁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쇠고기'가 맞습니까, '소고기'가 맞습니까？ 

	답변 : 
	표준어 규정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있을 때, 그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고 각각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으로 설명되는 경우에는 두 형태 모두 표준어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복수 표준어를 많이 허용하여 국어의 폭을 넓히려고 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쇠고기'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형태로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고기'도 우세해져 지금은 널리 쓰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편, '쇠고기'의 '쇠-'는 '소＋의'로 이루어진 말로, '쇠고기', '쇠가죽', '쇠기름' 등은 '소의 고기', '소의 가죽', '소의 기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 이전에 '쇠-'가 붙은 이들 '쇠고기', '쇠가죽', '쇠기름' 등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입니다. 단순한 명사 '소'에 '고기', '가죽', '기름' 등이 결합한 형태도 '새고기, 사슴가죽, 돼지기름'과 같은 형식입니다. 
'쇠고기'와 '소고기'가 모두 널리 쓰이는 형태일 뿐더러, 각각의 발음 차이가 합당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표준어 규정 제18항은 '쇠-'의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소-'의 형태도 허용함으로써 둘 다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먹었○○○'에서 '-습니다'를 써야 할지, '-읍니다'를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먹었슴'이라고 해야 합니까, '먹었음'이라고 해야 합니까？ 

	답변 : 
	표준어 규정 이전에는 '-읍니다'와 '-습니다'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아래에서는 구별 없이 '-ㅂ니다'를 쓰고,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아래에서는 '합쇼'체 등급에 해당하는 종결어미로 '-읍니다'를, 그보다 더 공손한 표현에는 '-습니다'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표준어에 익숙해져 있는 탓인지 아직도 이 형태를 잘못 알고 쓰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음 뒤에서는 '-ㅂ니다'가, 자음 뒤에서는 '-습니다'와 '-읍니다'의 두 형태 가운데 '-습니다'만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은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니다'와 '-읍니다'의 의미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더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가 이 규정에 따라 표준어가 된 것입니다.  
'먹었습니다'에서 '-습-'의 'ㅅ'은 앞 음절의 받침소리가 내려와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습-'은 원래 겸양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에 어원을 둔 형태소입니다. 중세 국어 시기에 겸양의 선어말어미로 앞 음절의 받침이 /ㄱ, ㅂ, ㅅ/일 때 '먹고'에서처럼 '-- ', /ㄷ, ㅈ, ㅊ/일 때에는 '받고'에서처럼 '--', 유성음일 때에는 'ㅎ고'에서처럼 '--'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어미 '-○니다'를 '-습니다'로 적는 것은 일상적인 발음과 역사적인 유래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어 '-습니다'를 옳게 알고 계신 분들이라도 용언의 동명사 형태도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먹었슴', '갔슴' 등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먹었음'의 '-음'과 '먹었습니다'의 '-습-'은 전혀 별개의 형태소입니다. 국어의 명사형 어미 '-ㅁ'은 '좋음', '하늘을 낢'에서처럼 모음 또는 'ㄹ'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도록 만드는 형태소인데, 이 형태소가 자음 뒤에 붙을 때에는 소리를 고르기 위해 매개 모음 '-으-'를 넣어 '-음'으로 씁니다. 따라서 '먹었슴'이 아니라 '먹었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쌍둥이, 쌍동이' 가운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쌍둥이'가 맞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８항은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둥이'는 어원적으로 '童'에 '-이'가 붙은 '-동이'로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원적 형태나 의미가 뚜렷이 인식되지 못하고 '-동이'가 변한 '-둥이'가 하나의 접미사로 굳어져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존중하여 '-둥이'를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쌍둥이'는 어원적으로 '雙童'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낱말로 원래의 '쌍동이'였습니다. 그러나 '쌍둥이'로 변하여 굳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귀둥이, 막둥이, 선둥이'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귀동(貴童)이, 막동(-童)이, 선동(先童)이'에서 변하여 굳어진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검둥이, 바람둥이, 흰둥이' 등과 함께 모두 '-둥이'의 형태만 표준어이고 '-동이'의 형태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주의할 것은 '-둥이'가 붙는 '쌍둥이'는 '쌍동-'이 아닌 '쌍둥-'이 표준어이지만 그 밖에 '-둥이'가 붙지 않는 다른 단어들은 널리 쓰이는 대로 '쌍동-'의 형태가 표준어입니다. 즉, '쌍동밤, 쌍동딸, 쌍동아들' 등이 표준어인 것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여쭈어 보아라'라고 해야 합니까, '여쭈워 보아라'라고 해야 합니까？ 

	답변 : 
	이는 해당 동사의 기본형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26항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를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가엾다／가엽다', '서럽다／섧다' 등과 같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쓰이는데, 이러한 현실에 의거하여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동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규정에 따라 '여쭙다／여쭈다'가 모두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여쭙다'를 활용시키면 '여쭈워'가 되고, '여쭈다'를 활용시키면 '여쭈어'가 되므로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맞습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는 '저는 김가(金哥)올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준어에서는 '김가올습니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올시다'는 '합쇼' 할 자리에서 '-ㅂ니다' 대신 쓰이는 말인데, 과거에는 '-올습니다'가 이 '-올시다'보다 더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의미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그 쓰임에 있어서도 '-올시다'가 '-올습니다'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은 이와 같이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올시다'가 표준어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텔레비전 연속극의 말은 표준어를 올바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 가슴이 두근거린다"에서 '왠지'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웬지'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ㅐ'와 'ㅔ'의 구별이 어렵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왠지'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왠지'는 의문사 '왜'와 어미 '(이)ㄴ지'로 분석되는 것으로 '누군지, 무엇인지, 어디선지'와 같은 구성입니다. 질문하신 문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의문사 '왜'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웬지'가 아닌 '왠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왠'이 아닌 '웬'으로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이니？, ○ 떡이지？'와 같은 문장에서는 '왠'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유를 묻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생긴 떡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뜻을 가진 관형사 '웬'을 써야 합니다. 또 국어에서는 '의문사＋(이)ㄴ＋명사'의 구성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오면 '웬'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 험상궂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더라"에도 '웬'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우레'입니까, '우뢰'입니까？ 

	답변 : 
	'우레'가 표준어입니다. 예전에는 '우뢰(雨雷)'로 써 왔습니다만, 이는 우리말 '우레'를 한자어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하였던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로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15세기의 옛 문헌에 보면 " 소릿 울에 三千界를 뮈우도다(一聲雷震三千界, 金剛經三家解, Ⅱ:２)"와 같이 '울에'로 나타납니다. 이보다 더 후대인 16세기 말의 가사 작품인 '관동별곡'(숙종 때 엮은 '송강가사(松江歌辭)'에 수록)에는 "들을 제 우레러니 보니 눈이로다"에서와 같이 '우레'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이 고유어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중시하여 '우레'를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의미인 '천둥'도 표준어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웃어른'이라고 해야 합니까, '윗어른'이라고 해야 합니까？ 

	답변 : 
	'웃어른'이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12항은 '웃-'과 '윗-'은 '위-아래'의 대립이 있는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니', '윗도리', '윗목' 등이 표준어이고, '웃니', '웃도리', '웃목' 등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항에서 '위-아래'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어른'은 '아래어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윗어른'이 아닌 '웃어른'이 표준어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웃돈'도 '아랫돈'이 없으므로 '윗돈'이 아닌 '웃돈'이 표준어가 됩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이제 막 먹을려고 했다"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으)려고'와 '-(으)ㄹ려고' 중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 

	답변 : 
	'-려고'가 표준어입니다. '-려고'는 장차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어미 '-려'와 관련됩니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에는 '-(으)ㄹ려고'를 비표준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집에 갈려고 한다”와 같이 말하므로 소리나는 것을 존중하여  '-ㄹ려고'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만일 '-려고'를 발음에 따라 표기한다면 '-려고'와 '하-'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가)-려느냐, (가)-려다가, (가)-려더니, (가)-려면은' 등도 모두 '(가)-ㄹ려느냐, (가)-ㄹ려다가, (가)-ㄹ려더니, (가)-ㄹ려면은' 같이 써야 하는데 이들은 'ㄹ'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소는 일관되게 쓰는 것이 서로의 연관성을 보여 주기 때문에 '-(으)려고'로 쓰는 것이 표기의 효율성 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흔히 사람들이 '주책없다'라고도 하고 '주책이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두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지요？ 또, 어떤 때는 '주착－'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것이 표준어입니까？ 

	답변 : 
	먼저 '주책'인지 '주착'인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책'은 일정하게 자리잡힌 생각을 뜻하는 말로 '主着'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주착'의 모음 발음이 변하여 '주책'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11항은 일부 단어에 대하여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주착'이 아닌 '주책'이 표준어입니다. 한편, '주책없다'는 '일정한 주견이나 줏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다(금성판, 국어대사전)'라는 의미를 지닌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25항은 '주책없다'만 표준어로 삼고, '주책이다'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와 동일한 규정(제25항)에 따르는 말로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가 있는데, 역시 부정사를 뺀 '안절부절하다'는 표준어가 아니며, '안절부절못하다'만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중매장이'가 표준어입니까, '중매쟁이'가 표준어입니까？ 

	답변 : 
	'손잽이(＜손잡이)', '멕이다(＜먹이다)'와 같이 국어는 한 낱말 안의 모음이 뒤의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ㅣ'모음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이 동화 현상은 일상 회화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표준어 규정 제9항은 극소수의 단어에 대해서만 'ㅣ'모음역행동화를 인정하여 이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내기(서울내기, 풋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등이 그러한 예들입니다. 그런데, '-장이'와 '-쟁이'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기술자, 곧 장인(匠人)이란 뜻이 살아 있는 말은 '-장이'가 붙은 말이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미장이(건축 공사 등에서 흙을 바르는 사람)', '땜장이' 등이 표준어입니다. 반면, 기술자의 뜻이 살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쟁이'가 붙은 말이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멋쟁이', '소금쟁이', '발목쟁이', '갓쟁이(갓을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 등이 표준어입니다. 
'중매쟁이'는 중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기술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매쟁이'가 표준어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표준어 규정 제26항을 보면 '추어-올리다／추어-주다'를 표준어로 하고 비고에 '추켜-올리다'는 비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켜-주다, 추켜- 세우다'도 비표준어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답변 : 
	'추어올리다, 추어주다'에 대해 '추켜올리다'가 비표준어인 것은 그 뜻이 '실제의 정도 이상으로 높이 칭찬하다'로 쓰일 때에만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표준어 규정의 기초가 되었던 '새한글사전'과 '국어대사전(민중)'을 보면 '추다'는 '칭찬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추키다'는 다만 '위로 올리다'는 의미만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칭찬하다'는 뜻으로는 '추어올리다'나 '추어주다'만이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켜올리다'나 '추켜주다, 추켜세우다'가 더 많이 쓰이고 있으나, 그 뜻이 '실제의 정도 이상으로 높이 칭찬하다'일 때는 세 단어 모두가 비표준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의 국어 책을 보다가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 갔습니다"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국어에는 모음조화라는 규칙이 있다고 배웠는데 '깡충깡충'이 맞는 말입니까？ 

	답변 : 
	현행 표준어 규정이 고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깡총깡총'이 표준어였지만, 지금은 '깡충깡충'이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어의 특성 중에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음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 내려오면서 이 원칙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행 표준어 규정은 국어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처럼 형태의 발음, 의미가 비슷한 말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어느 한 말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 현대어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깡충깡충'이 되겠습니다만, '막둥이', '보퉁이'와 같은 예도 있습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국악에 쓰이는 악기 이름으로 '장고(杖鼓)'가 맞습니까, '장구'가 맞습니까？ 

	답변 : 
	표준어 사정 원칙 제８항은“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고, '깡충깡충, －둥이［－童이］, 발가숭이, 보퉁이, 봉죽［奉足］, 뻗정다리, 아서, 아서라, 오뚝이, 주추［柱礎］'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고 '부조(扶助), 사돈(査頓), 삼촌(三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 단어' 즉 제시된 항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졌는지,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어형을 결정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성판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5)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초판 1961, 3판 1994)에서는 '장고'를 '장구'의 원말로 처리하였으나,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2)에서는 동의어로 처리하였습니다. 뜻풀이는 모두 '장구'에서 하였으며 "장구 깨진 무당 같다", "장구를 쳐야 춤을 추지", "장구 치는 사람 따로 있고 고개 까닥이는 사람 따로 있나" 등의 속담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국어사전들에서는 음성모음으로 굳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데는 일치하나, '장고'의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심의회 한글분과는 1994년에 초·중·고교 국악 교육 용어 통일안 심의에서 '장구'를 인정하고 '장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의에 따라 '장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단어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흔히 이것 저것을 조합하여 글을 쓸 때 '짜집기'라는 말을 쓰는데 옳은 표현입니까？ 

	답변 : 
	'짜집기'를 사전에서 찾으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짜집기'가 비표준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큰사전>에는 '짜깁기'의 잘못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사전에 나와 있듯이 '짜집기'가 아니라 '짜깁기'라 해야 옳습니다. '짜깁기'는 결합된 단어의 뜻 그대로 구멍이 뚫린 부분을 실로 짜서 깁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이 글을 쓰는 데로 확대되어 사용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짜집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단어가 오히려 옳은 단어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발음상의 편리함 때문인 듯합니다. '짜집기'의 옳은 표현은 '짜깁기'이니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판소리 이름으로 '홍보가'가 맞습니까？ '흥부가'가 맞습니까？ 

	답변 : 
	'흥부가'가 맞습니다. '흥보가(興甫歌)'와 '흥부가(興夫歌)'처럼 '흥보'와 '흥부'는 과거부터 혼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따르면 근래에 '흥부전, 흥부가, 흥부타령' 등 '흥부'의 어형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이나 문세영의 '국어대사전'(1954)도 '흥부타령(興富打令)'을 표제어로 올리고 있으며, '큰사전'(1957)도 '흥부전(興夫傳), 흥부타령(興夫打令)'만을 올리고 있고 '흥보전, 흥보타령' 따위의 어형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국어사전(민중서림)도 '흥보가'와 '흥부가'를 모두 올리고 있으나 '흥부가'에서 뜻풀이를 하고 있으며, 그밖에 '흥부, 흥부전, 흥부타령'을 올리는 반면 '흥보, 홍보전, 홍보타령'은 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1994년 9월 14일 국어심의회(한글분과)는 초·중·고교 국악 교육 용어의 통일안으로 '흥부가'를 인정하고 '흥보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의는 곧 표준어에 대한 심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흥부가'가 바른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그러고 나서'와 '그리고 나서'라는 표현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싶습니다. 

	답변 : 
	'그러고 나서'와 '그리고 나서'의 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리고, 그러고, 나서'라는 각각의 문법 단위에 대한 문법적 성격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사전에서 찾기 힘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렇게 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줄어든 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서'는 동사 '나다'에 '서'가 붙은 활용형인데 동사 '나다'는 본동사 다음에 쓰여 뜻을 덧붙여 주는 보조동사입
니다. 보조동사 '나다'는 어미 '고'가 붙은 형태 아래에 쓰여 '잠을 자고 나서 책을 보았다'라는 문장에서와 같이 동작의 완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보조동사로 쓰인 '나다'는 그 앞에 본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에는 '그렇게 하다'라는 동사적인 뜻이 들어 있으므로 '그러고'라는 동사의 활용형 다음에 '나서'라는 보조동사의 활용형이 온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단어의 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는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를 접속부사 '그리고'에 '나서'가 결합한 것으로 보게 되면 접속사 다음에는 결합하기 힘든 보조동사가 접속부사 '그리고' 다음에 온 것이 되어 문법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고 나서'의 존재에 이끌려 '그리고 나서'라는 형태가 혼동되어 쓰였고 그 결과 '그리고 나서'라는 또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져 굳어졌다고 하더라도 문법적인 설명은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에 쓰인 '그리고'는 접속부사 '그리고'가 가지고 있는 뜻 이외에 '그러고 나서'에 쓰인 '그러고'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라는 뜻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나서'에 쓰인 '그리고'는 접속부사 '그리고'와는 완전히 뜻이 같은 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에 쓰인 '그리고'에는 '그렇게'라는 뜻을 가진 '그리'라는 부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다'가 결합한 '그리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그리하다'에서 '하'가 탈락하여 '그리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에서 '그리하다'와 같은 단어에서 모음 뒤에 있는 '하'가 탈락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듭니다.(한글 맞춤법 제40항［붙임 2］참조) 실제 용법에 있어서도 '그러고 나서'는 '이러고 나서'와 '저러고 나서'의 구성이 모두 자연스러운 반면 '그리고 나서'는 '이리고 나서'와 '저리고 나서'라는 말이 없어 '그러고 나서'보다는 '이'나 '저'와의 결합이 부자연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고 나서'는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비록 '그리고 나서'가 우리 사회에서 한 단어처럼 생각되어 어느 정도 굳어져 쓰이고 있으나 어법상 바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낟알'과 '낱알' 가운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답변 : 
	모두 옳습니다. '낟알'과 '낱알'은 각각 다른 말입니다. '낟알'은 아직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의 알을 뜻합니다. '낟'은 곡식의 알을 가리키는 말로서 '낟가리'나 '낟알' 정도에 보일 뿐 홀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 표기를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래 전부터 쓰인 것으로 15세기 국어에 '낟'(훈민정음 해례), '나디 바셔 남과 '(석보상절) 등의 용례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만일 훗날에 '낟'이 소멸하더라도 '낟알'의 표기를 '낟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낱알'(발음은 '낟알'과 같음)은 하나하나 따로따로의 알을 가리킵니다. "목걸이가 떨어져 구슬들이 낱알로 흩어졌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낱'은 셀 수 있게 된 하나하나의 물건을 가리키는 명사로서 다양한 낱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낱개, 낱담배, 낱동, 낱장, 낱켤레' 따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낱낱이'와 같은 부사도 '낱'이 겹쳐져 이루어진 말입니다. '낱알'은 이 '낱'과 '알'이 결합한 단어인 것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바르다'가 사전에 '르'불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 은 발랐다", "너는 예의가 발라서 마음에 든다"와 같이 써야 하는데 아주 이상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다'는 사전에서 '르'불규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어' 앞에서 '르'가 'ㄹㄹ'로 바뀌고 '바르다'는 '발라서, 발랐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세영의 <國語大辭典>에서는 '바르다'가 '르변'이라고 해서 '르'불규칙임을 밝혀 놓았을 뿐만 아니라 '발라, 바른'과 같이 그 활용형을 분명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쓰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발라, 발랐다'라고 쓰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상하지만, 국어사전에서 '르'불규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다음 보기 중에서 ○○○ 것을 고르시오"에서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는'과 '알맞은'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알맞은'이 맞습니다. 이는 '알맞다'가 형용사라는 것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와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때 차이를 보입니다. 즉 형용사에 결합하는 현재 관형사형 어미는 '-은(ㄴ)'이고 동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형용사인 '작다, 올바르다'는 '작은 집, 올바른 자세' 등과 같이 활용하고, 동사인 '먹다, 잠자다'는 '먹는 물, 잠자는 공주'와 같이 활용합니다. 최근 들어 잘못된 형태인 '알맞는'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동사인 '맞다'의 활용형 '맞는'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용사인 '알맞다'는 '알맞은 운동, 알맞은 차림새' 등과 같이 활용하고, 동사인 '맞다'는 '입에 맞는 음식, 맞는 답'과 같이 활용해서 써야 합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영글다'는 잘못된 말입니까? 

	답변 : 
	'영글다'를 사전에서 찾아 보면 방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표준어가 아닌 비표준어라는 뜻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여물다'입니다. '영글다'는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어 별로 방언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 계속 널리 쓰이면 '여물다'와 함께 복수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물다'를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온도를 나타낼 때 '36점 5도'라고 해야지 '36도 5분'이라고 하면 틀리 하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36도 5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36점 5도'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말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36도 5분'이 잘못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대체로 두 가지인 듯합니다. 하나는 '분'이 일본어에서 들어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이 시간 또는 경위도·각도의 단위로 60진법의 단위이지 10진법의 단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分)'이 일본어에서 들어왔다는 주장이 잘못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백분율에 쓰이는 '분(分)'이 '할(割)'과 함께 일본어에서 들어왔음은 19세기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이헌영의 <日槎集略(일사집략)>에서 확인됩니다.(송민, "일본 수신사의 신문명 어휘 접촉", 국민대 <어문학논집> 7) 또 '온도'도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고 보면 온도의 단위인 '분'도 이때 같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어에서도 '분(分)'은 10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分)'은 '노가다'나 '입장(立場)'처럼 전적으로 일본어를 받아들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국한자어사전>(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말은 우리의 전통적 한자어로서 이미 길이를 재는 단위로 자［尺］의 10분의 1 단위로 쓰였음이 조선 초 문헌인 <高麗史(고려사)>에 보입니다. 즉 '분'은 10분의 1 단위로서 우리말에서 쓰이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큰사전>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어사전들이 그 용법을 뜻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단위로서 들어온 '분'은 원래 10분의 1 단위로 쓰이던 우리말 '분'의 용법이 다소 넓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분(分)'은 원래 60진법의 단위이므로 10진법의 단위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하나의 단위가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수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의 경우 붓은 10자루, 피륙은 50필, 곶감은 100접, 조기나 비웃은 2,000마리를 각각 가리킵니다. 또 '마지기'는 보통 논을 가리킬 때는 200평, 밭을 가리킬 때는 300평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 말은 원래 10분의 1 단위로 쓰이던 것입니다. 오히려 60분의 1 단위로 쓰는 것은 전통적인 용법에 없으며 시간, 각도, 경위도 등 새 문명에 따라 생긴 후대의 용법인 듯합니다. 따라서 '분(分)'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두 가지 근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이 규범어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 말의 표준어 여부에 대하여 사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천(瓩)'과 같은 말은 '킬로그램'으로 쓰도록 순화된 바가 있어 그 표준성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만 온도 단위 '분(分)'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순화 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규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국어사전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국어사전들은 '분'을 온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는 뜻풀이하지 않습니다. <국어대사전>(민중서림)이 애초에 그와 같은 뜻풀이를 하였으나 1994년 제3판에서부터는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큰사전>도 십진 급수 단위의 하나로만 풀이할 뿐 온도의 단위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현재 사전들은 온도의 단위로는 '분'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사전들이 이와 같이 처리한 까닭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기술품질원에서 국제단위계(SI)에 따라 정한 법정 단위는 온도의 단위로 '섭씨도(℃)'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993년 7월 1일 시행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참조) 국제단위계는 각도의 경우 '도(degree)', '분(minute)', '초(second)'를 보조 단위로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온도의 경우에는 '도'만 인정할 뿐 그 하위 단위는 없습니다. 이것은 '36점 5도'라고 하는 것이 표준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상청, 학계, 교육계에는 이를 원칙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6도 5분' 대신 '36점 5도'를 쓰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현행 사전의 처리와 국가 표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분'이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36점 5도'를 써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분야 : 
	13. 표준어규정

	질문 : 
	'포승줄'이라 하지 않고 '포승'이라고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 
	'포승'은 '捕繩'으로 적는 한자어로 '죄인을 잡아 묶는 끈'을 뜻합니다. '繩'이 '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을 더 붙여 '포승줄'이라고 한다면 이미 '포승'에 포함된 '줄'의 의미와 충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승줄'은 틀린 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에 이와 같은 말을 처리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말은 '포승줄' 외에도 국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동의반복(同義反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단어 구성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의미를 보완하기 위해 같은 의미의 고유어 성분을 덧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자어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들에서도 이들을 틀린 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현상에 속하는 '초가집'을 보면 여러 국어사전들에서 모두 이 말을 인정하였습니다. '포승줄'의 경우도 한글학회에서 나온 우리말큰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포승'보다 '포승줄'이 오히려 널리 쓰이고 있지만 기본 표제어는 '포승'입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納涼'을 '납양'이라고 읽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涼'의 본음이 '량'이므로 '남냥'이 옳은 것이 아닌지요？ 

	답변 : 
	두음법칙이 적용될 경우가 아닌데도 두음법칙이 적용될 때의 소리로 발음하는 한자어들이 있으므로, 만약 '納涼'을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나뱡］으로만 발음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것이 표준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며 표기도 그에 따라 '납양'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어 사전들에 '납량'으로 실려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도 '납양'이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음 또는 'ㄴ' 받침 뒤에서 '렬, 률'이 '열, 율'로 되는 규칙적인 현상에 의한 '진열, 전율' 따위의 경우나, '연연불망', '실연(失戀)'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의 'ㄹ'이 받침 뒤에 떨어지는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받침의［ㅁ］과［나, 녀, 녜］따위의 연결이 특별히 어려운 발음도 아니어서 '함량, 담력, 답례, 급료' 따위와 같이 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 검열, 정열'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받침 뒤에 '야, 여, 요' 따위가 이어질 때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양［나뱡］'은 단순히 '涼'의 본음을 잘못 안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되며, '납량［남냥］'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맑다'와 '넓다'의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말따］와［널따］인지,［막따］와［넙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표준 발음법 제10항에서 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ㄱ, ㅁ, ㅂ］으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은［닥］으로, '젊다'는 '점:따'로, '읊다'는［읍따］로 발음하여야 하므로, '맑다'도［막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활용할 때 'ㄱ' 앞에서［ㄹ］로 발음하여야 합니다. 즉 '맑게'는［말께］로, '묽고'는［물꼬］로, '얽거나'는［얼꺼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넋'은［넉］으로, '앉다'는［안따］로, '여덟'은［여덜］로, '외곬'은［외골］로, '핥다'는［할따］로, '값'은［갑］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넓다'의 발음은 '널따'가 됩니다. 다만 '넓죽하다'와 '넓둥글다'는［넙쭈카다］와［넙뚱글다］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냇가'의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내까］인지,［낻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표준 발음법 제30항에서는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냇가'는［내:까］로 발음함이 원칙이며,［낻:까］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빨랫돌', '깃발', '햇살', '뱃전'은 각각［빨래똘］,［기빨］,［해쌀］,［배쩐］으로 발음함이 원칙이며,［빨랟똘］,［긷빨］,［핻쌀］,［밷쩐］으로 발음함도 가능합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담임'의 발음은［다님］입니까, 아니면［다밈］입니까？ 

	답변 : 
	［다밈］으로 발음합니다. '담임(擔任)'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는 일, 또는 그 맡아 보는 사람'으로 흔히［다님］으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임'이［겨밈］이지［겨님］이 아닌 것과 같이 '담임'은［다밈］이지［다님］이 아닌 것입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자음동화 규칙에 의하여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소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는 '등산노'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자음동화 규칙의 보편성 문제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ㄹ'에 관련된 자음동화 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ㄹ'이 선행하는 음절 종성 'ㄱ, ㄷ, ㅂ, ㅁ, ㅇ'에 이어날 때 'ㄴ'으로 바뀌는 경우：   예, 목로 →［몽노］, 몇량 →［면냥］, 협력 →［혐녁］, 감로 →［감노］, 종로 →［종노］.  
(2)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경우：예, 신라 →［실라］, 칼날 
    →［칼랄］.  

규칙 (2)에 의하면 '등산로'는 '등살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요즘 발음을 보면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젊은 세대에서는 특히 어휘에서 'ㄴ＋ㄹ'의 연결을［ㄴㄴ］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한 듯합니다. 그 이유는 형태 보존의 심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등산로'의 경우 선행 형태소 '등산'이 자립형태소로 그 뜻이 분명한데, 형태를 바꿔 '등살'로 하면 '등산'이란 의미와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규칙 (2)의 예외가 되면서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산'을 제대로 다 발음하고 나면 '등산노'가 되는데 이것은 규칙 (1)의 확대 적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ㄴ＋ㄹ'은［ㄹㄹ］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고［ㄴㄴ］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ㄹ＋ㄴ'에서는 언제나［ㄹ］로 동화되며［ㄴㄴ］으로 발음되는 예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 역행동화가 순행동화보다 제약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규칙 ⑵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의견란［의:견난］, 임진난［임:진난］,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녜］, 결단력［결딴녁］, 이원론［이:원논］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맛있다'와 '멋있다'의 표준 발음은 무엇입니까？ 

	답변 : 
	표준 발음법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 '아, 이, 오, 우, 위' 들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밭 아래'는［바다래］로, '젖어미'는［저더미］로, '꽃 위'는［꼬뒤］로 발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맛있다'와 '멋있다'는［마딛따］,［머딛따］로 발음함이 원칙이나［마싣따］,［머싣따］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서울의 명소', '민주주의의 의의'의 올바른 발음은 무엇입니까？ 

	답변 : 
	'의'는 이중모음으로서 발음 역시 이중모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표준 발음법 제５항에서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注意)'는［주의］로 발음함이 원칙이나［주이］도 가능하고, '우리의'는［우리의］가 원칙이나［우리에］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명소'나 '민주주의의 의의'는 각각 표기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서울에 명소］나［민주주이에 의이］로 발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짧게'를［짭께］로, '밟는'을［발:른］으로 '맑게'를［막께］로, '읊고'를［을꼬］로 발음하는 등 사람에 따라서 'ㄹ'로 시작되는 일부 겹받침의 발음에 혼란이 있는 듯합니다. 이들의 정확한 표준 발음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 
	표준 발음은 '짤께', '밤:는', '말께', '읍꼬'입니다. 구체적으로 'ㄺ, ㄼ, ㄽ, ㄾ, ㄿ' 등의 겹받침의 발음은 지방에 따라서 그 발음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 발음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표준 발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ㄼ, ㄽ, ㄾ'의 경우는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ㄹ］로 발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덟, 넓다'는［여덜, 널따］로, '외곬'은［외골］로, '핥다'는［할따］로 발음하도록 예시되어 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동사 '밟-'의 경우는 '밟고, 밟다, 밟소, 밟지' 등과 같이 자음 앞에서［밥:꼬, 밥:따, 밥:쏘, 밥:찌］으로, 형용사 '넓-'의 경우는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경우에［넙쭈카다, 넙뚱글다］로 발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짧게'는 자음 앞이고 또 위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짤께］로 발음해야 하나, '밟는'은 위의 예외에 해당되고 또 'ㅂ' 소리가 'ㄴ, ㅁ' 앞에서［ㅁ］으로 발음되므로［밥:는→밤:는］으로 발음해야 합니다.(표준 발음법 제18항 참조)   
둘째로 'ㄺ, ㄿ'의 경우는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ㄱ, ㅂ］으로 발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닭, 맑다, 늙지'는［닥, 막따, 늑찌］로, '읊다'는［읍따］로 발음하도록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ㄺ'의 경우에는 'ㄱ' 앞에서 예외적으로［ㄹ］로 발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읊고'는［읍꼬］로 발음해야 하고, '맑게'는 'ㄱ' 앞이므로［말께］로 발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발음에 대해서는 표준 발음법 제14항에서 뒤에 있는 자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되, 'ㅅ'의 경우는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닭을, 맑아, 여덟이, 넓어, 핥아, 읊어' 등을 각각［달글, 말가, 여덜비, 널버, 할타, 을퍼］등으로 발음하되, '외곬이, 넋이, 값을, 없어' 등과 같이 뒤의 받침이 'ㅅ'일 때는 각각［외골씨, 넉씨, 갑쓸, 업:써］등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해야 합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인명[李御寧]과 지명[會寧]에서 한자 '寧'을 '령'으로 발음하는데, 타당한 발음입니까？ 

	답변 : 
	한자 '寧'의 발음은 그 출현 환경에 따라 우선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위의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즉 '寧日, 寧越郡'의 경우에는 '영'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나 '安寧'이나 인명 '李崇寧'의 경우, 즉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는 '안녕, 이숭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음 '녕'으로 표기하고 또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바와 같이 '會寧, 李御寧'에서와 같이 '령'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본음 '녕'을 벗어나 있는 것이므로 좀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의 예들과 관련되는 음운 현상은 우선 두음법칙입니다. 1988년에 고시된 '한글 맞춤법'에서 두음법칙과 관련된 규정은 제10항, 제11항, 제12항의 세 항목인데, 이 중 위의 질문들과 관련되는 것은 제10항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10항은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라고 하여 '寧'이 어두에서는 '영'으로 발음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安寧'과 '李崇寧'의 발음이 본음인 '안녕, 이숭녕'이 되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10항［붙임 １］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글 맞춤법 안에서 두음법칙 규정을 적용하면 문의하신 '會寧, 李御寧'의 경우는  '이어녕, 회녕'으로 표기하고 또 그렇게 읽어야 하며 '이어령, 회령'으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의 규정들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문제는 두음법칙의 규정으로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한자의 본음(本音) 및 속음(俗音)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글 맞춤법 제52항(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의 규정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됩니다. 즉 속음은 한자의 본음을 제치고 널리 사용되는 익은소리(습관음)이므로, 속음으로 된 발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게 되고,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도 속음에 따라 적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국어에서 본음과 속음의 관계로, 같은 한자이면서 달리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글 맞춤법 제52항 참조)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       --------------   
승낙(承諾)     수락(受諾), 쾌락(快樂), 허락(許諾)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寧)     의령(宜寧), 회령(會寧) 
분노(忿怒)     대로(大怒), 희로애락(喜怒哀樂)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六十) 오뉴월(五六月), 유월(六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이 밖에도 불교 용어인 '보리(菩提), 도량(道場), 보시(布施)' 등에서 한자 본음 '제, 장, 포'로 적지 않고 속음으로 표기한다든지, '본댁(本宅), 모란(牧丹), 사탕(砂糖)' 등과 같이 속음으로 적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용례에 따라 '會寧'은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령'으로 표기·발음할 수 있고, 인명인 '李御寧'도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어령'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한글 자모 'ㄷ, ㅈ, ㅊ' 등은 각각 '디귿, 지읒, 치읓'으로 쓰는데, 이들을 읽을 때는 '디귿이［디그시＼디그디］, 지읒이［지으시＼지으지］, 치읓이［치으시＼치으치］' 중 어떤 것이 옳습니까？ 

	답변 : 
	일반적인 국어 받침의 발음에서, 'ㅇ'을 제외한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표준 발음법 제13항 참조) 그리고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표준 발음법 제14항 참조)  

(1) 홑받침이나 쌍받침의 예 
    빚－이［비지］／빛－을［비츨］／덮－이다［더피다］／깎－아［까까］／있－어［이써］／꺾－이다［꺼끼다］ 
    (참조) 강－이［강이］／형－을［형을］／본성－에［본성에］ 
(2) 겹받침의 예 
    넋－이［넉씨］／흙－을［흘글］／핥－아［할타］／앉－아［안자］ 

그러나 몇몇 한글 자모 이름의 발음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글 자모의 이름은 이름 속에 그 자모의 첫소리와 끝소리 모두를 보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訓蒙字會'［1527년, 崔世珍 著］에 한글 자모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옴).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같은 발음을 가진 다른 어휘들과는 그 발음이 달리 나타납니다.  

(3) 받침이 'ㄷ'인 경우 
   ① 닫－아［다다］／닫－을［다들］／굳－어［구더］／굳－을［구들］ 
   ② 해돋－이［해도지］／굳－이［구지］(구개음화의 예, 표준 발음법 제17항 참조) 
   ③ 디귿－이［디그시］／디귿－을［디그슬］ 
(4) 받침이 'ㅈ'인 경우 
   ① 빚－이［비지］／빚－을［비즐］ 
   ② 젖－이［저지］／젖－을［저즐］ 
   ③ 지읒－이［지으시］／지읒－을［지으슬］ 
(5) 받침이 'ㅋ'인 경우 
   ① 부엌－이［부어키］／부엌－에［부어케］ 
   ② 동녘－이［동녀키］／동녘－에［동녀케］ 
   ③ 키읔－이［키으기］／키읔－에［키으게］ 

위 (3), (4), (5)의 ③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법'에 따라 '디귿이［디그지］, 디귿을［디그들］', '지읒이［지으지］, 지읒을［지으즐］', '키읔이［키으키］, 키읔에［키으케］'로 발음하여야 하나, 실제 발음은 '［디그시］,［지으시］,［키으기］'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러한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규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발음하여야 합니다.(표준 발음법 제16항 참조)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현재 지하철 ２호선 '선릉역' 차내 안내 방송을［설릉］으로 발음하여 방송하고 있는데 일부 이용 승객들이［선능］으로 발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선릉'의 표준 발음은［설릉］이 맞습니다. 표준어 규정(1988. 1. 19. 정부 고시)의 표준 발음법 제20항에는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ㄹ］로 발음한다고 하여 '난로', '신라', '천리', '광한루', '대관령', '칼날', '물난리', '줄넘기' 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을 달아 '의견란', '임진란', '생산량' 등 몇 단어는 'ㄹ'을［ㄴ］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ㄹㄹ］로 발음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선릉'을［선능］으로 발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사람들의 말 사용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태릉', '서오릉'을［태능］,［서오능］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 이를 표준 발음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릉'의 표준 발음은 일반적으로［설릉］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김밥'과 '효과'의 표준 발음은 무엇입니까? 

	답변 : 
	'김밥', '효과(效果)'의 표준 발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전들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사전들 간의 차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장단 표시는 따로 하지 않음.) 

가. <한국어표준발음사전, 1984> 
(표제어 없음)        효과［효과/효꽈］ 
  나. <표준한국어발음대사전, 1993>    
김밥［김빱］          효과［효꽈］ 
  다. <국어대사전, 1982>              
김밥［김밥］          효과［효과］ 
  라. <새우리말큰사전, 1991>          
김밥［깁밥］          효과［효과］ 
  마. <우리말큰사전, 1992>            
김밥［김밥］          효과［효과］ 
  바.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7>       
김밥［김빱］          효과［효과］ 

참고로 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김밥［김밥］, 효과［효과］'로 처리하였습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신념'을［실렴］으로 읽는 것이 옳은 발음입니까? 

	답변 : 
	국어에서 'ㄴ'은 'ㄹ'을 만나면 'ㄹ'로 발음됩니다.(표준 발음법 제20항) 그래서 '간략, 만리, 윤리'와 같이 'ㄴ'이 'ㄹ' 앞에 오거나, '길눈, 돌나물, 말년'과 같이 'ㄴ'이 'ㄹ' 뒤에 올 때, 'ㄴ'이 'ㄹ'로 발음됩니다. 또 '낙(諾)', '난(難)', '녕(寧)', '노(怒)'에서 'ㄴ'이 '수락, 쾌락', '곤란, 논란', '의령, 회령', '대로, 희로애락'에서와 같이 'ㄹ'로 소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념'의 '념'을 '렴'으로 읽는 것은 이런 현상에 이끌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념'을 '렴'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음입니다. 따라서 '관념(觀念), 이념(理念), 전념(專念)'에서의 '념'도 '렴'으로 발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천년', '만년'을［철련］,［말련］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들도 'ㄹ'로 발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야 : 
	14. 표준발음법

	질문 : 
	'12·12'의 발음이［시비시비］가 아니라,［시비일리］가 아닌지요? 

	답변 : 
	'12·12'의 발음이［시비일리］가 올바른 것이라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발생 날짜로 이름을 붙인 역사적인 사건명의 발음은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현행 어문 규범에는 이러한 사건명의 발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표준 발음법' 제29항［붙임 2］에 '6·25, 3·1절'의 발음은 각각［유기오］,［사밀쩔］로 정한 예가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융니오］,［삼닐쩔］이 표준 발음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수정일 뿐이지, 이와 같은 유형의 단어들에 대한 발음상의 기준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또한 위와 같은 사건명을 읽을 때에 달［月］을 나타내는 부분은 그대로 그 달 이름으로 읽지만, 날짜［日］를 나타내는 부분은 따로 떼어 읽는 절대적인 법칙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명(예 : 3·15, 4·19, 5·16, 5·18, 6·25, 8·15, 9·28, 10·26 등)은 이와 같이 읽고 있으나, 이런 유형의 사건명 중 가장 이른 것의 하나인 '6·10 만세 운동'의 경우 현재의 국어사전들에 '육십만세운동'이라는 표제어로 올라 있을 정도로［육십］이라는 발음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칙대로 한다면 ［육일영］(또는［육일공］)이라는 발음이 일반적이어야 하나, 현재 이런 발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12'의 발음 문제는 현재와 같이［시비시비］로 두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시비)일리］로 읽지 않고［(시비)시비］로 읽은 것은 아마 앞의［시비］와 짝을 맞추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폴란드의 정치가 Gomu ka, Wa sa와 도시 Gda sk, Krak w는 한글로 어떻게 적습니까, 또 체코의 도시 Plze 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가인 Dub ek는 한글로 어떻게 적습니까？ 

	답변 : 
	폴란드의 정치가 Gomu  ka는 그 동안 흔히 '고물카'라고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1992년 11월 27일에 고시된 폴란드어를 비롯한 동구의 5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고무우카'로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폴란드어의 철자 'ł'는［ｗ］이기 때문에 한글로 적을 때는 '우'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Wa    sa는 '바웬사'가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입니다. 폴란드어의 'ｗ'는［ｖ］이므로 한글로는 'ㅂ'이고 ł는 '우'입니다. '  '은 뒤따르는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라［em］,［en］,［e  ］으로 발음되지만 한글로는 '엥'으로 통일해서 적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Wa    sa는 '바웽사'로 적는 것이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되지만 이미 원음에 가깝게 '바웬사'로 적는 것이 굳어져 있으므로 굳어진 대로 '바웬사'로 적습니다. 관용형을 보여 주는 용례집은 1993년 3월에 외래어 표기 용례집(동구권 지명·인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도시 Gda  sk는 흔히 '그다니스크'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고시된 표기법에 따라 '그단스크'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폴란드어의   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받침 'ㄴ'으로 적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도시 Krak  w는 흔히 '크라코프'로 적어 오던 것이었습니다만 폴란드어의   는［ｕ］이기 때문에 '크라쿠프'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체코의 도시 Plze  는 '플젠'으로 적는 것이 표기법에 맞게 적는 것입니다. 체코어의   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 받침 'ㄴ'으로 적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가인 Dub  ek는 '둡체크'로 적어야 합니다. 체코어의 유성장애음은 어말에서나 뒤에 무성음이 올 때 무성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Dub  ek의 첫 음절 끝의 ｂ는 무성음인    앞에서 무성화하기 때문에 받침으로 적습니다.   는 'ㅊ'이고 k는 어말에서 '크'입니다. 따라서 '두브체크'나 '둡첵', '두브첵'이 아닌 '둡체크'가 표기법에 맞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슬로베니아의 수도 Ljubljana, 보스니아의 수도 Sarajevo, 마케도니아의 수도 Skopje와 구 유고슬라비아의 정치학자 ilas는 한글로 어떻게 적습니까？ 

	답변 : 
	구 유고슬라비아는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의 다섯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섯 나라의 지명, 인명은 세르보크로아트어의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Ljubljana는 '류블랴나'로 적는 것이 표기법에 맞게 적는 것입니다. 세르보크로아트 어의 lj는 모음 앞에서는 '리'로 적되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서 적기 때문입니다. 보스니아의 수도 Sarajevo는 '사라예보'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 Skopje는 '스코페'입니다. 'j'가 '이'이기 때문에 세르보크로아트어의 자모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한글로 옮기면 '스코폐'가 됩니다만 자음에 '예'가 결합되는 경우는 자음이 '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로 적도록 함에 따라 '스코페'입니다. 구 유고슬라비아의 학자인   ilas는   라는 글자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Dilas로 적는데 '질라스'로 적어야 합니다.   는 'ㅈ'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벤치'와 '벤취'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벤치'가 맞습니다. '벤치'는 영어 bench에서 온 말인데 발음이［ben  ］이고 어말의［  ］는 '치'에 대응되어 있으므로 '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coach, inch, catch, reach 등도 '코치, 인치, 캐치, 리치'가 됩니다. 마찰음인［  ］도 어말에서는 '쉬'가 아닌 '시'에 대응되어 있어서 dash, flash, George Bush, fresh 등은 '대시, 플래시, 조지 부시, 프레시'가 됩니다. ［  ］는  '쉬'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는 엄밀히 '쉬'와 같지 않습니다.［  ］는  하나의 자음일 뿐이지만 '쉬'는 자음 'ㅅ'과 모음 '위'가 결합한 두 소리의 연결체입니다.［  ］가 '쉬'와 꼭 같지도 않을 뿐더러［  ］를 '쉬'로 하는 것은 국어에서 잘 안 쓰는, 따라서 발음하기가 거북한 어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는  언어에 따라 어말에서 '시'가 아니고 '슈'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를 '시'로 옮겨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시, 플래시, 조지 부시, 프레시'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독일어나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영어와는 달리 이 말의［  ］를 '슈'로 옮깁니다. 독일어의 Mensch, 프랑스어의 manche는 각각 '멘슈', '망슈'로 표기합니다. 
자음 앞의［  ］는 언어에 관계없이 '슈'로 적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shrub는 '슈러브'로 적으며, 독일어의 Schweitcher［  vaits  ］, Einstein［ain  tain］은 '시바이처'나 '아인시타인'이 아닌 '슈바이처', '아인슈타인'으로 적습니다. 
마찰음에서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ｘ］와［θ］가  그것입니다.［ｘ］는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흐'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음악가 Bach［bax］나 네덜란드의 화가 Gogh［g  x］는 각각 '바흐', '고흐'가 됩니다.
［θ］는  '스'로 옮깁니다.［θ］는 잇사이마찰음으로 국어에는 없는 소리입니다. 조음 위치로는 국어의 'ㅅ'보다는 'ㄷ'에 약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마찰음이라는 점에서 'ㅅ'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thrill은 '스릴'이 되고 smith는 '스미스'가 됩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루마니아의 도시 Bucure ti, Timisoara와 정치가 Ceau escu는 한글로 어떻게 적습니까? 또 헝가리의 도시 P cs, Gy ngy s와 음악가 Liszt, Kod ly는 한글로 어떻게 적습니까? 

	답변 : 
	루마니아의 수도인 Bucure  ti는 '부쿠레슈티'입니다. 루마니아어의 'ｃ'는  'ｉ［ｉ］',  'ｅ［ｅ］' 앞이 아닌 경우에는［ｋ］여서 'ㅋ'으로 적습니다. 루마니아어의   ［  ］는 프랑스어나 독일어의 경우와 같이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모두 '슈'로 적습니다. 따라서 '부쿠레슈티'가 됩니다. '부카레스트'라고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부카레스트'는 영어 Bucharest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지음에 따라 '부쿠레슈티'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Timi  oara는 '티미쇼아라'가 맞습니다. 모음 앞의   ［   ］는 '시'로 적되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서 한 음절로 적기 때문에 '티미쇼아라'가 됩니다. 루마니아의 Ceau  escu는 표기법을 적용하면 '체아우셰스쿠'입니다마는 '차우셰스쿠'로 굳어져 쓰이고 있으므로 관용을 인정해서 '차우셰스쿠'로 적습니다. 도시 P  cs는 '페치'입니다. 헝가리어는 장단의 대립이 체계적인 언어입니다. a, e, i, o, u,   ,   는 짧은 모음으로서 '어', '에', '이', '오', '우', '외', '위'로 옮깁니다.   ,   ,   ,   ,   ,   ,   는 대응하는 긴 모음인데 한글로 옮길 때에는 '아', '에', '이', '오', '우', '외', '위'로 옮깁니다. ａ와   만 '어'와 '아'로 다르고 다른 모음은 같습니다. 헝가리어의 cs는 '치'로 옮깁니다. 따라서 P  cs는 '페치'가 됩니다. 도시 Gy  ngy  s는 '죈죄시'입니다. 모음 앞의 gy는 'ㅈ'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고 ｓ는［  ］인데 어말에 올 때에는 영어의 경우와 같이 '시'로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의 음악가 Liszt는 '리스트'로 옮깁니다. 헝가리어의 'sz'는［ｓ］이므로 모음 앞에서는 'ㅅ', 자음 앞에서는 '스'로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어의 특이한 사항으로 'ly'는 '이'로 옮기도록 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따라서 음악가 Kod  ly는 '코달리'가 아닌 '코다이'가 맞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써비스'와 '서비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서비스'가 맞습니다. '서비스'는 영어의 service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service는 발음은 국제 음성 기호로［s  :vis］로 나타납니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제２장 표기 일람표 표 1의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데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ｓ］는 모음 앞에서는 'ㅅ', 자음 앞에서는 '스'로 옮기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s  :vis］는 '서비스'가 됩니다. 언어 현실을 보면 '써비스', '써클', '쎈터'와 같이 쓰는 사람이 많은데［ｓ］는 모음 앞에서는 'ㅆ'이 아니라 'ㅅ'으로 옮기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서클', '센터'로 적어야 합니다. 물론 '써비스', '써클'로 쓰려는 경향에는 그만한 동기가 있기는 합니다. '서비스'라고 표기하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만 발음은 '써비스' 또는 '써비쓰'가 보통이고 '서비스'로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발음대로 표기하려는 동기에서 '써비스', '써클'로 적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래어를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따릅니다. service［s  :vis］의 경우［s  :］는 '써'로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말의［ｓ］는 '스'와 '쓰' 가운데 어느 쪽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만일 어말의［ｓ］는 '스'로 대응시킨다면 모음 앞에서는 'ㅆ', 어말에서는 '스'가 되어 외래어 표기법 제１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항의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됩니다. 또, 어말의［ｓ］를 '쓰'에 대응시킨다면 service［s  :vis］는 '서비쓰'가 되고, smile［smail］은 '스마일'이 되어 어말에서는 '쓰', 자음 앞에서는 '스'인 결과가 되므로 역시 제２항의 규정과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모음 앞에서 'ㅆ'으로 발음나더라도 표기는 'ㅅ'으로 하는 것이 표기의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서비스'라고 쓰면 발음도 '서비스'로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써비스'라는 발음과 공존하게 됨으로써 발음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발음의 혼란보다는 표기의 혼란이 끼치는 해독이 훨씬 크므로 표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ｓ］는 모음 앞에서는 'ㅅ', 자음 앞과 어말에서는 '스'로 적도록 한 것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shop의 표기는 '숍', '숖'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숍'이 맞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커피숖', '슈퍼마켙'과 같은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3항은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ㄷ, ㅈ, ㅊ, ㅋ, ㅌ, ㅍ, ㅎ , ㄲ, ㄸ, ㅃ, ㅆ, ㅉ'은 받침으로 쓰지 않습니다. shop에서 온 말의 경우, 뒤에 아무 말도 오지 않을 때는［숍］으로 발음나기 때문에 '숍'으로 쓸 수도 있고 '숖'으로 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 '-이', '-을', '-에', '-에서'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할 때［쇼픈］,［쇼피］,［쇼플］,［쇼페］,［쇼페서］라고 발음하는 경우에만, 기본 형태를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숖'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쇼븐］,［쇼비］,［쇼블］,［쇼배］,［쇼배서］라고 발음하므로 '숍'이라고 쓰는 것이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diskette, type과 같은 말도 원어의 철자 t, p에 영향을 받아서 '디스켙, 타잎'으로 표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디스켓, 타입'이 바른 표기입니다.
외래어의 경우에 'ㄷ' 받침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외래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어말 자음이 'ㅅ'으로 변동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ut, racket, jacket, biscuit socket과 같은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아욷］,［라켇］,［재킫］,［비스킫］,［소켇］으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아웃', '라켓', '재킷', '비스킷', '소켓'으로 적는 것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스케치북'입니까, '스켓치북'입니까? 

	답변 : 
	'스케치북'이 맞습니다. 이 말은 영어의 sketchbook에서 왔고, 원어의 발음은［sket  buk］인데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스케치북'이 됩니다. 국제 음성 기호로 나타내진 원어의 발음을 보면 '스켓치북'이라고 할 까닭이 없으며 '스켓치북'이 원어의 발음에 더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스켓치북'과 같은 잘못된 표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박카스'라든가 '럭키', '코인 록커'와 같은 표기에서도 같은 잘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츠', '네트', '커피', '소파', '커트', '지프', '스카프', '무크' 따위를 '붓츠', '넷트', '컵피', '솝파', '컷트', '집프', '스캅프', '묵크'로 적지 않으면서 같은 조건에 있는 '박카스', '럭키'를 '바카스', '러키'로 적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박카스', '럭키'와 같은 잘못은 '셋트', '북킹'과 같은 표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세트', '부킹'이 옳은 표기입니다.
그런데 massage의 경우는 '마사지'가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맛사지'로 표기하는데 얼마간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고 그것은［s］를 된소리로 적지 않는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모음 앞의［s］를 된소리인 'ㅆ'으로 표기한다면 '마싸지'가 되어 현실 발음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마사지'는 발음이［마사지］이지［마싸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사지'를［마싸지］로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마사지'를 기댈 근거 없이［마싸지］로 발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를 해소해 주는 한 방법은 '마사지'를 '맛사지'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맛사지'라는 표기는［맏싸지］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메시지, 키스, 버스, 듀스 '따위의 말을 '멧시지, 킷스, 벗스, 듓스'나 '메씨지, 키쓰, 버쓰, 듀쓰'로 표기하지 않고도 누구나［메씨지］,［키쓰］,［버쓰］,［듀쓰］로 발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표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에 있는 '마사지'의 경우도 '맛사지'로 표기하여 예외를 만들기보다는 '마사지'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한편 영어의 running에서 온 말을 '런닝'으로 적는 예도 발견되는데 이 역시 잘못입니다. running의 영어 발음은［r  ni  ］이기 때문에 '러닝'이 맞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시스템'이 맞습니까, '시스팀'이 맞습니까? 

	답변 : 
	'시스템'이 맞습니다. '시스템'은 영어 system에서 온 말인데 system의 영어 발음은［sistim］이기 때문에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표기하면 '시스팀'이 됩니다. 그러나 국어에서 이 말은 오래 전부터 '시스템'으로 굳어져서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맞습니다.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5항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굳어진 대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camera, radio에서 온 말을 보면 관용이 규정보다 우선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camera, radio에서 온 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카메라, 라디오'로 굳어져서 쓰여 왔습니다. 그러나 camera, radio는 원어의 발음이［k  m  r  ］,［r  idiou］이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하면 '캐머러', '레이디오'가 되지만 누구도 '캐머러', '레이디오'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굳어진 대로 '카메라', '라디오'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시스템'의 경우도 system의 영어 발음이［sistim］이니까 '시스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래어에 있어서는 관용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스팀'이라 한다고 해서 영어의 system［sistim］의 발음과 꼭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는 단어를 이루는 소리들에 얹히는 강세가 매우 중요한데 한글로 옮겼을 경우에는 영어에서의 강세가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원어와 멀어지게 됩니다. 즉 단어를 이루는 낱낱의 소릿값에 못지 않게 강세가 중요한데 원어에서의 강세가 한글 표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 낱낱의 소릿값을 원어에 가깝게 한글로 표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외래어는 이미 외국어가 아니고 국어의 일부이며,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외국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끼리 말할 때 필요해서입니다. 따라서 원어의 발음이 어떤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써 왔는지, 그리고 과연 국어의 특성에 맞는지를 고려하여 외래어 표기를 정해야 합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아틀리에', '아뜰리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아틀리에'가 맞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4항은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도 모음 앞의［p］,［t］,［k］는 'ㅍ', 'ㅌ', 'ㅋ'으로 대응되어 있으며, 표 2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3 이탈리아 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4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표 5 중국어의 주음 부호와 한글 대조표에도 각 언어의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는 쓰이지 않습니다. 영어나 독일어의 경우 파열음은 유성, 무성의 대립을 보이는데 유성음은 국어의 평음, 무성음은 국어의 격음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고 별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와 같은 언어의 무성음은 국어의 격음보다는 된소리에 가깝게 발음되므로 한글 표기를 할 때에 된소리로 적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언어의 무성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 된소리로 적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합니다. 세계에는 190여 개의 나라가 있고, 수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의 경우는 그 무성음이 국어의 된소리와 가깝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만 기타 많은 나라의 많은 언어에 있어서는 격음에 가까운지 된소리에 가까운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어에 따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무성파열음을 격음과 된소리로 갈라서 대응시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설령 언어에 따라 격음과 된소리의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어에 따라 구별해서 적는 것은 엄청난 기억의 부담을 가져오고 따라서 표기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의 무성파열음은 국어의 격음이나 된소리 중의 어느 하나로 표기하는 것이 좋은데 격음이 된소리보다 훨씬 기능 부담량이 높기 때문에 격음에 대응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이와 같은 이유에서 paris, conte도 '빠리', '꽁뜨'가 '파리', '콩트'보다 원음에 더 가깝지만 '파리', '콩트'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수도도 '모스끄바'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이 원음에 더 가깝지만 '모스크바'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의 표기에 있어서도 파열음의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라고 쓰지 '도꾜', '오사까', '후꾸오까'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래어의 파열음 표기에서 된소리를 쓰는 예외가 몇 개 있습니다. '삐라', '껌', '히로뽕', '빨치산'이 그것입니다. 이들 말도 원칙을 따르자면 '비라', '검', '히로퐁', '팔치산'이 되겠지만 평음이나 격음으로 표기한다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볼 수도 없을 만큼 된소리로 굳어졌기 때문에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들 예외를 제외한 말에 대해서는 된소리를 써서는 안 됩니다. '버스', '가스', '가운', '댐'과 같은 말도 발음은 된소리로 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아도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장면'이 사전마다 '짜장면, 자장멘, 자장면' 등으로 달리 올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음식이 알려지면서 '자장면'이라는 단어도 국어에 차용된 것이므로, 이 단어는 중국어에서 온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중국어에서 국어에 새로운 단어가 차용될 때는 간접차용이라 하여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면서 차용되는 경우가 있고, 직접차용이라 하여 중국 한자음으로 읽히면서 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자장면'이 '酢醬麵' 또는 '炸醬麵'에서 온 단어로 되어 있으며, 백과사전에는 '짜장면(-醬麵)'과 '차오장멘(炒醬麵)'이 각각 올라 있습니다(동아출판사). '酢', '炸', '炒'의 音을 字典에서 찾아보면 각각 '작, 초', '작', '초'로 어느 것도 '자'를 音으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어에서 직접 차용된 외래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 단어는 먼저 '자장'(중국 된장)과 '면'으로 분석됩니다. 외래어와 한자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로 국어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장(짜장)'은 백과사전에만 올라 있지만 국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앞으로 국어사전에도 올라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장'이냐 아니면 '짜장'이냐 하는 문제는 먼저 중국어에서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어에 국어의 '자장'에 해당하는 단어로 '炸醬'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중국음은 'zhajiang'이므로(中韓辭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자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자장면'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대부분 '짜장면'이라고 말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초콜릿'이 맞습니까, '초코렛'이 맞습니까? 

	답변 : 
	'초콜릿', '초코렛' 외에도 '쵸코렡', '쪼코렛', '초콜렛'과 같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초콜릿'이 맞습니다. '초콜릿'은 영어의 chocolate에서 온 말입니다. chocolate의 발음은［t  ＇k  lit］인데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에 따르면 '초컬릿'이지만, 둘째 음절은 'ㅗ'로 발음하는 경향을 존중하여 '초콜릿'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l］의 표기입니다.어두의［l］은 'ㄹ'로밖에 적을 수 없으므로 문제가 안 됩니다. 즉 life, line은 '라이프', '라인'으로 적습니다. 문제는 어중의［l］이 모음 앞에 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slide, flash, blinder 등과 같은 말은 '스라이드, 프래시, 브라인더'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이중의［l］도 'ㄹㄹ'이 아닌 'ㄹ'로 적는다면 표기법은 간단해지겠습니다만, 원어의 음과 거리가 너무 멀어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lor, dollar, solo과 같은 말이 '커러', '다러', '소로'와 같이 표기되고 맙니다. 또 Philippine이 '피리핀'이 되고 Los Angeles가 '로스앤제레스'가 됩니다. 어중의［l］이 모음 앞에 올 때 'ㄹㄹ'로 적는 것은 이미 굳어졌으므로 새삼［l］을 'ㄹ'로 하는 것이 우리말의 습관에 편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slide, clutch를 '스라이드, 크러치'로 발음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세대는 일본어식 외래어 발음에 익숙한 세대이고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스라이드, 크러치'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거북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어중에서 모음 앞에 올 때 외에도［l］을 'ㄹㄹ'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n］) 앞에 올 때에도 'ㄹㄹ'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film은 원어의 발음이［film］인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핌'이 되겠습니다만, 어말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을 허용하지 않는 국어의 특성 때문에 자음 사이에 'ㅡ'를 넣어서 '필름'이 됩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compact disk', 'cake'는 한글로 어떻게 표기해야 합니까? 

	답변 : 
	'compact disk'는 한글로 표기하면 '콤팩트 디스크'입니다. 'compact disk'는 원어인 영어에서의 발음이［k  mp  kt disk］인데 '  '는 '오'에 대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영어에서의 발음은［k  mp  kt disk］이기 때문에 미국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 '  '는 '아'에 대응되므로 '캄팩트 디스크'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영국 영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한글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concrete, concert, contest, contact lens' 등을 미국 영어를 기준으로 하여 한글로 옮긴다면 '칸' 계통이 되겠지만 영국 영어를 기준으로 하여 '콘크리트, 콘서트, 콘테스트, 콘택트 렌즈'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즈 악단을 뜻하는 'combo'는 미국에서 생긴 말이므로 미국식 영어를 따라 '캄보'라고 합니다. 'cake'은 한글로 '케이크'입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영어의 표기 세칙은 단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만 받침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ok［buk］'은 '부크' 아닌 '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장모음이나 이중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지 않고 '으'를 붙여 적습니다. 예를 들어 'park［pa:k］', 'lake［leik］'는 '파크', '레이크'로 적습니다. 'cake［keik］'도 이중 모음 다음에 어말에 무성파열음이 나타나므로 한글로는 '케이크'가 됩니다. 비슷한 예로 make, steak, brake 등이 있는데 모두 '으'를 붙여 적으므로 '메이크', '스테이크', '브레이크'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텔레비전'이 맞습니까, '텔레비젼'이 맞습니까? 

	답변 : 
	'텔레비전'이 맞습니다. 이 말은 영어 television에서 온 말인데 영어의 발음은［telivi    n］입니다. 그런데 모음 앞의［  ］는 'ㅈ'으로 적고［  ］는 'ㅓ'로 적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됩니다. '주스'의 경우도 '쥬스'로 적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시 '주스'가 맞습니다. '주스'는 영어 juice에서 온 말로서 영어 발음은［  u:s］입니다. 그런데［  ］역시 모음 앞에서 'ㅈ'으로 적기 때문에 '주스'가 됩니다. 
'차밍'의 경우도 '챠밍'으로 적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차밍'이 맞습니다. 원어의 charming은 발음이［  a:mi  ］으로［  ］는  'ㅊ'이기 때문에 '차밍'이 됩니다. 
［  ］,［  ］,［  ］는 모음 앞에서 각각 'ㅈ', 'ㅈ', 'ㅊ'으로 적는 데 반해［  ］는 모음 앞에서 '시'로 적되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섀, 셔, 셰, 쇼, 슈, 시'로 적습니다. 따라서 shadow, shake, shock, shoe는 '섀도, 셰이크, 쇼크, 슈'가 됩니다. 
어쨌든［  ］,［  ］,［  ］는 모음 앞에서 각각 '지', '지', '치'가 아니라 'ㅈ', 'ㅈ', 'ㅊ'으로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쟈, 졔, 쟤, 져, 죠, 쥬'나 '챠, 쳬, 챼, 쵸, 츄'와 같은 표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젼', '비젼', '쥬스', '쵸코렛', '챠밍'으로 쓰는 사람이 많은 것은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 이전의 표기법인 1958년 문교부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서는  "［   ,   ］의 초성은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셔, 쇼, 슈, 시', '쟈, 져, 죠, 쥬, 지'와 같이 적는다"고 규정하여 '텔레비젼', '비젼'으로 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86년에 고시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는   '지'가 아닌 'ㅈ'에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비전'으로 써야 합니다. 
［  ］와 달리［  ］는 '지' 아닌 'ㅈ'으로 대응시킨 것은［  ］를 '지'로 했을 때 생겨나는 '쟈, 져, 죠, 쥬'와 같은 어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쟈, 져, 죠, 쥬'를 피하는 이유는 'ㅈ'이 이미 구개음이어서 '쟈, 져, 죠, 쥬'는 '자, 저, 조, 주'와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어 단어에는 '쟈, 져, 죠, 쥬'와 같은 음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졌다, 훔쳤다'와 같은 말에서는 '졌', '쳤'이 쓰이는데 '만젔다, 훔첬다'로 쓰지 않는 것은 '만지었다, 훔치었다'의 준말이라는 문법적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Thames 강'의 한글 표기는 무엇입니까? 

	답변 : 
	'Thames 강'의 바른 한글 표기는 '템스 강'입니다. 'Thames'의 원어에서의 발음은［temz］입니다. 이것을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한글로 옮기면 '템스'가 아닌 '템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mes'를 '템스'로 적는 것은 지명, 인명 표기에 있어서의 별도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4장으로 구성된 외래어 표기법은 표기의 큰 원칙만 제시하였을 뿐,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와 일반 어휘에 대한 사정은 별도 작업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1986년 외래어 표기법이 고시되고 곧 이어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에 대한 표기 용례 심의 작업이 따랐는데 작업 과정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및 이 밖의 기타 언어에 대한 표기 원칙이 마련되었으며, 영어의 표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외래어 표기법에서의 규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말의 -s［z］는  '스'로 적는다"는 그 한 예입니다. 그 결과 'Charles, Evans, James, Stevens, Thames'는 각각 '찰스, 에번스, 제임스, 스티븐스, 템스'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말에서 유성마찰음으로 소리나는［z］를 한글로 표기할 때 파찰음과 모음의 결합인 '즈'로 적지 않고 마찰음과 모음의 결합인 '스'로 적도록 함으로써 원어의 발음과 보다 가까워진 표기가 되었습니다.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 없이 어말의 '-s'［z］를 '스'로 적지만 보통명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용어에 대한 표기 용례 사정 작업은 1988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news, bellows, callipers, gallows, leggings'는 '뉴스, 벨로스, 캘리퍼스, 갤로스, 레깅스'로 정해졌지만 'lens, cymbals, drawers, shoes'는 '렌즈, 심벌즈, 드로어즈, 슈즈'로 정해졌습니다. 새로 들어올 외래어의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 용례 심의위원회에서 '스'로 할 것인지, '즈'로 할 것인지를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심의, 결정할 것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파울 볼'이 맞습니까, '화울 볼'이 맞습니까? '화울 볼'이 영어의 foul ball의 발음과 더 가깝지 않을까요? 

	답변 : 
	영어의 foul ball에서 차용된 외래어의 바른 표기는 '파울 볼'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흔히들 '화울 볼'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파울 볼'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단어뿐 아니라 원어의 발음에［f］가  포함된 단어는 예외 없이 그［f］발음이 우리말에서는 'ㅍ/프'로 옮겨져야 합니다. 즉 figure skating, fiction, film, filter 등에서 들어온 외래어도 '피겨 스케이팅, 픽션, 필름, 필터'가 맞으며 '휘겨 스케이팅, 휙션, 휠름, 휠터'와 같이 쓰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원어에서［f］음이 있는 단어가 우리말에 외래어로 들어올 때 '파울'이냐 '화울'이냐에서와 같이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국어에 /f/라는 음소(phoneme)가 없고 또한 변이음(allophone)으로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어에 /f/ 음소가 있다면 그 음소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을텐데 국어에는 /f/ 음소가 없기 때문에 /f/에 대응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f］와 가까운 소리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f］와 비슷한 국어의 소리로는 양순파열음인 'ㅍ/프'와 마찰음인 '후'가 있습니다.［f］음의 성질을 보면 소리를 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마찰음이며, 소리가 나는 위치로는 아랫입술과 윗니 사이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국어의 'ㅍ'은 두 입술 사이의 소리로서［f］의 아랫입술과 윗니 사이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ㅍ'은 파열음이기 때문에 마찰음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후'는［f］와 같은 마찰음이며 소리 나는 위치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모두 다른 'ㅍ'보다는 조음 방법만은 같은 '후'가［f］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f］를 'ㅍ'에 대응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후'가［f］에 가깝다 하여 '피겨 스케이팅, 픽션, 필름, 필터' 등을 '휘겨 스케이팅, 휙션, 휠름, 휠터'라고 한다면 France, free kick, fly ball, flute 등과 같이［f］다음에 모음이 오지 않고 다른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후랑스, 후리 킥, 훌라이 볼, 훌루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scarf, staff와 같이 어말에［f］가 오는 단어 역시 '스카후, 스태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f］가 자음 앞에 어말에 오는 경우는 '후'가 어색하고 '프'가 낫다 하여 '프랑스, 프리 킥, 플라이 볼, 플루트, 스카프, 스태프'와 같이 쓰는 것은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2항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모음 앞일 때에는 '후'로, 다른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프'로 적는다고 하여 ［f］를 모음 앞에 올 때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로 구분하여 규칙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모음 앞의 경우에도［f］를 다 '후'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sofa, fanfare, fencing, fall(레슬링 용어) 등을 '소화, 황화르, 휑싱, 휠' 등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f］를 '후'로 하여 좀 더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하고자 하여도［f］를 '후'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f］를 '후'로 규칙화하는 데는 너무 많은 예외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f］를 'ㅍ/프'로 옮김으로써만이［f］에 관한 외래어 표기가 단순화됩니다. 
혹자는 영어의 pile, file은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단어인데［p］나［f］ 모두 'ㅍ'으로 함으로써 '파일, 파일'로 동음이의어가 되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어에서 구별되던 말이 다른 언어에 외래어로 들어갔을 때 동음이의어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만일［f］를 '후'라고 하더라도 동음이의어가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fight, white에서 온 말이 모두 '화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일(pile), 파일(file)의 구별은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프라이 팬'이 맞습니까, '후라이 팬'이 맞습니까? 

	답변 : 
	'프라이 팬'이 맞습니다. 물론 '후라이 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원래 영어에서는 frying pan［fraing p  n］이므로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적용하면 '프라잉 팬'이지만 이렇게까지 원어에 충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f］는 'ㅍ(모음 앞)/프(어말과 자음 앞)'에 대응시키는 원칙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프라이 팬'이 되는 것입니다. ［f］ 소리는 윗니와 아랫입술을 접근시킨 채 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키며 내는 소리인데 대부분의 인구어에는 있는 소리이지만 국어에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가진 외국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합니다.［f］와 가까운 국어의 소리는 'ㅍ'과 'ㅎ(후)'입니다. 'ㅍ'은 두입술파열음으로서［f］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고, '후'의 'ㅎ'은 두입술마찰음으로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비슷합니다. 따라서 'ㅎ(후)'가 'ㅍ'보다［f］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f］를 'ㅎ(후)'에 대응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f］는 모음 앞에 오는 경우,［l］,［r］앞에 오는 경우, 어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음 앞에 오는 경우와［l］,［r］앞에 오는 경우 'ㅎ(후)'에 대응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어말의 경우에는 '후'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raph, scarf 등을 '그래후', '스카후'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어말에서는 ［f］는 '프'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모음 앞과 자음 앞에서는 'ㅎ(후)'로 옮기고 어말에서는 '프'로 옮긴다면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기본 원칙과 어긋나게 됩니다. 사실은［f］가［l］이나［r］앞에 올 때에도 '후'로 옮기는 것은 많은 단어의 경우에 있어 어색한 어형을 낳습니다. flask, floor, flow, flute, fly, France, free, kick, Freon, gas, front를 '훌라스크, 훌로어, 훌로, 훌루트, 훌라이, 후랑스, 후리 킥, 후레온 가스, 후런트'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모음 앞의 경우에도 ［f］를 'ㅎ(후)'로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어형을 많이 낳습니다. fanfare, fascio, folk dance, form, fork, foul을 '황하르, 화쇼, 훠크 댄스, 훰, 훠크, 화울'이라고 하는 것은 언중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f］는 모음 앞에서는 'ㅍ',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프'로 옮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피겨 스케이팅, 퓨즈, 플래시, 필름'과 같이 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 이미 'ㅍ/프'로 굳어져 있는 만큼 단지 원음과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에서［f］를 'ㅎ(후)'로 옮기는 것은 외래어 표기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 '훼미리 아파트', '훼미리 쥬스', '화이브 미니'와 같은 말을 광고에서 보게 되는데 이러한 말은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말로서 '패밀리 아파트', '패밀리 주스', '파이브 미니'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플루트'가 맞습니까, '플룻'이 맞습니까? 

	답변 : 
	'플루트'가 맞습니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의 표기는 모음 앞의 표기와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의 표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음 앞에서의 표기는 정해진 글자를 대응시키면 되므로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flute［flu:t］의 어말［t］는 받침 'ㅅ'으로 하거나 'ㅌ'에 '으'를 붙여 '트'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플룻'이거나 '플루트'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의 제1절 영어의 표기의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자음 앞이나 어말의 무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book, snap, biscuit은 '부크, 스내프, 비스키트'가 아니라 '북, 스냅, 비스킷'이 됩니다. 
둘째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action, pepsi는 '애크션, 페프시'가 아니라 '액션, 펩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무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습니다. flute［flu:t］의 경우는 모음이 짧은 모음이 아니어서 이 두 가지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으'를 붙여 '플루트'가 됩니다. network의 경우도 발음이［netw  :k］이기 때문에 '네트웍'과 '네트워크' 중에서 '네트워크'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헬멧'과 '헬메트'는 위의 두 가지 예외 중의 첫째에 해당하므로 '헬멧'이 옳습니다. target에서 온 말은 표기의 혼란이 심한 말입니다. '타겟', '타게트', '타케트', '타켓', '타기트', '타깃'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원어인 영어에서의 발음은 target［ta:git］인데 표기법을 적용하면 '타깃'이 됩니다. '타케트'나 '타켓'은 원어의 발음과 동떨어진 것이며 '타겟', '타게트'의 'ㅔ'는 철자식 표기로서 원어에서의 발음(［i］)과는 다릅니다. 결국 '타기트'와 '타깃'이 남게 되는데 받침으로 쓰는 두 가지 조건 중의 첫째에 해당하므로 '타깃'이 바른 표기가 됩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라면'은 두음법칙에 따라 '나면'이라고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 
	'라면'은 중국어에서 차용된 말입니다. 중국어에서 새로운 말이 차용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음이 그대로, 곧 중국식 한자음이 그대로 국어에 들어오는 것이고, 둘째는 '전기(電氣)'처럼 새 말이 한자와 더불어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의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라면'이 두번째의 방법대로 들어온 한자어라면 당연히 두음법칙에 따라 '나면'이라고 적어야 하겠지만 이 말은 한자어가 아니라 첫번째의 방법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입니다. 즉 이 말의 한자 표기는 '拉麵' 또는 '老麵'으로 우리 나라의 한자음대로라면 '납면' 또는 '노면'이 될 것인데 실제 음은 '라면'인 것입니다.이 말에 해당하는 중국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라몐(l  mi  n)' 또는 '라오몐(l  omi  n)'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 원래의 중국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몐'을 우리 한자어대로 '면(麵)'으로 생각하여 어느덧 '라면'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라'라는 외래어와 '면'이라는 한자어로 분석되지는 않으며 그 자체로 굳어진 하나의 외래어입니다. 따라서 중국어대로 '라몐'이나 '라오몐'으로 적지 않으며 한자어처럼 '나면'으로 적지도 않습니다. 이미 국어로 정착한 외래어이므로 '남포'나 '빵'처럼 원래 말과 관계없이 널리 쓰이는 형태대로 '라면'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롤러 스케이트'가 맞습니까? '로울러 스케이트'가 맞습니까? 

	답변 : 
	'롤러 스케이트'가 맞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라 영어에서 온 외래어는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의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영어의 이중모음이나 삼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ai］,［au］,［ei］,［  i］는'아이', '아우', '에이', '오이'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icecream［aiskri:m］은    '아이스크림'으로, powder［paud  ］는   '파우더'로, cable［keibl］은 '케이블'로, boiler［b  il  ］는 '보일러'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중모음［ou］와   삼중모음［au  ］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ou］를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면 goal, note, coat, boat에서 온 외래어는 '고울', '노우트', '코우트', '보우트'가 되는데 언중들 사이에서 '고울', '노우트', '코우트', '보우트'로 말하기보다는 '골', '노트', '코트', '보트'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중들이 gool, note, coat, boat에서 온 외래어를 '골', '노트', '코트', '보트'라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의［ou］의［u］는 일종의 과도음으로서 음성학적으로 볼 때［o］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ou］는［o］의 장음과 비슷한 음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고울', '노우트', '코우트', '보우트'보다는 '골', '노트', '보트'가 오히려 더 영어의 goal, note, coat, boat의 발음과 가깝습니다. 그러므로［ou］는 '오우'가 아니라 '오'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how［  ou］, know-how［nouhau］, bowling［bouli  ］, snow tire［snou tai  ］등 철자에  ow［ou］가 있는 외래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ou］를 '오우'로 한다면 '쇼우', '노우하우', '보울링', '스노우타이어'가 되겠지만 오히려 '쇼', '노하우', '볼링', '스노 타이어'가 영어 발음에 더 가깝습니다.
삼중모음인［au  ］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으면 '아우어'가 되지만 영어［au］는 '아우어'보다는 '아워'가 더 가깝습니다. 실례로 tower, power, towel에서 온 외래어는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타우어', '파우어', '타우얼'이라고 하기보다는 '타워', '파워', '타월'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발음과도 가깝습니다.
참고로［ei］의 경우도［e］와［i］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고［ei］의 음가가［e］의 장음과 흡사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원어에 ei［ei］가 든 외래어를 단모음인 '에'로 옮기고 있습니다. 즉 남한에서는 '케이블', '스케이트', '테이프'라고 하는 말을 북한에서는 '케블', '스케트', '테프'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케블', '스케트', '테프'라 하지 않고 '케이블', '스케이트', '테이프'라 하는 것은［ei］는［ou］의 경우보다는［e］와［i］의 사이가 넓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요즈음 신문, 잡지에 보면 전산에 관계된 새로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internet, network, netscape, intranet kidnet, netday, web'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net'이 들어가는 말의 경우 '인터넷'에서와 같이 '넷'으로 적기도 하고 '네트워크'에서와 같이 '네트'로 적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표기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외래어 표기를 정하는 데에는 항상 2가지 사항이 함께 고려됩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나와 있는 음성 대조표에 의한 음성 규칙과 제1장 5항에 명시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어떤 외래어가 한 가지 형태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을 경우 이것을 다시 규정을 적용하여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의 경우 관용을 존중하여 표기를 정하게 되면 외래어 표기법의 음성 규칙과 관용 중 어느 것을 존중할 것인지는 따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외래어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 제3장 1절 1항에 보면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무성파열음(［p］,［t］,［k］)은 갭(gap), 캣(cat), 북(book)의 경우와 같이 받침(ㅂ, ㅅ, ㄱ)으로 적게 되어 있어 'net'의 경우 이 원칙에 따르면 '넷'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net'라는 단어는 이미 '네트'라는 형태로 확고하게 굳어진 말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이의 표기를 '네트'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 제3장 1절 10항에 보면 외래어가 복합어일 경우, 즉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외래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network'의 경우는 이를 복합어로 보아 복합어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net'의 단독 표기를 'network'에 적용한 결과 '네트워크'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idnet'이나 'netday'의 경우는 충분히 복합어로 인식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관용을 존중하여 '키드넷, 넷데이'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internet'이나 'intranet', 그리고 'netscape' 경우는 복합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트'의 단독 표기와 관계없이 어말에서 무성파열음이 받침으로 적힌다는 규정과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고 규정을 고려하여 '인터넷, 인트라넷, 넷스케이프'로 적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web'의 경우는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는 제3장 2항의 규정에 따른다면 '웨브'로 적어야 하겠지만, 음성 규칙에 따른 규정보다 관용을 존중하여 '웹'으로 적게 된 것입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미용을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것을 외래어로 '커트(cut)'라고 합니까, '컷'이라고 합니까? 

	답변 :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래어 표기법을 외우고 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때는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커트'가 맞는 표기입니다. 그러면 '커트(cut)'와 '컷'의 쓰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트(cut)'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중에서 일부를 잘라 내는 일. 
(2) 미용을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일 또는 그 머리의 모양. 
(3) 정구, 탁구, 골프 따위에서 공을 옆으로 깎아 치는 방법. 
(4)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잡아채듯이 치는 일. 
(5) 농구 등에서 상대방의 공을 빼앗는 일. 
(6) 영화의 편집, 검열을 할 때에 필름의 일부분을 잘라 내는 일.

   반면에 '컷(cut)'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 텔레비전 등의 촬영에서 한 대의 카메라가 찍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회전을 끝낼 때까지의 하나의 장면. 
(2) 인쇄물에 넣는 작은 삽화. 
(3) 촬영할 때에 촬영기의 회전을 멈추거나 멈추도록 하는 신호. 
이처럼 같은 외래어일지라도 쓰임에 따라 표기를 달리해야 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입(type, 어떤 부류의 형(型))과 타이프(type, 타이프라이터의 준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가게에서 토마토 소스를 고르다 보니 '토마토 케첩, 토마토 케찹' 등 표기가 달랐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표기입니까? 

	답변 :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토마토 케첩'이 옳은 표기입니다. 원어는 'ketchup/catsup'이고 발음은［ket    p］으로 흔히 '케찹'이라고 많이 사용하나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의 표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르면 모음 '  '는 '아'가 아니라 '어'로 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케첩'이 맞습니다. 참고로,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5항에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는 가능하면 사전을 참고하여 옳은 표기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영어에서의［l］은 대체로 'ㄹㄹ'로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highlight'는 '하일라이트'라고 적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이라이트'가 옳은 표기라고 하더군요. 왜 그런지요? 

	답변 : 
	영어에서의［l］의 표기는 'ㄹ'로 적는 경우와 'ㄹㄹ'로 적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말이나 자음 앞의［l］은 받침 'ㄹ'로 적어 'hotel'과 'pulp'는 '호텔'과 '펄프'로 적습니다. 또 비음(［m］,［n］) 뒤의［l］이 모음 앞에 올 때에도 'ㄹ'로 적어 'Hamlet', 'Henry'를 '햄릿', '헨리'로 적습니다. 그러나 어중의［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중의［l］이 모음 앞에 오는 'slide'는 '슬라이드'로 적고,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앞에 오는 'film', 'swoln'은 각각 '필름', '스월른'으로 적습니다. 이에 따르면 'highlight'도 어중의［l］이 모음 앞에 오는 경우이므로 '하일라이트'로 적어야 합니다.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에는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highlight'는 'high'와 'light'의 복합어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인 '하이'와 '라이트'를 그대로 이어 '하이라이트'로 적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남북한 외래어 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 
	한국과 북한은 외래어 표기법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의 차이는 한국은 지명 인명을 외래어로 보는데, 북한은 외국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래어 표기법'은 지명 인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통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용어의 표기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북한의 '외국말 적기법'은 다른 나라 말의 단어 특히 고유명사를 통일되게 적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이러한 차이는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외국의 고유명사를 배제한 좁은 의미로 한정해서 쓰고, 한국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원래의 발음과 가깝게 표기한다는 원칙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국이 북한보다 양적으로 훨씬 많은 외래어를 받아들여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북한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적은 외래어를 쓰지만, 동시에 관용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서 일본어를 통해 들어온 외래어를 굳어진 말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쓰는 '고뿌, 레루, 도라꾸, 빠다, 도란스'와 같은 외래어는 한국에서는 '컵, 레일, 트럭, 버터, 트랜스'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를 보면, 한국에서는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적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된소리를 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댐, 버스, 아파트, 골'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땜, 뻐스, 아빠트, 꼴' 등으로 표기합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에서도 된소리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껌, 빵' 등이 있습니다.
모음의 경우에도 한국과 북한은 차이를 보이는데,［  ］를 한국에서는 '어'로 표기하고 북한에서는 '아'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클러치, 플러스, 너트, 펄프' 등으로 표기하고 북한에서는 '크라치, 플라스, 나트, 팔프' 등으로 표기합니다.
이 외에도 'll, mm, nn'을 적는 방법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ll'은 'ㄹㄹ'로, 'mm, nn'은 원래의 발음에 따라 자음을 한 번만 적지만, 북한에서는 'mm, nn'은 겹쳐 적고, 'll'은 한 번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레슬링, 칼로리, 볼링' 등으로 적는 것을 북한에서는 '레스링, 카로리, 보링' 등으로 적고, 한국에서 '헤머, 터널, 커닝' 등으로 적는 것을 북한에서는 '함마, 턴넬, 컨닝' 등으로 적습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뒤퐁'과 '듀폰'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 
	미국의 대기업 이름인 'Du Pont'은 창업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DuPont'은 미국으로 이주한 프랑스인 'Du Pont'이 창업한 회사인데 미국으로 이주한 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Du Pont'은 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Du Pont'은 미국에서 영어식으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에서 외래어 표기를 할 때는 'Du Pont'을 영어에서 온 말로 간주하여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발음에 따른 '뒤퐁'이 아닌 영어 발음에 따른 '듀폰'이 맞습니다. 다만 철저히 영어식 발음을 따르자면 '듀폰트'가 됩니다만 '트'를 넣지 않는 국어의 관용을 고려하여 '듀폰'이라 합니다.


	분야 : 
	15. 외래어표기법

	질문 : 
	'세트톱박스'입니까? '셋톱박스'입니까? 

	답변 : 
	영어 'settop box'에서 온 말의 표기 문제인데, 'settop［sett  p］'은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세트톱'이 될 수도 있고, '셋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말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세트톱'이 됩니다. 그러나 합성어로 보지 않고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셋톱'이 됩니다. 그런데 '세트톱'은 발음이 '셋톱'보다 거북하기 때문에 '셋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settop box'에서 온 말의 표기를 '셋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셋톱박스'가 맞습니다.


	분야 : 
	16.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질문 : 
	인명의 로마자 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씨의 경우 사람들은 'Lee'를 자주 쓰는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보니 '이'는 'I'로 쓰는 것이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Lee' 외에 'Yi, Rhee'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것이 옳습니까? 또 '정'씨의 경우도 명함을 받아 보면 'Jung, Chung'으로 그 표기가 서로 다른데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바뀐 것은 1984년으로 그 동안의 로마자 표기의 관습으로 위에서 지적한 것 같은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씨의 경우는 원칙대로 하자면 'I'로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 제7항에 보면 고유명사의 표기는 국제 관계 및 종래의 관습적 표기를 고려해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전에 적던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경우 'Yi, Sun-shin', '이승만'은 'Syungman Rhee'로 쓰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명함이나 여권 등에 사용하던 인명의 로마자 표기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 지금과 같은 잘못이 빈번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자 표기만을 보면 이씨가 'Lee, Yi, Rhee'로 표기되어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진 것으로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씨는 로마자 표기대로 하면 'Ch  ng'으로 해야 옳습니다. 어두의 'ㅈ'은 유성음 사이가 아니므로 'ch'로 써야 옳고, 'ㅓ'는 '  '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분야 : 
	16.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질문 : 
	로마자 표기에서 o, u 위에 반달표(˘) 표시는 왜 합니까? 

	답변 : 
	예를 들어 '대전'의 로마자 표기는 Taej  n이 됩니다. 로마자 26자에는 모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글자가 a, e, i, o, u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ㅔ, ㅣ, ㅗ, ㅜ, ㅐ, ㅓ, ㅡ, ㅚ, ㅟ'의 10개입니다. 이 중에서 'ㅏ, ㅔ, ㅣ, ㅗ, ㅜ'를 a, e, i, o, u에 배당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ㅐ, ㅓ, ㅡ, ㅚ, ㅟ'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부가 기호를 붙이든가, 아니면 a, e, i, o, u를 조합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ㅐ'의 경우에는 ae로 나타내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으므로 ae로 표기합니다. 'ㅚ, ㅟ'도 oe, wi로 나타내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ㅓ, ㅡ'입니다. 'ㅓ, ㅡ'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o, eu로 나타내거나 o, u에 반달표를 붙여   ,   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o, u에 반달표를 붙여서 표기합니다. 만일 반달 표시를 생략하면 o, u가 되어 'ㅗ, ㅜ'의 표기와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반달표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8항에는 인쇄와 타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반달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야 : 
	16.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질문 : 
	'삼천리'의 로마자 표기는? 

	답변 : 
	'삼천리'를 로마자로 표기해 보라고 하면 Samchonri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Samcheonri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Samch'  lli가 맞습니다. 국어의 '삼천리'를 우리 나라 사람이 발음할 때는 철자대로［삼천리］라고 발음하지는 않습니다.［삼철리］라고 발음하고, 한자의 본음을 밝혀 '삼천리'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국어 낱말 가운데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를 로마자로 적을 때 한글 표기에 따라 하지 않고 발음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삼천리'의 경우 발음이［삼철리］이기 때문에 로마자로 표기하면 Samch'  lli가 됩니다. '독립문'과 '속리산'도 발음이［동님문］,［송니산］이기 때문에 Tongnimmun, Songnisan이 됩니다. 
로마자 표기는 한글 표기가 아니라 국어의 발음에 따라 적기 때문에 표기와 발음이 다른 단어의 경우에는 조심해서 로마자 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엌문'은 발음이［부엉문］이기 때문에 Pu  ngmun이라고 해야 합니다. '굳이'나 '같이'와 같이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도 발음이［구지］,［가치］이므로 Kuji, Kach'i로 적어야 합니다. '낳다'와 같은 경우에도 발음이［나타］이므로 nat'a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으므로 '울진'과 같은 경우에 발음이［울찐］이기 때문에 Ultchin으로 적어야 마땅하나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Ulchin으로 표기합니다. 


	분야 : 
	16.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질문 : 
	'을지로'가 ' lchiro'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ljiro라고 표기하지 않습니까? 

	답변 : 
	'을지로'를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 표기를 하면 '  lchiro'가 됩니다.   ljiro라고 적지 않은 것은 '을지로'를 발음할 때 '지'의 된소리인 'ㅉ'으로 나는데 된소리는 무성음이기 때문입니다. 발음에 좀더 충실하게 로마자 표기를 한다면 된소리인 'ㅉ'은 'tch'에 대응되므로 '  ltchiro'라고 해야겠습니다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1항 '붙임'의 "형태소가 결합한 때에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  ltchiro'라고 적지 않습니다. 다만 된소리는 무성음이므로 'ㅈ'이 무성음으로 실현될 때에 대응하는 로마자인 'ch'를 써서 '  lchiro'로 적습니다. 


	분야 : 
	16.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질문 : 
	'정주'의 표기를 왜 Ch ngju와 같이 합니까? 

	답변 : 
	많은 사람들이 '정주'를 왜 J  ngju로 표기하지 않고 Ch  ngju로 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ㅈ'은 로마자로 'j'라는 뿌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더욱이 Ch  ngju에서 '정'은 'ㅈ'은 'Ch'로 하면서 '주'의 'ㅈ'은 'j'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냐고 의문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먼저 'ㄱ'을 놓고 생각해 보면 '감기'에는 첫 음절에 'ㄱ', 둘째 음절에 '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이 두 'ㄱ'을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구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들이 들을 때는 두 'ㄱ'이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첫번째 'ㄱ'은 무성음으로 들려서 'k'와 비슷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ㄱ'은 유성음으로 들려서 'g'와 비슷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기'를 로마자로 옮겨 보라고 하면 Kamgi로 그들은 적습니다. 도시 이름 '전주', '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은 첫 음절의 'ㅈ'과 둘째 음절의 'ㅈ'을 같은 소리로 생각합니다마는 인구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편리하도록, 같은 평음이라도 유성음이면 유성음 글자를, 무성음이면 무성음 글자로 적는 것입니다.
평음 'ㄱ, ㄷ, ㅂ, ㅈ'은 유성음으로 날 때 g, d, b, j로 적고 무성음으로 날 때는 k, t, p, ch로 적습니다. 따라서 격음인 'ㅋ, ㅌ, ㅍ, ㅊ'은 'k, t, p, ch'로 나타낼 수 없고 부득이 어깻점을 찍어서 k', t', p', ch'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경음 'ㄲ, ㄸ, ㅃ, ㅉ'은 'kk, tt, pp, tch'로 나타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우리의 계보와 촌수는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는 것인데도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평소에 특히 궁금해 하던 문제들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 
	많은 사람들이 ''정주''를 왜 J  ngju로 표기하지 않고 Ch  ngju로 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ㅈ''은 로마자로 ''j''라는 뿌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더욱이 Ch  ngju에서 ''정''은 ''ㅈ''은 ''Ch''로 하면서 ''주''의 ''ㅈ''은 ''j''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냐고 의문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백숙부의 아들(종형제)과 고모의 아들(내종 형제)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형, 아우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 종형제와 내종 형제의 아들은 무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 물어 보니 종형제와 내종 형제의 아들은 '당질'이라 하고 종자매의 아들은 '종생질'이라고 한다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질'이나 '종생질'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나의 사촌(사촌, 고종 사촌, 외종 사촌, 이종 사촌)의 배우자가 나와 나의 아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질문자께서는 내종 형제와 종형제의 아들은 '당질', 종자매의 아들은 '종생질'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질(堂姪)은 사촌 형제 곧 종형제의 아들만 가리키는 말로 내종 형제(고모의 아들)의 아들이나 종자매(사촌 누이)의 아들까지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내종 형제의 아들은 '내종질(內從姪)' 또는 '고종질(姑從姪)'입니다. 종자매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은 국어사전이나 친족 관계를 설명한 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종생질'이라고 하셨는데 친누이의 아들을 '생질(甥姪)'이라고 하므로 그와 같은 논리에서 사촌 누이(종자매)의 아들을 '종생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남편을 지칭할 때 '아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지칭어가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을 지칭할 때의 말은 무엇입니까? 

	답변 : 
	남편을 '아빠'라고 지칭하여, 친정 아버지를 말하는지 애들 아버지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듣는 사람이 혼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분'이라고 지칭하여 빈축을 사는 수도 있고, 시부모에게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남에게 가리킬 때의 말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경우에나 자녀들이 어릴 때 아버지를 부르는 말인 '아빠'를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써서는 안 되고, 아무리 자랑스러운 남편일지라도 남에게 '그분'이라고 높여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지칭할 때는 누구에게 가리키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는 '아비' 또는 '아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신혼일 때는 '그이(이이, 저이)'라고 지칭합니다.
친정 부모에게는 남편의 성을 넣어 '○ 서방'이라고 하거나 '그 사람'이라고 하면 무난합니다.
남편의 형제들에게는 그들을 기준으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시아주버니와 손위 시누이에게는 '동생', 시동생에게는 '형(님)',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함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서들이나 시누이 남편에게는 '그이', ' ○○ 아버지' ' ○○ 아빠'로 하면 됩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우리 남편', '애 아버지', '애 아빠'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직함을 붙여 '우리 사장', '우리 선생', '우리 부장' 등으로 지칭해서는 안됩니다.
남편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애 아버지', '바깥 양반', '바깥 사람'을 씁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남편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 : 
	우선 남편을 부르는 경우는 신혼 초, 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장년기 이후 노년기의 호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신혼 초에는 남편을 '여보', '○○ 씨', '여봐요' 등으로 부를 수 있는데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막 결혼한 신부가 '여보'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아 어색해 할 경우 '여보'라는 어형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 '여봐요'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신혼 부부들, 특히 연애 결혼을 한 부부들 가운데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남편을 부르는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인들은 '여보'라고 남편을 부르고 또 아이에 기대어 '○○ 아버지', '○○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아빠'하고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아빠는 된장 찌개를 좋아하셔요" 하는 식으로 어린 자녀가 부르는 말인 '아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꼭 고쳐야 할 잘못된 호칭어입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부르는 말일 뿐입니다.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여보'를 쓰되 때로는 '영감', ' ○○ 아버지', '○○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부를 때는 신혼 초이든 회갑이 지나서이든 '여보'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결혼을 해서 시가에 갔더니 남편의 고모이신 시아버님의 누이가 오셨습니다. 이 때 저의 자식은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요? 또 저의 고모를 자식들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 
	'고모'를 자신의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편에 서서 '대고모', '왕고모'라고 해야 합니다. 또, 요즘은 '고모 할머니'라는 말이 어린이들 사이에 더 널리 쓰이는 현실을 존중하는 처지에서 표준 화법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에 '고모 할머니'라는 지칭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대신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대전'이나 '부산' 등 지역 이름을 넣어 '대전 할머니, 부산 할머니'처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 자신의 고모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어는 없는 실정입니다. 역시 지역 이름을 앞에 붙여 가리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할 때, 뭐라고 지칭하면서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합니까? 

	답변 :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바꾸어 달라고 할 때는 남편의 성명에 '씨'를 넣어 '○○○ 씨' 혹은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 직함에 '님'을 붙일 수 있습니다. 즉 전화를 받는 사람이 남편의 부하 직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직함에 '님'을 넣어 "과장님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거나 '김 과장님' 혹은 '김철수 과장님'처럼 '성(명)＋직함＋님'으로 지칭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어·지칭어는? 

	답변 : 
	남편의 동기 가운데 부르기가 어려운 상대는 남편의 형입니다. 과거에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더구나 직접 부르기도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직접 불러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으로 호칭합니다. 남편의 형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주버님' 하고 불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형을 '큰아버지', '큰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르는 말인 '큰아버지', '큰아빠'는 써서는 안 될 호칭입니다.
시댁 쪽 사람에게는 시부모처럼 남편의 형보다 윗사람일지라도 '아주버님'이라고 지칭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정 쪽 사람에게는 '님'을 붙이지 않고 '시아주버니'나 '○○ 큰아버지'라고 지칭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남자의 경우)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답변 :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제수씨, 계수씨'가 표준 화법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시아주버니와 계수 사이는 서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직접 부르기고 어려웠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일이 있으면 "동생 집에 있습니까?"처럼 호칭어는 생략한 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화 통화를 할 때 동생의 아내를 직접 호칭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제수씨, 계수씨'가 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로 많이 쓰일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제수, 계수'가 지칭어로 쓰였기 때문에 '제수씨, 계수씨'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작은어머니' 또는 '숙모'로 지칭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상황에 따라 '제수, 계수' 혹은 '제수씨, 계수씨'로 지칭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서방님, 도련님, 아주버님'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답변 : 
	'도련님, 서방님, 아주버님' 이 세 호칭은 모두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를 부르고 가리키는 말입니다.'도련님'은 시동생이 혼인하기 전에 부르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방님'은 시동생이 혼인한 후의 호칭어·지칭어입니다. 또 시누이 남편을 손위, 손아래 구분하지 않고 '서방님'으로 부르고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의 형님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손위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지칭어이기도 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결혼한 손아래 시누이를 '아가씨'라고 호칭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답변 : 
	손아래 시누이 곧 남편의 누이동생의 호칭은 '아가씨', '아기씨'입니다. '아가씨'라는 말이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부르고 일컫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손아래 시누이의 호칭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가씨'라는 말이 쓰였고, 지금도 가장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손아래 시누이가 결혼을 해도 역시 '아가씨', '아기씨'를 호칭어로 씁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우리말의 예절'에서는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에 대하여 '매부, 매형'을 표준안으로 정했는데, '자형(姉兄)'이 올바른 말이고 '매부'는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형제를 한자로 표기할 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쪽을 '자(姉)'라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쪽을 '매(妹)'라고 분명한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답변 : 
	표준 화법에서는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매부', '매형', '자형'으로 정하였습니다. '매부'는 일찍부터 중부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고, '매형'은 중부 지방에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므로 표준으로 정하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형(姉兄)'은 주로 남부 지방에서 쓰는 말이었으나, 요즈음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 이미 세력을 얻었으므로 표준 화법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칭어도 호칭어와 같이 '매부', '매형', '자형'으로 하고,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서 '고모부(님)'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 화법'은 1992년 10월 국어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누나의 시어머니를 '사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있습니까? 

	답변 : 
	누나의 시어머니는 나보다 한 항렬이 높습니다. 나보다 항렬이 높은 사돈을 부르는 말은 상대방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누나의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어는 '사장 어른'입니다. '사부인'은 며느리나 사위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입니다. 누나의 시어머니를 '사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사위의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사위의 누님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나를 '사돈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맞는 호칭어입니까? 그리고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위의 누님을 '사부인'이라고 해도 됩니까? 

	답변 : 
	사돈이란 혼인한 두 집의 일가 상호간을 말하는데, 사돈끼리도 일가 친척과 같이 위계가 분명해서 항렬(行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을 시집 보낸 부모의 위치에서 볼 때 딸의 시부모는 같은 항렬에 속하지만, 딸의 시조부모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항렬이므로 나보다 위의 항렬이 됩니다. 그리고 딸의 시동생과 시누이는 딸의 항렬이므로 아래 항렬이 됩니다. 친인척 사이에 항렬과 성별에 따라 호칭어가 다르듯이 사돈 사이에도 항렬, 성별에 따라 호칭어가 다릅니다.사위의 누나는 딸과 같은 항렬이므로 한 항렬이 아래입니다. 아래 항렬을 부를 때는, 부르는 사람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서만 호칭어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여자일 때는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가운데 혼인 여부와 나이에 따라 적절히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사위 누나의 나이가 나와 비슷할 때는 '사돈'으로 부르면 됩니다. '사부인'은 항렬이 같은 여자 사돈을 부르는 말로 사위의 누나를 부르는 말로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사돈 어른'은 항렬이 같은 남자 사돈을 부르는 말입니다. 사위의 누나 쪽에서 볼 때, 남동생의 장인은 한 항렬이 높은 항렬입니다. 위 항렬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남동생의 장인을 '사돈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장 어른'이 맞는 호칭어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결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이는 35세이고 남편의 나이는 48세입니다. 그리고 밑의 동서의 나이는 45세인데 나와 손아래 동서와 서로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답변 : 
	남편의 형의 아내, 즉 윗동서는 '형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전통적으로 동서는 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윗동서의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이라고 호칭하고 존대말을 썼습니다. 윗동서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은 우선 남편의 형을 예우하는 것이란 점에서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남편 아우 곧 시동생의 아내는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인 '동서'를 호칭어로 씁니다. '여보게', '○○ 엄마'도 널리 쓰이는 호칭어이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드는 말이므로 손아래 동서를 부르는 말로는 부적절합니다.
물론 아랫동서가 나이가 더 많을 때는 '동서'라고 호칭하고 존대말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어법에도 맞습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나이가 어린 손위 올케를 어떻게 호칭합니까? 

	답변 : 
	오빠의 아내인 손위 올케를 부르는 말은 '언니' 혹은 '새언니'입니다. 간혹 손위 올케의 나이가 자신보다 적을 때 '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높임말을 쓰기가 거북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위 올케를 '언니', '새언니' 하고 부르고 존대를 하는 것은 오빠를 대우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나 높임말을 쓰고 올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스승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답변 :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이 표준 화법입니다. 예전에는 여자 스승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전통적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 스승도 많고, 여자 스승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사부님'으로 부르고 있으나, 아직 사전에 스승의 남편이란 뜻으로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말이 '사부님'입니다. 이 때에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부르는 '사모(師母)님'과 짝이 되도록 '사부(師父)님'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부(師父)는 사전에 '가르침의 깊은 은혜를 입은 스승을 높이어 일컫는 말'로 올라 있어, 스승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을 표기할 때는 '사부(師夫)님'을 표준 화법으로 했습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시누이 남편을 '고모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 말이라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답변 : 
	전통적으로 시누이의 남편과 처남의 댁은 엄격한 내외법이 있어서 직접 부를 일도 없었고 또 보편적으로 쓰인 호칭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폐쇄 사회가 개방 사회로 바뀌면서 시누이 남편을 부를 일이 많아졌고, 부르는 말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최근에 시누이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아주버님', '서방님', '고모부님', '시매부님' 등 몇 가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아주버님'은 서울, 경기 등 중부 지방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에서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남편의 형을 부르는 말과 같으므로 손위 시누이 남편의 호칭으로 무난합니다. 
'서방님'은 전통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대부집에서 "어머님, 장충동 김 서방님께서 오셨습니다"처럼 시누이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썼던 말입니다. 현재는 성(姓)과 지역 이름을 넣지 않고 손위 시누이 남편과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게 두루 쓰이고 있는 무난한 호칭어입니다. 
'고모부님'은 자녀가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옳은 호칭어가 아닙니다. 또 '시매부(媤妹夫)님'은 한자로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매부'라는 호칭은 남자가 부르는 말이어서 여자가 호칭하는 말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손위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버님', '서방님'이 적절하고,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서방님'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부르는 말인 '고모부'는 옳지 않은 호칭어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시동생의 나이가 마흔인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답변 : 
	시동생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른 호칭어입니다. 시동생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혼인을 하지 않았으면 역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남편의 형은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아주버님'이라고 부르지만 시동생은 혼인을 해야 '서방님'을 호칭어로 쓰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친척 어른들이 오셔서 흉을 보십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어·지칭어는 무엇입니까? 

	답변 :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듯이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시아버지도 많고,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호칭어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친정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딸처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시아버지도 있어서, 어린아이의 말투인 '아빠'는 제외하더라도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지 않으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러나 전통적으로 시아버지의 호칭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경칭인 '아버님'을 써 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웅숭깊어도 시아버지는 예를 갖춰 불러야 할 어려운 상대이므로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지칭어는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시조부모에게 가리킬 때, 과거에는 '아비'라고 지칭했다고 하나 요즈음은 거의 쓰이지 않고,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인 '아버님'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으로 가리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댁 친척이 시아버지보다 윗사람일 경우에도 '아버님'이라고 가리킵니다.
친정 부모와 친척 그리고 타인에게는 '시－'를 붙인 '시아버님'이나 '시아버지' 또는 자녀의 이름을 넣어 '○○ 할아버지'로 지칭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시어머니에 대한 바람직한 호칭어·지칭어는? 

	답변 :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아버님'만이 바람직한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어머님'과 '어머니'를 쓸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시아버지보다는 친근한 대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을 호칭어로 쓰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언제 불러도 좋은 정이 밴 '어머니'라는 호칭은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시어머니에 대한 지칭어는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시조부모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킬 때, 과거에는 '어미'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요즈음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시조부모에게도 시어머니를 부르는 말인 '어머님' 혹은 '어머니'로 가리키면 됩니다. 그러나 시댁 친척이 시어머니보다 윗사람이라도 시댁 친척에게는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로 가리킵니다.
친정 쪽 사람이나 타인에게는 '시어머님', '시어머니' 혹은 자녀의 이름을 넣어 '○○ 할머님', '○○ 할머니'로 가리킵니다. 호칭어·지칭어는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라도 '어머님', '어머니'이라고 올바로 부르고 가리켜야 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아내를 부르는 가장 적절한 말은? 

	답변 : 
	아내를 부를 때의 말은 신혼 초, 아이가 있을 때, 장년과 노년의 호칭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어는 '여보'이지만 신혼 초에는 결혼전의 습관을 갑자기 버리기가 어려우므로 신혼 초에 한하여 '여보'와 함께 '○○ 씨'하고 부르거나, '여보'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여봐요'라고 해도 좋습니다.아이가 있을 때는 '여보'와 함께 '○○ 어머니', '○○ 엄마' 하고 불러도 됩니다. 장년과 노년에 들어서는 '여보'와 함께 '임자' 하고 불러도 정겨울 것입니다. 또 장·노년일 경우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 '○○ 어머니', '○○ 엄마' 하거나 손자, 손녀에 기대어 '○○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마누라'하고 아내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이 말이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호칭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호칭어로 결정된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 초에나 쓸 수 있는 말인 '여봐요'를 아이가 있을 때도 아내를 부르는 말로 쓸 수 있으며, 바른 호칭어에 포함되지 않은 '마누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감 넘치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릇파릇한 신혼 때나, 그윽한 노년일 때나 '여보' 하고 아내를 부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아내를 친부모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의 말은? 

	답변 :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어미', '어멈' 또는 여기에 아이들의 이름을 넣은 '○○ 어미', '○○ 어멈', 그리고 '그 사람'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아내를 낮추어 말해야 하므로 '○○ 엄마'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 초에 '○○ 씨'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는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뜻에서도 쓸 수 없는 말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 '걔'라고 지칭하거나 "영희가 그랬어요"처럼 이름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주는 말이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가 앞에 없을 때의 지칭어이고, 아내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이 사람', 대화의 현장에 있되 떨어져 있을 때는 '저 사람'이라고 합니다.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친부모에게 가리킬 때와 다릅니다. 장인, 장모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 어미', '○○ 어멈', '○○ 엄마', '그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친부모에게 말할 때와 달리 '○○ 엄마'를 쓸 수 있는 것은 장인, 장모에게는 그 딸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인 형수, 제수, 매부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아래 남동생과 누이동생에게는 각기 동생의 처지에 서서 '형수'와 '언니', '새언니'라고 지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앞에 '너의'를 넣어 '너의 형수', '너의 언니', '너의 새언니'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 생활에서 남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집사람', '아내', '안사람', '처'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마누라'는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주므로 쓰지 않아야 할 말입니다. 오늘날 젊은 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라고 말하는 풍조가 퍼져 있는데, 고유한 우리말을 두고 외국어를 쓰는 것은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아들의 직장에 전화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을 바꿔 달라고 할 때 성명만 대고 바꿔 달라고 해야 할지, 성명에 '씨'를 붙여야 할지, 아니면 직함을 넣어도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았을 때, 가정에서 자녀를 부를 때나 가리킬 때 '○○'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러나 자녀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자녀를 바꿔 달라고 할 때는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김철수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처럼 성명만으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즉 성명에 '씨'를 넣어 "김철수 씨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거나, 성 혹은 성명에 직함을 넣어 "김(철수) 과장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만약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녀보다 아랫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김(철수) 과장님'처럼 '님'을 넣어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아들과 며느리를 호칭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답변 : 
	자녀가 어릴 때는 '철수야'처럼 이름을 부르지만, 장성하여 혼인을 하면 자녀를 대우해 주어 남 앞에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자녀가 혼인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비', '아범'과 손자 손녀의 이름을 넣은 '○○ 아비' 또는 '○○ 아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혼인하고 아직 아이가 있기 전이면 혼인 전과 같이 이름을 부릅니다.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어는 '아가', '새아가'와 '어미', '어멈', 그리고 손자 손녀의 이름을 넣은 '○○ 어미', '○○ 어멈'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아이가 없을 때는 이 가운데 '아가'와 '새아가'를 쓸 수 있습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우리 고향에서는 아버지의 큰형만을 큰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표준입니까? 

	답변 :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모두 '작은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이 표준 화법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를 부르는 말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모두 '작은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버지의 맏형만 '큰아버지'라고 하고 둘째 형부터는 '작은아버지'라고 합니다. 
셋째, 아버지 형제의 서열에 따라 '첫째 아버지, 둘째 아버지……'라고 합니다. 즉 아버지의 맏형은 '첫째 아버지', 둘째 형은 '둘째 아버지' 등입니다. 
위의 예 가운데 중부 지방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를 호칭어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형이 함께 있어 누구를 부르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처럼 서열로 구별하거나, 거주지의 이름을 넣어 '부산 큰아버지', '광주 큰아버지'처럼 구별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여자의 경우)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 여동생의 남편을 '○ 서방'이라고 불러도 되는지요? 

	답변 :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는 '성'에다 '서방'을 붙여 '○ 서방'이라고 하면 됩니다. 존대하고 싶을 때는 '○ 서방님'을 쓰면 되고, 물론 여동생의 남편이 나이가 더 많을 때는 '님'을 넣어 '○ 서방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아들 다섯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큰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답변 : 
	시가 쪽의 조카는 남편이 조카를 부르는 말과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즉 조카가 미성년일 때는 '○○' 하고 이름을 부르고, 성년이 되면 '조카', '○○ 아비', '○○ 아범'을 상황에 따라 골라 씁니다. 그러나 시가 쪽의 조카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님'을 붙여 '조카님'이라고 불러 대접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여자 조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답변 : 
	여자 조카의 남편 즉 조카 사위의 호칭어는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말과 같습니다. 즉 조카 사위에 대한 호칭어는 '○ 서방', '○○ 아비', '○○ 아범'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장인, 장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잘못된 호칭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적절한 호칭어·지칭어는? 

	답변 : 
	아내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세대에 따라 대답이 다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내의 부모를 '장인 어른', '장모님' 하고 부르고, 젊은 사람 가운데 많은 이들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 현실이 어떠하든 인륜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며느리가 되면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사위도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에 널리 퍼진 생각이기도 합니다.이렇게 전통과 새로움이 오늘의 현실 속에 공존하고 있고, '아버님', 어머님'이 친부모의 호칭어인 '아버지, 어머니'와는 다르므로 두 가지를 다 인정하여 '장인 어른'과 '아버님' 그리고 '장모님'과 '어머님'을 표준 화법으로 정했습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장인, 장모를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답변 : 
	소설에서는 장인, 장모를 호칭, 지칭하는 말로 '빙장 어른', '빙모님'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처부모를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고 호칭, 지칭하는 것이 처부모에 대한 최고의 높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언어 예절에 밝은 분들의 말에 의하면 '빙장 어른', '빙모님'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쓸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부모는 '아버님', '장인 어른', '어머님', '장모님'으로 부르고 가리켜야 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삼촌이 조카와 조카 며느리를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답변 : 
	조카가 미성년일 때는 '○○' 하고 이름을 부르고, 성년이 되면 '조카'를 호칭어로 씁니다. 그리고 조카가 혼인을 하여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아이에 기대어 '○○ 아비', '○○ 아범'으로 부릅니다.조카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인 '아가', '새아가', '○○ 어미', '○○ 어멈'과 '질부(姪婦)'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골라 쓰면 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직장 상사를 부를 때 '님'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요? 붙이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 
	어떤 직장에서는 직함이 있는 상사를 부를 때, '부장！ 전화입니다'와 같이 '님'을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주장은 직함 그 자체만으로도 상사를 충분히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함이 있는 상사를 부를 때는 직함에 '님'을 붙여 '과장님', '부장님'처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는 올바른 호칭입니다. 그리고 부장이나 과장이 한 자리에 여럿 있어 구분해서 말해야 할 때는 '총무부장님' 또는 '김영호 부장님'처럼 소속이나 이름에 직함을 붙여 부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직장 동료가 '미스 ○'라고 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직장에서 평사원을 부르는 적절한 호칭어는 무엇입니까? 

	답변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호칭어·지칭어 등의 언어 예절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 호칭어의 중요성은 동료를 부를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미스 ○', '미스터 ○'의 '미스', '미스터'는 외국어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친한 사이인 경우 '○○야'처럼 이름만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석이면 몰라도 공적인 직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직함이 없는 동료를 부를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김철수 씨'처럼 성과 이름에 '씨'를 붙이거나, 상황에 따라 '철수 씨'처럼 이름에 '씨'를 붙여 부릅니다. 그러나 직함이 없는 입사 선배나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을 '○○○ 씨'로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꼭 '님'을 붙여 '선배님', '선생님' 또는 성이나 이름을 붙여 '○(○○)선배님(선생님)'처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장이 과장을 또는 부장이 부장을 부르는 경우처럼 직함이 있는 동료 사이에는 직함으로 '○ 과장', '○ 부장'처럼 부르거나, 직함이 없는 동료들끼리 부르는 것처럼 '○○○ 씨'로 부릅니다. 그러나 같은 직급이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님'을 붙여 '○ 과장님', '○ 부장님'처럼 부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직장에서 '이 형', '김 형'이라는 호칭은 바람직합니까? 

	답변 : 
	가족 호칭에서 '형'은 윗사람을 부르는 말이지만, 사회에서의 '형'은 주로 동년배이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형', '김 형' 하고 '성'과 '형'을 합쳐 쓸 수 있는 호칭은 남자 직원이 동료 남자 직원을 부를 때입니다. 그러나 그냥 '형' 하거나 '이름'과 '형'을 합친 '○○ 형', '성명'과 '형'을 합친 '○○○ 형'은 지나치게 사적인 인상을 주므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 형' 하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호칭어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처남에 대한 호칭어는? 그리고 손위 처남의 나이가 나보다 어릴 때 '형님'이라고 못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손위 처남 즉 아내의 오빠에 대한 호칭어는 '형님', '처남'이고, 손아래 처남은 '처남'하고 부르며 손아래 처남의 나이가 아주 어리면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아내의 오빠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어는 '처남'이었고, 처가 쪽의 서열에 관계없이 나이로 위아래가 정해졌다는 것이 전통 윤리에 밝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오빠와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벗삼아 지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서열에 따라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경어 사용이 정해지는데,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여자의 서열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나이에 따른다는 것이 지나친 남성 위주의 사고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처남과 매부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일이 많고 심지어 남에게도 '형님'이라고 하는데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낡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존중하여 아내의 오빠에 대하여는 '형님'을 호칭어로 하고, 손위 처남의 나이가 자신보다 어릴 경우에는 옛날처럼 '처남'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표준 화법입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처남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지칭어는? 

	답변 : 
	아내의 남자 동기의 부인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는 혼인을 한 남자들이 호칭어 때문에 겪는 첫번째 문제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여자들이 혼인하고 시댁의 호칭어 때문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시누이 남편에 대한 호칭어와 맞물려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시누이의 남편과 처남의 댁은 엄격한 내외법이 있어서 직접 부를 일도 없었고 또 부르는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이 경우의 표준 화법은, 손위 처남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머니', 손아래 처남의 부인은 '처남의 댁'입니다. '아주머니'가 숙모를 가리키는 말이고 요즘은 보통 남에게도 '아주머니'라고 하기 때문에 손위 처남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관계말인 '처남의 댁'이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남의 댁'이라는 말이 '천안댁', '양주댁' 하듯이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손위 처남의 댁에 대한 호칭어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는 중부 지방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손위 처남의 댁에 대한 호칭어로 쓰고 있어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칭어로 쓰인 '아주머니'는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손아래 처남의 댁을 지칭하는 말과 같이 '처남의 댁'이라고 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처형 남편의 나이가 나보다 두 살이 어립니다. 어떻게 호칭해야 합니까? 

	답변 : 
	처형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형님', '동서'입니다. 손위 처남의 경우와 같이 전통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을 존중하여 '형님'을 표준 화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형의 남편이지만 나이가 자신보다 적을 때는 '동서'로 호칭해도 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할아버지의 동생을 부르는 말은? 또 한자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답변 : 
	할아버지의 동생을 부르는 말은 '작은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입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한 자리에 여러 분이 계실 때는 서열대로 '첫째 작은할아버지, 둘째 작은할아버지……'라고 호칭하거나, 사시는 곳의 지역 이름을 넣어 '서울 작은할아버지, 진해 작은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자로는 '종조부(從祖父)'인데, '종조부'는 할아버지 동생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지칭어는? 

	답변 : 
	형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입니다. 전통적인 호칭어는 '아주머님, 아주머니'라는 의견도 있고, 어느 지방에서는 큰형수는 '형수님', 둘째 형수는 '형수씨', 셋째 형수는 '형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의 순서에 따라 형수의 호칭어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부모에게 형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님'을 넣지 않은 '형수, 아주머니'를 쓰고, 자녀에게는 '큰어머니'로 지칭합니다. 타인에게 가리킬 때 '아주머님, 아주머니'는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형수님'으로 지칭합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제 남편은 남들 앞에서 저를 가리킬 때 저희 아이 이름을 붙여서 '○○ 어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내를 가리키는 바른 지칭어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국어사전에서 '어멈'의 뜻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１) 집안의 윗사람이 손자에게 그 '어머니'를 가리켜 이르는 말.
(２) 자식 있는 남자가 웃어른에게 '자기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３) 윗사람이 자식 있는 딸이나 며느리를 친근하게 일컫는 말.
(４) 남의 집에 매여서 심부름하는 여자.

위의 뜻풀이로 미루어 보면 '어멈'이 아내를 가리킬 때는 부모님이나 그 밖의 웃어른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멈'이나 '어미'라는 말은 원래는 '어머니'에 대한 낮춤말이었으나, 우리 관습상 부모님이나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통 윤리관의 영향으로 이러한 말은 '아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지칭은 아니므로 반드시 웃어른 앞에서만 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말에는 '그 사람, 안사람, 집사람, 아내' 등이 있습니다. 


	분야 : 
	21. 호칭어,지칭어

	질문 : 
	자녀에게 외숙모를 지칭할 경우, 지역 이름을 사용하여 '○○ 할머니(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시대가 변하여 요즈음은 처가 출입도 빈번하고, 아내의 친척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외숙모를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찾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때에 자녀들이 외숙모를 부르거나 지칭하는 말은 '진외할머니(님), 진외종조모(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것과 같이 한자어 계열의 호칭어·지칭어가 어린 자녀에게는 조금 생소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여 '대전 할머니(님), 부산 할머니(님)' 등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분야 : 
	22. 경어법

	질문 :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높여야 합니까, 낮춰야 합니까? 

	답변 :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남편을 높여야 할지 높이지 않아야 할지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TV에 출연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이는 피서를 가셨습니다. 그이는 된장 찌개를 좋아하십니다" 등과 같이 남편과 관계되는 서술어에 '－시－'를 넣어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국이나 우리 연구원에 항의 전화를 합니다.집안에서 남편에 대해 말할 때, 시부모께는 "아비(아범)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또는 "그이가 아버님께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와 같이 서술어에 '－시－'를 넣지 않고 말합니다. 남편의 형이나 손위 사람에게 말할 때도 이에 준합니다. 그러나 시동생이나 손아래 친척에게는 "형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처럼 서술어에 '－시－'를 넣어 높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을 남편의 친구나 회사 상사와 같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는 서술어에 '－시－'를 넣어 표현하고 남편의 친구나 상사라는 것이 확인되면 '－시－'를 넣지 않는 것이 무난합니다. 또한 방송 출연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남편을 말할 때, 나이 든 사람은 '－시－'를 넣어 말해도 되지만 젊은 사람이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분야 : 
	22. 경어법

	질문 : 
	'당부'라는 말을 윗사람에게 쓰면 안 됩니까? 

	답변 : 
	언어 예절이 발달한 국어에서는 대화 상대나 대화 내용에 따라 달리 표현하거나 쓰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말을 듣는 상대의 기분을 거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시비가 일기도 합니다. 주로 경어법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어감 때문에 사용에 제약을 받는 말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기로는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일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고생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이니 이 말을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례적인 인사말로 생각하고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화법 표준화 사업을 하면서 '수고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고,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는 "먼저 가네. 수고하게"처럼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러면 '당부'라는 말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사전적인 뜻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어찌할 것을 말로써) 단단히 부탁하는 것, 또는 그 부탁.(금성판, 국어대사전)

'당부'가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될 말이라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어사전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까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전적 풀이로 본다면 '당부'는 부탁의 정도가 강한 경우에 쓰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탁이라면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니 상대편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는 부담이 되는 일을 그것도 강하게 윗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부'라는 말을 윗사람에게 쓰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부'가 사용된 문맥을 조사해 보면 윗사람이 아닌 사람이 상대가 되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조 실록'에 따르면 여러 임금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양반들에게 종이를 아껴 쓸 것을 당부했다.(서정범 외. 숨어사는 외톨박이 ①)

그는 자손들에게 "절대로 남에게 팔지 말 것"과 "돌 하나 계곡 한 구석 내 손길, 내 발자국 닿지 않은 곳이 없으니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１)
헌병 하나가 뮤직 박스로 다가가더니 홍씨에게 음악을 멈춰 주도록 당부했다.(조해일, 아메리카)

이들 사례 외에도 '당부'가 사용되는 문맥은 당부를 받는 대상이 아랫사람이거나 적어도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도 '당부'의 이러한 쓰임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들도 있습니다.

또 형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쓰는 일입니다.(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그래 그는 경호가 자기를 의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마 경호의 비밀을 폭로해 주지 못했다. 그는 모친한테도 경호에게는 그 말을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이기영, 고향)

그렇지만 이 예를 윗사람에게도 '당부'를 쓸 수 있는 근거로 삼자니 망설이게 됩니다. 형이나 모친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은 아니지만 격식을 갖추어서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대가 아닌 것으로 보면 부탁을 강하게 해도 용납될 수 있고, 그렇다면 윗사람이라 해도 친밀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쓸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주부가 장관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에서 '당부'와 '드리다'라는 말이 함께 쓰인 다음의 예는 더욱 반증이 될 수 있는 예입니다.

주부로서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올해에는 물가 안정에 힘써 주십사는 것입니다.(여원, 77년 1월호)

'드리다'라는 말은 윗사람을 대상으로 행동할 때 사용하는 말이므로 '당부'와 '드리다'가 함께 쓰였다는 것 자체가 윗사람에게도 '당부'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당부'는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부'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기 이전의 글에서 사용된 '당부'의 문맥이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당부'의 이러한 쓰임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예외로 보았던 문맥과 비슷한 문맥에서 '당부'가 쓰인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도 같습니다.

부인이 헐 일 업셔 룡을 바리고 갈시 달여 왈 이 실과를 먹고 안졌스라 하니 룡이 울며 한가지로 가자 거늘 쳐 죠흔 말노 달고 부인과 다라날  거름마다 도라보니 룡이 부모를 부르며 슈히 오라 당부는지라(금방울전)

이에 비해 '부탁'에는 '당부'와 같은 제약이 없거나 휠씬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사람에게 사용하거나 '드리다'와 함께 사용한 문맥을 찾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부친에게 부탁하여 셋방을 얻어 주고 생활비까지 대준 것도 역시 그런 정신에서였다.(황순원, 움직이는 성)
다시 말씀 드리면, 본관의 방이 붙기 이전까지 나간 것은 조정의 방침이니 죄를 묻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로 나가면 새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 분들께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거듭 부탁 드립니다.(송기숙, 녹두 장군)
특히 세 분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피신하시고 계시다가 뒷날 국군 선발대가 오면 어려운 저희 입장을 좀 변호해 주십사는 것입니다.(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선생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다면 제 대신 선생님이 그 분을 한번 만나 달라는 거예요.(이병주, 행복어 사전)


	분야 : 
	22. 경어법

	질문 : 
	"훈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의 '계시겠습니다'가 맞는 표현입니까? 

	답변 :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요즘 주위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관공서에서 행사할 때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할 차례라는 것을 소개할 때나, 예식장에서 주례하시는 분이 주례사를 할 것이라고 안내를 할 때 등과 같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말을 하는 사람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다'를 '계시다'로 바꾸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존칭 명사가 주어이고 '있다'가 존재를 의미할 때('아버지가 사랑에 계시다')와 보조용언으로 사용되어 존칭명사의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낼 때('어머니가 책을 읽고 계시다')입니다. '말씀'은 높은 사람과 관련하여 존칭화된 말이지만 그것 자체는 존대의 대상이 되는 존칭명사는 아니고 '존재할' 수 있는 유정명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은 '하시는' 것이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계시다"는 존경의 어휘를 쓰지 않아야 할 자리에 존경의 어휘를 쓴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분야 : 
	22. 경어법

	질문 : 
	요즈음 '사장님실', '전무님실'과 같은 말을 많이 쓰는데 문법에 맞는 말입니까? 

	답변 : 
	'사장실, 원장실, 국장실, 부장실' 등은 명사에 접미사 '－실'이 붙은 파생어 입니다. 여기에서 접미사 '－님'을 명사와 접미사 '－실' 사이에 넣어 '사장님실, 원장님실, 국장님실, 부장님실'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장실, 원장실, 국장실, 부장실'로 부르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뒤에 오는 말이 '－실'과 같은 접미사가 아닌 명사가 올 경우에 자기보다 윗사람인 경우에 '전무 방, 국장 방, 국장 아들'처럼 부르면 예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 경우엔 '전무님 방, 국장님 방, 국장님 아들'처럼 '－님'을 넣어 불러야 합니다.이와 같이 두 표현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장실'에서와 같이 접미사 '－실' 앞에 있는 명사와 '사장님 방'에서와 같이 '－님' 앞에 오는 명사가 가리키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장실'에서의 '사장'은 어느 특정한 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 사장실, 박 사장실' 같은 표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실'의 '사장'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장'이 공석으로 있어도 사장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 방'에서의 '사장'은 지금 사장으로 있는 특정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김 사장 방'이니 '박 사장 방'이니 하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님'은 특정인에 대해서 화자가 존대 의사가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장 방'에서와 같이 '사장'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경우에 그 특정인에 대해서 화자가 존대 의사가 있으면 '－님'을 붙여 '사장님 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장실'에서와 같이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에는 '－님'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분야 : 
	22. 경어법

	질문 : 
	용언이 여러 개 연결될 경우 '－시－'를 어느 용언에 넣습니까? 

	답변 : 
	용언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존경법 선어말어미 '－시－'를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용언에도 '－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나친 존대는 도리어 예의가 아니고, 모든 용언에 '－시－'를 넣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이 일을 마치고 갔다"를 높이는 경우 "○○이 일을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또는 "○○이 일을 마치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왔다가 가셨다'보다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자연스러운 반면, '읽으시고 계시다'보다는 '읽고 계시다'가 적절한 말입니다. "할머니가 주무시고 가셨다"에서 '자다'에 대한 '주무시다'처럼 존경의 어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존경의 어휘를 쓰고, 또 함께 나타나는 다른 서술어에 '－시－'를 붙여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야 : 
	22. 경어법

	질문 : 
	아들을 손자에게 말할 때 아들에 대한 서술어에 '－시－'를 씁니까, 쓰지 않습니까? 

	답변 :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는 "○○야, 아범(아비) 좀 오라고 해라"처럼 '아비', '아범'을 쓰는 것보다는 "○○야,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처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 아들과 관련된 서술어에 '－시－'를 넣지 않고 "○○야,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를 써 왔고, 지금도 이것이 정형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할아버지에게 말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를 허용한 것과 같이 표준 화법에서는 "○○야,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처럼 아들과 관련된 서술어에 '－시－'를 넣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존중함과 동시에 손자 손녀에게 경어법을 가르쳐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분야 : 
	22. 경어법

	질문 : 
	직장 상사를 그보다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높여 말합니까, 높이지 않습니까? 

	답변 : 
	부장에게 과장에 대하여 말할 때 "과장님 외출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옳은지, "과장님 외출했습니다"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부장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과장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사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외출하……' 하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평사원이 과장을 사장에게 말할 때라도 당당하게 "사장님, 김 과장님 거래처에 가셨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윗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은 회사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 사람에게 말할 때도 상대방의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어 말합니다. 즉 평사원이 자기 회사 과장을 다른 회사 부장에게 말할 때도 "김 과장님 은행에 가셔서 안 계십니다"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윗사람에 대한 경어법에 '－시－'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존칭조사 '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장에게 과장을 말할 때 "과장님께서 외출하셨습니다"라고 해야 할지 "과장님이 외출하셨습니다"라고 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구어체에서 존칭조사 '께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보다는 '과장님이'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장님, 과장님이 외출하셨습니다"하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분야 : 
	22. 경어법

	질문 : 
	할아버지께 아버지를 지칭하여 말할 때 '－시－'를 씁니까, 안 씁니까? 

	답변 :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고, 지금도 표준 화법입니다.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아버지보다 윗사람에게도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표준 화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아버지를 높여 말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야 : 
	22. 경어법

	질문 :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등 웃어른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알려 줄 경우에 '○자 ○자를 쓰십니다'라고 하는데, 글로써 표기하거나 알려줄 경우(각종 결혼 청첩장, 회갑, 부고 등)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름만 표기하는지 그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결혼 청첩장, 회갑연 통지, 부고 등에서 웃어른의 이름을 가리킬 때에는 '○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자'라는 말은 웃어른의 이름을 물어오는 상대방에게 답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결혼 청첩장, 회갑연 통지, 부고 등은 웃어른의 이름을 묻는 데 대한 답이 아니므로 '○자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분야 : 
	23. 인사말

	질문 : 
	나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 :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인사말은 매우 다양합니다.자신을 남에게 소개하는 말로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입니다" 또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입니다"가 바람직합니다. "처음 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뵙습니다'보다는 '뵙겠습니다'가 운율 면에서 휠씬 자연스럽고 또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틀에 상대방이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신상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부탁의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장을 말할 때는 '○○○에 있는' 등을 덧붙일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러한 말들은 기본적인 소개말의 중간이나 뒤에 붙여 "처음 뵙겠습니다. ○○에 있는 ○○○입니다"와 같이 하거나, "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 ○○에 있습니다"처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에 기대어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저의 아버지는 ○［ 姓］○자 ○자 이십니다" 또는 "저의 아버지 함자는 ○［ 姓］○자 ○자이십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간혹 성(姓) 뒤에도 '자'를 붙여 "○자 ○자 ○자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성(姓) 뒤에는 '자'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성이나 본관을 남에게 소개하는 경우에 '성(姓)가(哥)'라고 해야 할지, '성(姓)씨(氏)'라고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귀문(貴門), 비족(碑族)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자신의 성을 말할 경우에는 '○가(哥)'라고 하는 것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분야 : 
	23. 인사말

	질문 : 
	문상을 갔을 때의 적절한 인사말은 무엇입니까? 

	답변 :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입니다. 실제 문상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의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그러나 어떠한 관계 어떠한 상황이든지 문상을 가서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의에 맞다고 합니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러한 인사말을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지 말고 뒤를 흐리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상을 당하여서는 문상하는 사람도 슬퍼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됩니다. 


	분야 : 
	23. 인사말

	질문 : 
	병문안을 가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 : 
	아플 때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사려 깊은 인사말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병이 가벼운 병인가 중한 병인가, 회복할 수 있는 병인가 아닌가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문병 인사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는 털고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므로 끝까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의 인사말은 환자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인사와 문병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인사말이 다르고, 환자에게 하는 말과 보호자에게 하는 인사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환자를 대하고 하는 인사말은 "좀 어떠십니까?" 또는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올 때는 "조리 잘 하십시오", "조섭 잘 하십시오" 또는 "속히 나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보호자를 처음 대면해서도 "좀 어떠십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또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등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씁니다. 나올 때는 "속히 나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문병을 갈 때도 환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가거나 위로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자와 봉투에 쾌유를 바라는 문구인 '기 쾌유(祈 快癒)',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하고 쓰면 됩니다.


	분야 : 
	23. 인사말

	질문 : 
	친척이 돌아가셨습니다. 부고하는 요령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 
	부고는 '○○公 以老患 於自宅別世 玆以告訃'와 같이 한문으로 써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한문투로 쓰는 것보다는 국한문 혼용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부고를 자녀의 이름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예(禮)가 아니므로 꼭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의 ○○'라고 쓰는 자리에 '부친'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상주의 아버지이면 '대인(大人)', 어머니이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이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이면 '왕대부인(王大夫人)', 처는 '내실(內室)' 또는 '합부인(閤夫人)', 형이면 '백씨(伯氏)' 또는 '중씨(仲氏)', 동생이면 '계씨(季氏)'라고 씁니다.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노환(老患)'이라고 쓰지만 경우에 따라 '숙환(宿患)', '병환(病患)', '사고(事故)' 등으로 씁니다.      
(예)한문 부고(漢文 訃告)

망인 관계말

※ 아버지 상일 경우에는 喪主의 姓을 안 쓰고 이름만 씁니다. 어머니 상일 경우에는 상주의 성과 이름을 쓰고 망인(亡人)의 성(姓) 뒤에 공(公) 대신 씨(氏)를 쓰고 이름은 안 쓰기도 합니다. 

국한문 혼용 부고(國漢文 混用 訃告)

※ 아버지 상일 경우에는 상주(喪主)의 성(姓)을 안 씁니다. 어머니 상일 경우에는 상주(喪主)의 성(姓)과 이름을 쓰고 망인(亡人)의 성(姓) 뒤에 공(公) 대신 씨(氏)를 쓰고 이름은 안 쓰기도 합니다. 

한글 부고


	분야 : 
	23. 인사말

	질문 : 
	세배할 때, 절 받는 어른에게 어떤 덕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 : 
	세배는 원칙적으로 절하는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와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절만 하면 그걸로 인사를 한 것이며 어른의 덕담이 있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덕담은 기본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한 뒤에 어른의 덕담이 곧 이어 나오지 않을 때나 덕담이 있은 뒤에 어른께 말로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과세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좋습니다. 이 밖에 상대방의 처지에 맞게, 이를테면 "올해는 두루두루 여행 많이 다니세요"나 "올해는 테니스 많이 치세요"와 같은 기원을 담은 인사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윗사람에게 건강을 비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 듣는 이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비는 말이 오히려 듣는 이에게 '내가 벌써 건강을 걱정해야 할 만큼 늙었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수무강하십시오"나 "오래오래 사세요" 같은 인사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어른에게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분야 : 
	23. 인사말

	질문 : 
	세배할 때 웃어른께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해도 됩니까? 

	답변 : 
	집안에서 친척, 친지에 대한 신년 인사는 세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젊은 층에서 세배를 할 때 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어른에게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불필요한 말이고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런 명령조의 말을 하는 것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절 받는 어른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냥 말 없이 절을 하는 것이 공손합니다. 


	분야 : 
	23. 인사말

	질문 :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위금 봉투와 단자 쓰는 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 
	조위금 봉투나 단자는,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가 가장 일반적이며 '근조(謹弔)'라고 쓰기도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처럼 한글로 쓰자는 주장도 있으나 단자에는 모르되 봉투에 문장으로 쓰는 것이 어색하므로 이 말을 봉투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小祥)이나 대상(大祥)의 경우에도 부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봉투에 '전의(奠儀)' 또는 '향촉대(香燭代)'라고 쓰면 됩니다.단자는 부조하는 물목(物目)을 적은 것을 가리킵니다. 요즈음은 이 단자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자를 쓰지 않고 봉투만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단자는 흰 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가능하면 조의 문구나 이름이 접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금 ○○○○원'이라 씁니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조를 돈이 아니라 광목으로 할 때는 '○○○○원' 대신에 '광목 ○ 필', 종이라면 '백지 ○○ 권' 하는 식으로 씁니다.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쓴다면 '근정(謹呈)'이라고 씁니다. '○○댁(宅) 호상소 입납(護喪所 入納)'이니 '○○ 선생댁 호상소 귀중'과 같은 것을 쓰기도 하는데 요즈음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말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분야 : 
	23. 인사말

	질문 : 
	친구 부모님의 칠순 잔치에 축의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봉투에 뭐라고 써야 합니까? 

	답변 : 
	'축 수연(祝 壽宴)' 또는 '축 수연(祝 壽筵)'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말이 환갑 때에만 쓰는 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환갑 이후 생일 잔치의 축의금 봉투나 단자에 두루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칠순임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환갑을 '축 회갑(祝 回甲)', '축 환갑(祝 還甲)' 또는 '축 화갑(祝 華甲)' 하듯이, '축 희연(祝 稀宴)' 또는 '축 고희연(祝 古稀宴)'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울러 희수(77세), 미수(88세), 백수(99세)의 잔치에는 '축 희수연(祝 喜壽宴)', '축 미수연(祝 米壽宴)', '축 백수연(祝 白壽宴)'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축 수연'과 같이 반드시 한문투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연을 진심으로 축하하나이다"나 "수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와 같이 우리말로 써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축의금을 보낼 때 반드시 단자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의이며, 축의금을 받는 쪽에서도 봉투에서 축의금을 꺼내고 기록할 때에 누가 얼마를 보낸 것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분야 : 
	23. 인사말

	질문 : 
	공적인 편지에서 직함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할 때 봉투에 어떻게 써야 합니까? 

	답변 : 
	공적인 편지에서 편지를 받는 쪽의 봉투는 '○○ 주식회사 귀중', '○○ 주식회사 ○○○ 사장님', '○○ 주식회사 ○○○ 사장 귀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쪽은 '○○ 주식회사 과장 ○○○ 올림(드림)'이라고 쓰면 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신문 보도에서 '更新'을, 특히 체육 기사 중 육상 기록 경기 신기록 수립을 '경신' 또는 '갱신'이라고 쓰고 있는데 어느 것이 바른 표기입니까? 

	답변 : 
	'更'은 '고친다'는 뜻으로는 '경'으로, '다시'라는 뜻으로는 '갱'으로 읽히는 한자입니다. '경신(更新)'은 '고쳐서 새롭게 함'을 이르는 말이며, '갱신(更新)'은 '다시 새롭게 함' 또는 법률 용어로서 '존속 기간이 다 끝난 법률 관계의 기간을 다시 연장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가령 임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 그 조건을 바꾸는 경우는 '경신'이 되고 단지 계약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수정되어 신기록이 수립되었을 때는 '경신'을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2), 금성판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94) 등 최근의 주요 국어사전들에서도 '경신(更新)'의 용례로 '기록 경신'을 들고 있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공안(公安)'과 '치안(治安)'이란 용어를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합니까? 그리고 '치안'이란 용어에 '질서' 또는 '유지'란 용어를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즉 '치안 유지' 또는 '치안 질서 유지'라고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공안(公安)'과 '치안(治安)'의 사전적인 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 : 가. 공공(公共)의 편안. 
           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그것을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도모하는 것. 
               (예) 공안 보장, 공안 사범, 공안 통치, 공안 정국 등
(2) 치안 : 가. 나라를 편안하게 잘 다스리는 것. 또는 나라가 편안하게 잘 다스려지는 것. 
            나. 국가 사회에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전하는 것. 
                (예) 치안 공백, 치안력 무시, 치안 부재, 치안 상태, 치안 유지, 치안 통제, 치안 행위, 치안 행정, 치안 확보 등

위의 사전적 용법을 종합하면, '공안'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공권력에 의한, 따라서 강제에 의한 결과란 뜻이 내포되어 있고, '치안'에는 사회 제도와 통치에 의한 결과란 뜻이 내포된 차이가 있습니다. 위 (2)의 예와 같이 '치안 유지'란 용어는 많이 쓰이고 있으나 '치안 질서 유지'는 쓰이지 않습니다. '치안'에는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과 '질서' 두 말의 결합이 동어반복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회사에서 직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교육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연수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두 단어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 
	먼저 '교육'과 '연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부여하고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좁은 뜻으로는 학교 교육만을 가리키기도 함'(금성판 국어대사전, 1994)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식과 기술들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일'(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1992)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성숙한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심신의 모든 성능을 발육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미치는 영향. 곧 피교육자의 지식 이해 태도를 기르고 생활을 발전시키며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의 육성 과정임. 그 작용의 주체로 보아 가정 교육, 사회 교육, 학교 교육 등이 있음'(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1992) 등으로 뜻풀이되고 있습니다.'연수'는 '(학업 등을) 연구하고 닦는 것'(금성판, 국어대사전)으로,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으로, '연구하고 닦음'(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으로 유사한 뜻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통해 알아보면 '교육원'은 '평생교육원, 두뇌개발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을 들 수 있고 '연수원'은 '세무경리연수원, 사법연수원, 한국무역연수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뜻풀이와 용례를 종합해 볼 때 '교육'과 '연수'의 어휘적 관계는 '교육'이 보편적이라면 '연수'는 전문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고 '교육'이 장기적인 기간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면 '연수'는 집중적이고 단기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이 학교 교육과 같은 제도 교육, 공교육(公敎育)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연수'는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개념, 하위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교육'이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뚜렷하게 갖추고 있다면 '연수'는 타인의 가르침보다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차이를 생각하여 '교육원'이나 '연수원' 가운데 적절한 말을 골라 쓰시기 바랍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흔히 구분 없이 혼용되어 쓰이는 두 단어인 '교포'와 '동포'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변 : 
	우선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포(同胞) : 1. 형제, 자매, 동기(同氣). 2. 같은 겨레／재외 동포, 사해 동포.
교포(僑胞) :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국민／재일교포, 교포 사회.

이 풀이를 보면 '동포'는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교포'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보다 좁은 의미의 법률적인 개념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확장적인 술어임에 비해서 후자는 축소 제안적인 술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여 용어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현충일에 '근조(謹弔)'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요, '추념(追念)'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답변 : 
	돌아간 사람을 생각하는 뜻으로 '추념'은 '근조'보다 더 '시간적으로 앞선' 일에 대하여 쓰입니다. 그리고 '근조'는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뜻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을 당한 사람이 상중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현충일'은 특별한 경우로서 '추념'이라고 하면 다소 소홀한 것 같고 또 관념적인 느낌을 주어 '근조'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을 당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일 년이나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근조'라는 화환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조' 대신 '추념'이나 '거룩한 넋을 기림'이라는 말을 현충일에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충일에 '근조'를 쓰는 것은 순국 선열에 대한 절박한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금초, 벌초, 사초'의 쓰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금초(禁草)'는 '금화벌초(禁火伐草)'의 준말로서,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벌초(伐草)'는 무덤의 풀을 깎아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말이며 '사초(莎草)'는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무덤에 때를 입히어 잘 다듬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일반적으로 음력 ７월 하순경에 산소의 풀을 깎고 깨끗이 손질하는 일은 '벌초'라고 하는 것이 알맞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부 지방에서는 '금초'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이란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처삼촌 뫼에 금초하듯"으로 표현되는 예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혹 양반 계층에서는 통속적인 용어 '벌초'를 기피하려고 한 경향 때문에 그리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뜻으로 본다면 추석 전(장마철 끝난 뒤)에 무덤의 풀을 깎는 일은 '벌초'로, 한식(寒食) 때 하는 벌초는 '금초'로 표현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덤에 불조심을 한다는 뜻은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두 단어를 구별해서 쓸 필요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이인칭을 가리키는 '당신'과 '여러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여러'가 '수효가 많은'을 뜻하므로 상대방이 '다수인(多數人)'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서너 명 정도의 소수인을 가리키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당신'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답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이라는 말이 소수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신할 만한 말을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국어사전에서 명사와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문법서에서 대명사로 다룬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명사인 것을 '2인칭 대명사적'으로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명사로 쓰는 경우 '여러'는 상황에 따라서 7, 8명 정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4, 5명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대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여러분'은 좀 더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사원 여러분, 학생 여러분 등). 그러면서도 계장이 직속 사원들을 부를 때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법상 '여러분'은 공적인 즉, 공식적인 경우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고, 사적으로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에게 '여러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명사로서 '여러분'은 그 용법이 아주 제한됩니다. 본래 우리말이 2인칭 대명사의 존칭은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말을 대명사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선생님들, 어르신네들, 아저씨들 등). 이같이 '대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에 '들'을 결합하여 쓰는 것도 ２인칭 복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들'이라는 말은 존대를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어떤 경우에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는 '당신'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삼아 2인칭으로 쓰이는 경우에 한하여 여기에 옮겨 봅니다.

(1) 귀하, 노형, 공(公).(조선어사전)
(2) 하오할 자리에 상대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큰사전, 중사전, 새한글사전, 국어대사전, 새우리말큰사전)
(3)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일컫는 말.(국어대사전)

'당신'을 '그대, 귀하'와 함께 2인칭 존칭으로 문법서에서 흔히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2인칭 대명사로서 '당신'을 합쇼체 대상에게는(즉 자기보다 윗사람을 존대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인칭인 경우 재귀적인 용법으로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윗사람에게 대하여 쓰일 수 있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병식이가 집에 ○○'라고 할 때 '간데'라고 해야 하는지, '간대'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데'와 '-대'의 차이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데'와 '-대'는 잘 구별하여 써야 할 종결어미들입니다. '-데'는 '하게' 할 자리에 쓰이어 경험한 지난 일을 돌이켜 말할 때 쓰는, 곧 회상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에서 '더'라는 형태소가 분석되는데 이 형태소는 옛부터 회상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선어말어미)였고, 그 기능이 그대로 '-데'에 반영된 것입니다. '-데'가 회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가. 그가 그런 말을 하데. 
     나. 경치가 과연 좋데. 
    다. 신부가 예쁘데?

(1 가)는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라는 의미이고, (1 나)는 "경치가 과연 좋더라"라는 의미로 각각 화자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청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 다)에서처럼 '-데'는 의문문에 쓰이기도 합니다. "신부가 예쁘데?" 하면 결혼식에 가서 신부를 직접 본 사람에게 신부가 예쁘더냐고 물어 보는 말이 됩니다. 경어법 등급상의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던가'와 같은 뜻입니다. 다만, '-던가'는 표준어인데 반해 '-데'도 표준어로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오늘 날씨 참 시원한데",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 "기분 좋은데" 등에서 보듯 '-ㄴ데, -는데, -은데, -던데' 등의 종결어미들도 있습니다. 이 어미들에도 '데'가 보이긴 하지만 스스로 감탄하는 뜻을 나타내며 보통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떠한지 묻는 의도를 내포하기도 하는 것으로 '-데'와는 뜻이 다릅니다. 
한편, '-대'는 '다(고) 해'의 준말입니다. '다(고)'에서 '고'가 탈락하고 남은 '다'에 '해'에서 'ㅎ '이 탈락한 'ㅐ'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음의 예들에서 보듯이 '-대'는 형용사 및 동사의 어간 다음과 동사 및 지정사의 시제형태소 'ㄴ, 는, 었, 겠' 등에 연결되어 '-대, -ㄴ대, -는대, -었대, -겠대'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2) 가. 그 여자 예쁘대(예쁘다고 해). 
     나. 그 사람 오늘 떠난대(떠난다고 해). 
     다. 그 여자는 책만 읽는대(읽는다고 해). 
     라.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었대(아니었다고 해). 
     마. 집에 있겠대(있겠다고 해). 
    바. 범인을 보았대(보았다고 해). 

위 예들은 모두 괄호 속에 보이듯 '○○대'가 '○○다고 해'의 뜻을 갖는 것들입니다. 곧 '-대'는 화자가 문장 속의 주어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 오래" 등과 같이 명령형이나 계사 뒤에서 쓰이는 '-래'는 '-라고 해'에서 줄어진 말로 '-대'와 같은 뜻을 가진 또 다른 형태소입니다.
'-데'와 '-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은 예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가. 그 영화 참 재미있데. 
    나. 그 영화 참 재미있대. 
(3 가)는 화자가 직접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참 재미있더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3 나)는 화자가 그 영화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대로 "그 영화 참 재미있다고 하더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병식이가 집에 간다고 해"의 의미이므로 '-대'를 써서 '간대'라고 해야 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여러 담배의 포장지에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등(等)' 자입니다. '등'은 여러 가지를 말할 때 즉 무엇무엇 두 가지 이상일 때 그 뒷부분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폐암' 한 가지 병명만 지적하였을 때는 '등' 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반드시 '등' 자를 써야 할 이유라도 있다면 '폐암' 다음에 '후두암' 같은 말이 있어야 '등'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답변 : 
	경고문 중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에서 '폐암 등'이라는 말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 4명(박영환, 양병호, 우진섭, 이은섭)이 상을 탔을 때 "이은섭 외 3명이 상을 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은섭 등 4명이 상을 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국어사전에 '오등(吾等), 차등(此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하나의 말만 앞에 있을 때 '등'의 사용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즉 '등(等)'의 용법은 둘 이상 나열한 다음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말만 있을 때라도 그다지 무리 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문을 봅시다.  

(1) 가. 그 화재로 당구장 등이 피해를 입었다.  
     나. 지진으로 건물 등이 무너졌다.  
(2) 가. 전염병으로 돼지 등이 폐사하였다.  
     나. 교통 사고로 사람 등이 다쳤다.  
(3) 가. 문구점에서 연필 등을 샀다.  
     나. 요즘 차(車) 등이 품질이 좋아졌다.  

위의 예문 중 (1), (2), (3)의 '가'에서는 '등'의 쓰임새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1), (2), (3)의 '나'에서는 '등'의 쓰임이 그리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문들은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습니다.  

(1)' 가. 그 화재로 당구장 등(세탁소, 사진관, 미술 학원, 이발관……)이 피해를 입었다.  
     나. 지진으로 건물 등이 무너졌다.  
(2)'  가. 전염병으로 돼지 등(닭, 오리, 토끼……)이 폐사하였다.  
     나. 교통 사고로 사람 등이 다쳤다.  
(3)'  가. 문구점에서 연필 등(공책, 책받침, 크레파스……)을 샀다.  
     나. 요즘 차(車) 등이 품질이 좋아졌다.  
위의 예문을 보면, (1)', (2)', (3)'의 '가'는 '등'에 해당되는 다른 말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 (3)'의 '나'는 '등'에 해당되는 말들이 무엇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양쪽을 비교해 볼 때 각 예의 '가'에 쓰인 '등'의 앞의 말은 그들 각 예의 '나'에 쓰인 말에 비하여 다른 대상과 쉽게 무리 지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즉 (1)'의 '당구장'은 상용(商用) 건물로서 '세탁소, 사진관, 미술학원, 이발관……'과 (2)'의 '돼지'는 가축으로서 '닭, 오리, 토끼……'와, (3)'의 '연필'은 학용품으로서 '공책, 책받침, 크레파스……'와 각각 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은 둘 이상의 말을 나열한 다음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하나의 말 뒤라도 그것이 일정한 성격을 가지고 다른 대상과 함께 무리 지어있는 사물이어서 다른 대상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등'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암'이 아닌 다른 질병도 있을 경우라면 '폐암 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므로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가 더욱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저는 미술 계통의 잡지를 만드는 출판사의 편집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켈란젤로의 벽화를 다룬 글을 쓰다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미켈란젤로의 벽화가 무덤에 그려진 것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묘지에 그려진 것이라고 해야 하는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인지요, 아니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써도 무방한 것인지요? 

	답변 :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말 어휘에서 고유어 '무덤'과 한자어 '묘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두 어휘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어 '무덤'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덤 : 시체, 유골을 땅에 묻고 일정한 표시를 한 곳. 흔히 겉에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놓음.

이런 사전상의 풀이를 고려해 볼 때 이 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묘지(墓地)'가 아니라 '묘(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는 무덤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벽화가 그려진 곳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어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바꾸다', '부르다', '쓰다'의 피동형으로 '바뀌어지다', '불리우다'와 '불리워지다', '쓰여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표현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답변 : 
	우리말에 있어 타동사의 피동화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우선 '타동사 어간＋이, 히, 리, 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위의 동사들은 이 절차로써 '바꾸다 → 바뀌다', '부르다 → 불리다', '쓰다 → 쓰이다'와 같은 피동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사 중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다 → 주어지다, 만들다 → 만들어지다'와 같이 '타동사＋아／어지다'로 만들어지는 피동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된 바는 없으나 우리말 피동화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로 든 '바뀌어지다', '불리워지다', '쓰여지다' 등은 접미사에 의한 피동과 '지다'에 의한 피동이 겹쳐진 것으로 흔히 이중피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만, 피동 표현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므로 특별한 표현 목적이 없는 한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리우다'의 경우도 전자의 피동화 과정이 중복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국어의 '빠르다'와 '이르다'는 뜻이 서로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답변 : 
	'빠르다'는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 정도보다 큰 것을 기본 의미로 하고, '이르다'는 어떤 시각이 정해진 시각보다 앞선 상태에 있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합니다. 도식화시켜 설명한다면 '빠르다'는 절대적인 운동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르다'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순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두 단어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이른/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2. (이른/*빠른) 시기의 철학 연구. 
3. (이른/*빠른) 아침에 산책을 한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빨간색'과 '빨강색' 중에서 어느 표현이 맞습니까? 

	답변 : 
	사전을 찾아보면 '빨간'은 '어떠한 명사 위에 붙어서 '온통', '아주'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빨간'이 의미가 변화하여 생긴 의미이며, 원래는 '빨갛다'의 관형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빨강'은 '빨갛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사전에는 '빨간 빛깔이나 물감'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색'이 명사이므로 관형형인 '빨간'이 오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색'이 온갖 색을 포함하는 상위어이고, 그 하나의 하위어로 '빨강'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색 중에서 빨간색을 특별히 말하기 위하여 '빨강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에서 명사는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여 관형어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법도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더 자연스러운 말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섬'과 '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 
	곡식 한 말의 열 곱절을 나타낼 때 '섬'이라는 단위가 사용됩니다. 짚으로 엮어서 주로 곡식을 담는 데 쓰이는 물건도 '섬'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단위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된 것입니다. 곡식 한 말의 열 곱절을 나타내는 다른 말로 '석(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차이가 없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석'은 용량의 단위로 사용된 예가 중국 고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쓰임이 오랜 듯합니다. 참고로 한 섬(석)은 쌀로는 144㎏, 보리로는 1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요즈음 어느 신문사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샛강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환경 운동으로서는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나 국어 오염에 대하여는 방치할 수 없는 내용이라 여겨져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곡식 한 말의 열 곱절을 나타낼 때 ''섬''이라는 단위가 사용됩니다. 짚으로 엮어서 주로 곡식을 담는 데 쓰이는 물건도 ''섬''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단위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된 것입니다. 곡식 한 말의 열 곱절을 나타내는 다른 말로 ''석(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차이가 없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석''은 용량의 단위로 사용된 예가 중국 고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쓰임이 오랜 듯합니다. 참고로 한 섬(석)은 쌀로는 144㎏, 보리로는 1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샛강'이란 국어사전에 '강의 본류에서 갈라져서 가운데에 섬을 이루고, 다시 하류에서 본류에 합쳐지는 지류'라 하여 대표적인 예가 여의도의 '샛강'이라 하겠는데 그 신문사에서는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고 하며 '샛강'을 모든 하천의 통칭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요?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신문사에서 말하는 '샛강 살리기'는 '샛강'의 뜻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 신문사의 담당자에게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마다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지만 문제의 답을 '쓰라'라고 해야 하는지, '써라'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쓰라'의 '-라'는 문어체에서 쓰는 명령형의 종결어미입니다. 이 어미는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붙어 '마시라, 달리라'와 같이 쓰입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에는 '먹으라, 입으라'처럼 '-으라'가 쓰입니다. 이러한 문어체는 일상 생활에서 말할 때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마셔라, 달려라, 먹어라, 입어라'와 같이 '-어라'의 명령형 어미들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문제를 기술할 때 '쓰라'라고 해야 하는지, '써라'라고 해야 하는지는 문어체의 어투를 사용할 것인가, 구어체의 어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쓰더라도 규범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 기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말들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관계있는 것끼리) 이으라/이어라', '(그래프를) 그리라/그려라', '(알맞은 답을) 고르라/골라라', '(다음 물음에) 답하라/답하여라' 등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령형들인데 일관성 있게 어느 한 가지로 통일하여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으로 통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상 생활에서의 말과 달리 문제 기술을 글로써 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어체보다는 문어체가 더 바람직한 형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써라'보다는 '쓰라'로 쓰고 다른 형태들도 이에 맞추어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歷代'의 정확한 뜻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역대'의 용례를 보면 '역대에 없었던 국치', '국무총리가 역대 총리 12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등에서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대 또는 당대까지를 포함시켜 쓰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요? 

	답변 : 
	'역대(歷代)'는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이어 내려 온 여러 대(代)'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사전의 뜻풀이만으로는 '역대(歷代)'가 당대(當代)나 현대(現代)를 포함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역(歷)'의 새김이 '지남'이고 '역대 대통령', '역대 장관' 등의 표현이 보통 '당대 대통령', '당대 장관'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역대(歷代)'가 당대(當代)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역대 헌법(歷代憲法)'을 현행 헌법(現行 憲法)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대(歷代)'의 본래의 뜻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열사(烈士)'와 '의사(義士)'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열사와 의사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열사 : 절의를 굳게 지켜서 이해에 동하지 아니하고 위엄으로 굴하게 할 수 없는 선비.(새한글사전) 물질상의 이해나 권력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고 절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국어대사전, 민중서림)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새우리말큰사전)  

의사 : 의협심이 있는 사람.(새한글사전) ①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 義人, 義者.(국어대사전, 민중서림) ② 의협심이 있는 이로서, 국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열사.(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의로운 뜻이 있는 지사, 義와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 義者, 義人.(새 우리말큰사전) 

이상의 풀이를 종합하여 볼 때 '열사'는 '나라를 위하여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절의를 지킨 사람'이고, '의사'는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며, 때로는 국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풀이를 통해 '열사'와 '의사'의 뜻을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열사 :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람.  
의사 : 무력(武力)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  

그리고 '열사'와 '의사'의 개념에 대하여 동아일보(1987년 ８월 27일자, 횡설수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前略) 이 '열사'와 '의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기준은 10여 년 전 원호처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독립 운동사 편찬을 앞두고 항일 선열들의 공적을 조사할 때 대충 정해졌는데, 직접 행동은 안 했어도 죽음으로 정신적인 저항의 위대성을 보인 분들은 '열사'라고 하고, 주로 무력으로 행동을 통해서 큰 공적을 세운 분들을 '의사'라고 하기로 했다. (後略) 
위의 두 설명은 서로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 구별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이러다'와 '이렇다'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두 단어가 모두 맞는 표기입니다. 다만 '이렇다'는 '이러하다'의 준말로 '이와 비슷하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의 뜻이며, '이러다'는 '이렇게 하다'의 뜻을 가진 말로 의미나 문법적인 기능이 '이렇다'와는 다릅니다. '이렇다'는 형용사인데 비해 '이러다'는 전체가 동사처럼 기능을 합니다.그런데 '이렇다'는 'ㅎ'불규칙용언으로 그 활용이 매우 특이합니다. 국어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ㄴ, ㅁ'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따를 때 대부분 '으'가 개입되는데 반해 '이렇다'는 '으'가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ㅎ'이 탈락하여 '이러니, 이럴, 이러면, 이럽니다(이렇습니다)'와 같이 활용합니다. '이러다'는 규칙활동을 하여 '이러니, 이럴, 이러면, 이럽니다'로 쓰입니다. 결국 '이렇다'와 '이러다'는 기본형은 다르나 활용할 때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문장 안에서 위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그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어에서는 'ㅎ'로 끝나는 용언 중 '이렇다'와 같이 'ㅎ'불규칙활용을 하는 것으로는 '노랗다, 파랗다, 발갛다, 동그랗다' 등과 같이 'ㅎ'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ㅎ'로 끝나더라도 '낳다'와 같은 동사나 형용사 '좋다' 등은 'ㅎ'불규칙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간과 어미의 원형을 유지하여 '낳으니, 낳을, 낳으면, 낳습니다'처럼 써야 합니다. 다만, 동사 '놓다'는 일반적으로 규칙활용을 보이지만 어미 '-아'나 선어말어미 '-았'과 결합할 때는 '놔', '놔라', '놨다'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ㅎ'불규칙용언들은 어미 '-아/어'나 '-았/었'이 결합할 경우 활용 양상이 특이합니다. '이렇다'의 경우 '이렇다'에 '-아/어', '-았/었'이 결합한 '*이러어', '*이러었다'의 꼴로 쓰지 않고 '이러하다'에 '아/어, 았/었'이 결합한 '이러해, 이러했다'가 줄어든 '이래, 이랬다'로 써야 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3일 이상/이하'라고 할 때 3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 : 
	'3일 이상/이하'라고 했을 때 ３일째를 포함하느냐 여부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3일째를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고 말하려면 '초과/미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새로 지은 건물을 임대해 옷 가게를 열었다"에서 '임대'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답변 : 
	'임대'(賃貸)와 '임차'(賃借)는 상반되는 말인데도 자주 혼동되어 쓰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임대'는 '대가를 받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게 하는 일(빌려주다)'로 되어 있고, '임차'는 '요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것(빌리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예에서처럼 "내가 건물을 빌려서 옷 가게를 열었다"는 뜻에서는 '임대'가 아니라 '임차'로 써야 옳습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50년 동안 대지를 임대해 한국 전용 공단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문장에서도 '임차'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 50년 동안 대지를 임대해 공단을 조성하기로 했다"와 같이 써야 바른 쓰임입니다. 즉 빌리는 경우에서는 '임차'를, 빌려 주는 경우에서는 '임대'를 쓰면 됩니다. 빌리고 빌려 주는 관계를 '임대'나 '임차'로 통칭해서 쓸 수 없고 이들을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말의 '빌리다'의 용법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빌리다'는 종전에는 '빌다'(지금의 '빌리다'의 뜻)와 '빌리다'('빌려 주다'의 뜻)로 구분해 썼으나, 표준어 규정에서는 이들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을 모두 '빌리다'의 한 가지 형태만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다'는 '願, 乞'의 의미로만 쓸 수 있고, '借, 貸'의 의미로는 '빌리다'를 써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어 쓰다"는 '구걸하여 쓰다'라는 의미이고, '나중에 갚기로 하고 돈을 얻어 쓰다'의 의미로는 "돈을 빌려 쓰다"라고 해야 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한자어 '一切'를 '일체'라고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절'이라고 표기하는 일이 자주 눈에 띕니다. 더구나 사전에 따라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일절'로 읽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변 : 
	지적하신 대로 현대 일본어는 '一切'이 부정의 뜻으로 쓰일 때도 '일절'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일절'로 읽힌 일이 있습니다<大韓和辭典 一卷(諸橋轍次, 1984)>. 참고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1)>은 '一切'을 '일체'로만 읽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一切'을 '일체'와 '일절'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표준어로 정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어 앞에서는 '일절'을 옳은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一切'을 '일체'로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국어의 한자는 역사적으로 변천을 거듭하여 그 음이나 용법이 변화 또는 와전된 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규범에서는 변화 또는 와전된 예들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主着'이 '일정하게 자리잡힌 생각'이란 뜻으로부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뜻으로 변화하면서 '주책'으로 읽게 된 것이라든지 '美柳나무'를 '미루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건의하신 대로 하자면 이들 역시 옳지 않은 것이므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근대적인 국어사전이 편찬된 1920년대부터 모든 국어사전에서 '一切'이 '전혀, 도무지'의 뜻으로는 '일절'로, '모두, 온갖'의 뜻으로는 '일체'로 읽히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곧 <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 중추원, 1920)>, <조선어사전(문세영, 1938)>, <큰사전(한글학회, 1957)> 등이 모두 그러함을 덧붙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흔히들 "자문을 구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諮問)을 구해서'라는 말이 과연 제대로 쓰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여기서 우선 '諮'와 '問'의 훈(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諮 : ① 꾀(謀也) ② 묻다(問也)
問 : ① 묻다(訊也) ② 문안하다(訪也) ③ 문초하다(訊罪) ④ 분부하다(命令)

이로써 보면 '자문'의 의미가 '남의 의견을 묻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문'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쓰여 왔습니다. 
한편, '자문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체에서 집행 기관이 집행할 일의 내용과 그 방법을 물어서 의견을 듣는 기관'으로, 여기서 대답할 내용이 집행 기관의 참고는 되어도 명령이나 강제성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문 기관'의 의미에 전염이 되어서인지 '자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질문에 응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자문을 구한다"는 말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용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서, 자문을 행하는 주체와 조언을 행하는 주체가 맞바뀌게 되는, 어이없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손윗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운운한다면, 어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단한 실례가 되는 일입니다. 즉, "자문에 응한다"는 말은 쓸 수 있지만 "자문을 구한다"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문을 구해서'를 '조언을 구해서, 도움말을 청해서'라고 고쳐 써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제가 살고 있는 예천읍에 '安東 金氏 花樹會', '金海 金氏 宗親會' 등 성씨마다 '종친회', '화수회'를 달리 쓴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종친회'라 쓰고, 어느 경우에 '화수회'라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종친'이 임금의 일가붙이만 일컫기 때문에 '종친회'는 과거 임금을 지냈던 성씨만 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국어사전에 '화수회'는 대체로 '성이 같은 일가끼리의 모임이나 잔치'로 풀이되고 있고, 1920년에 편찬된 '조선어사전'을 비롯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간된 사전에도 표제 항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종친회'는 민중서림의 '국어대사전'에 '일가붙이끼리 모여서 하는 모꼬지'라고 실린 것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종친'은 1880년에 간행된 '한불자전'을 비롯하여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 등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임금의 친족, 임금의 족속'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사전과 자전들에서는 '종친'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학회의 '새한글사전'은 일제 시대 또는 그 이전에 간행된 사전의 풀이와 같으나 민중서림의 '국어대사전'은 '1. 임금의 친족, 종실. 2. 同母의 형제. 3. 親屬, 친족'으로 '漢韓大辭典'에는 '1. 同母의 형제. 2. 동족의 사람. 3. (韓)제왕의 일가'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사전의 풀이 특히 민중서림의 '한자대사전'을 참조하면 '종친'이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실의 친족'을 뜻하는 말로 쓰였으나 오늘날 의미가 확대되어 '同母의 형제, 친족'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된 사전들에 '종친회'가 나타나지 않고 '화수회'만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화수회'가 친족의 모임을 일컫는 말로 쓰였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친'이 '임금의 친족'뿐만 아니라 '同母의 형제' 또는 '동족'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기 시작하면서 '종친회'가 '화수회'와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족의 모임'을 '화수회'라고 했고, 또 '종친'이 임금의 친족만을 가리켰기 때문에 '종친회'를 '화수회'와 같은 뜻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항상 변화하고 있고, 모든 어휘가 언제나 어원과 한자의 자구적 의미에 합일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날에는 '종친회'나 '화수회'를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써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종가', '종손' 등이 꼭 조상이 임금이었던 사람의 집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성씨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아도 '종친회'라는 말을 굳이 과거에 임금을 지냈던 성씨의 친족 모임만을 가리킨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주관(主管)'과 '주최(主催)' 및 '협찬(協贊)'과 '후원(後援)'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국어사전에서는 이들 단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주관 : 주장하여 관리함. 
주최 : 주창하여 개최함. 
협찬 : 협력하여 도움. 
후원 : 뒤에서 도와줌. 

그러나 위의 풀이만으로는 '주관'과 '주최', '협찬'과 '후원'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어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를 살펴보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주최'는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질 때' 쓰이는 데 대하여, '주관'은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집행(실무 처리)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 도움을 줄 때' 쓰이는 데 대하여, '협찬'은 '금전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때' 쓰이고 있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 기념 음악제를 하는데 그 제목이 '모차르트 200주기 기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생도 200주년이 있을 텐데 과연 '200주기'란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서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 
	국어사전에서는 이들 단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주기(周忌)'라는 단어는 '사람의 사후 해마다 돌아오는 그 죽은 날' 즉 '제삿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년(周年)'이란 말은 '돌이 돌아온 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가령 새 달이 토요일로 시작될 때 '첫째 주 월요일'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답변 : 
	가게나 기관 등에서 정기 휴일을 이용자에게 알릴 때 흔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한 주가 무슨 요일부터 시작되느냐, 한 달이 주중에서 시작될 때 그 주도 그 달의 한 주로 보느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이 토요일일 때 첫째 주 월요일은 오지도 않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8월 3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가게나 기관이 휴일을 갖기 위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첫째 주 월요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달의 처음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주(週)라는 말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엄밀히 따지면 어느 쪽의 해석이 맞다 그르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률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표현을 '매달 첫번째 월요일' 등으로 바꾸는 것이 애초의 전달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우리 마을 입구에 '浦會村 마을'이라는 돌 표시가 있습니다. '포회촌 마을'은 '포회촌'의 '촌'과 '마을'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어느 것이 좋습니까? 

	답변 : 
	'처가(妻家)', '역전(驛前)'의 '家', '前'이 각각 '집', '앞'을 뜻하는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처갓집', '역전앞' 식의 잉여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포회촌 마을'도 '촌'이 '마을'을 가리키는 한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쓴다는 점에서 위의 예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어의 어휘 체계에 들어와 있는 한자어는 정확히 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포회촌 마을'식의 표현보다는 '포회촌'이나 '포회 마을'로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어 '촌(村)'보다는 고유어 '마을'을 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포회 마을'을 권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도시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에 시간제로 날품팔이하는 영세 서민 부녀자를 '파출부'라는 호칭으로 불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출부'라는 호칭은 우리 나라 국어사전이나 어떠한 서적에도 그 단어의 낱말의 뜻과 용어 해석이 없습니다. '파출부'라는 국어 낱말의 뜻과 용어 해석을 하여 주십시오. 

	답변 : 
	'파출부'는 현재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말입니다. 한 예로 '금성판 국어대사전은 '파출부 : 보수를 받고 출퇴근을 하며 가사 따위를 돌보아 주는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다변화와 더불어 여성이 직장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가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신 가사를 맡아서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이와 같이 대신 가사를 해주는 직업도 주요 직업의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직업을 가리키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파출부'라는 직업명이 생겨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쓰임은 사전의 뜻풀이와 같이 남의 집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대신 가사를 돌보아 주고 보수를 받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합방(合邦)'과 '합병(合倂)'의 의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자전을 찾아 보면 '邦'은 나라라는 뜻을 가진 한자이고, '倂'은 아우른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합방', '합병'에는 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어 '합방'은 두 나라를 합친다는 의미이고, '합병'은 둘 이상을 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의미입니다. 둘 이상을 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의미에는 두 나라를 합하는 의미도 포괄되므로 두 나라를 합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합방'과 '합병'이 모두 가능합니다. 국어사전에서도 나라를 합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합방'과 '합병'을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외의 것을 둘 이상을 합하는 경우에는 '합방'의 의미를 벗어나므로 '합방'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기업은 '합병'할 수 있지만 '합방'할 수는 없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니 우리가 흔히 '홀몸이 아니다'로 알고 있는 표현이 '홑몸이 아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뜻으로 "홀몸이 아니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홑몸이 아니다"가 맞습니까? 또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이 형태는 원래 존칭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와 겸양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압(옵)''이 결합된 것으로서 뒤에 ''소서''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태는 대체로 어떤 정보나 소식을 알리는 글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개화기에 광고 등에 많이 쓰였으나, 그 이후로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형태는 일종의 의고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가졌다'는 뜻으로는 '홑몸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사전을 보면 '홑몸'은 '⑴ 딸린 사람이 없는 몸. ⑵ 임신하지 않는 몸'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한편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원래 '임신하고 있다'는 뜻으로 '홑몸이 아니다'가 옳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단어가 잘못 쓰이는 예는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현재는 '홑몸이 아니다'가 옳은 표현이므로 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나 형제가 없다'는 뜻으로는 '홀몸, 홑몸'이 다 쓰일 수 있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님비' 혹은 '핌피'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요? 

	답변 : 
	이들 단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단어들로서, 영어 표현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입니다. '님비(nimby)'는 'not in my backyard'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며, '핌피(pimfy)'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문제와 지역 자치 정부간의 관계에서 그 뜻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님비'라는 말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 시설들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는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며, '핌피'는 대규모 첨단 산업 시설, 관공서, 문화 시설 등 이른바 선호 시설을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요청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엔 상반된 뜻을 나타내는 것 같으나, 지역 이기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신조어들은 새로운 시대의 한 흐름을 간명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고 영어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국적 없는 낯선 말들인 만큼 되도록이면 사용을 피하고 우리말로 바꾸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태풍이 우리 나라를 비껴 갔다"라고 해야 하는지, "태풍이 우리 나라를 비켜 갔다"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비키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가는 방향에 있는 어떤 것을 피해서 지나가거나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비끼다'는 어떤 것에 대해 비스듬하게 또는 정확한 방향이 아닌 조금 옆으로 벗어난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을 뜻합니다."앞에 빚쟁이가 와서 비켜 갔다", "물이 괴어 있는 곳이 있어 비켜 갔다" 등에서는 '빚쟁이'나 '물이 괴어 있는 곳'을 '피해 간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비켜 가다'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칼을 비껴 찼다"에서는 '칼을 비스듬하게 찼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태풍이 우리 나라를 비껴 갔다"에서는 '태풍이 우리 나라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 나라 옆으로 지나갔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비끼다'로 써야 옳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일반적으로 '주다' 등의 수여동사와 함께 쓰여, 그 간접목적어를 표시하는 조사는 '에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면 바다에 주고……"와 같은 예에서는 '에'가 '주다'의 간접목적어를 표시하는 조사로 쓰입니다. 이 경우 '에'와 '에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 
	흔히 처격을 나타내는 조사 '에'는 '주다'류의 수여동사와 함께 쓰일 때 여격의 '에게'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비교해 봅시다.  

(1) 가. 화초에 물을 주어라.  
    나.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라.  
(2) 가.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다.  
    나. 그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3) 가. 집에 돌을 던지지 마라.  
    나. 죄 없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예문에서 보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여동사의 간접목적어 표시 조사로 '에'와 '에게'가 모두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구분해 보면 '에'는 무정물(無情物)에 쓰이고 '에게'는 유정물(有情物)(주로 사람)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와 '에게'는 수여동사와 함께 쓰일 때 같은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인데, 그 환경에 따라서 상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게'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조사에 '한테'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문체적인 것으로, '에게'는 문어적인 표현임에 비하여 '한테'는 구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한정된 환경에서 '더러'가 '한테'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더러'는 반드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만 분포되면서, 어울리는 서술어도 '말하다'류의 몇몇 동사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에게', '한테', '더러'는 존칭명사 뒤에서는 '께'로 바뀝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다음 단어들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 
	흔히 처격을 나타내는 조사 ''에''는 ''주다''류의 수여동사와 함께 쓰일 때 여격의 ''에게''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비교해 봅시다.  (1) 운영(運營)―운용(運用)      (2) 보존(保存)－보전(保全)  (3) 개발(開發)－계발(啓發)
국어에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의미가 비슷한 말들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의미가 같기는 하지만 상호간에 의미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또 단어마다 비슷한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의미 차이를 알기 힘든 정도로 의미가 비슷한 경우도 있으며, 의미 차이가 쉽게 느껴질 정도로 의미상에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단어 사이의 이런 관계를 동의관계(同義關係)라고 하기도 하나, 보통 유의관계(類義關係)라고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 사이에는 모든 문맥에서 완전히 대체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같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의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문맥에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 사용한다면 언어 생활이 훨씬 풍요롭게 되겠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오히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어의 특성상 의미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발음도 비슷한 단어들이 존재하여 이들이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단어들이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어를 모아 그 의미 차이를 자세히 밝혀 주는 사전이 나오면 도움이 될 텐데, 아직 국어에 대해서는 그런 사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친목회 회칙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연임(連任)이라고 합니까, 중임(重任)이라고 합니까? 

	답변 : 
	비록 친목회 회칙일지라도 바른 우리말을 써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연임'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거듭 임명되는 것'의 뜻으로 두 단어가 구분 없이 쓰였지만, 두 단어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우선, '연임(連任)'은 '정해진 임기(任期)를 마친 후에 다시 거듭하여 그 임기의 직에 머무르는 일'을 말함. 예를 들면,
(1)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하고 있다. 
(2) 그 분은 회장을 연임하였다. 
반면에 '중임(重任)'은 '먼저 근무하던 직위에 거듭 임명되는 것, 또는 중대한 임무'를 말함. 예를 들면,
(1) 이번 개각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은 중임되었다. 
(2) 그 사람은 중임을 띠고 출장을 갔다. 
따라서 '연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직위를 갖는 자리에 거듭해서 그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말하고, '중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위를 갖는 자리에 거듭 임명되거나 또는 중대한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임'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자리에 연속해서 머무르는 일'인 반면, '중임'은 '불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한 자리에 거듭 임명되거나 중대한 임무'를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A 이전(以前)/A 이후(以後)'에서 A가 포함되는 뜻으로 풀이하는 게 옳습니까, 포함되지 않는 뜻으로 풀이하는 게 옳습니까? 

	답변 : 
	의미 해석이 모호한 단어입니다만, 그 앞의 기준이 되는 말이 포함되는 뜻이냐 그렇지 않은 뜻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앞의 말을 포함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전'과 '이후'는 약간의 성격 차이가 인정됩니다. 예컨대,(1) 마감날인 1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2) 이달 10일 이전에 발급한 증명서. 
와 같은 구조에서는, '9일까지'를 뜻하느냐 '10일까지'를 뜻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를 '－까지'(포함)나 '전에'(불포함)로 표현한다면 의미적인 모호성이 해소됩니다마는, 이것은 언중(言衆)에게 강요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3) 고려 시대 이전에 세워진 건물. 
(4) 임진왜란 이전에 인쇄된 책. 
과 같은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그 앞의 말(고려 시대 475년간, 임진왜란 7년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또,
(5) 8  15 이전에 제정된 법률. 
에서는, '8  15'는 결국 '(일제 식민지로부터)해방'을 뜻하는 것이니,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있는 시점(時點)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전＝일제시대'에 제정된 법률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도 그 앞의 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3)' 고려 시대 이후에 세워진 건물. 
(4)' 임진왜란 이후에 인쇄된 책. 
과 같은 구조에서는, 그 앞의 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듯합니다. 
(6)  조국 통일 이전에는 고향에 갈 수 없다. 
(6)' 조국 통일 이후에는 고향에 갈 수 있다. 
에서 (6)에서는 갈 수 없는 때가 통일되기 전이니까 그 앞의 말(조국 통일)이 포함되지 않음에 비하여, (6)'에서는 갈 수 있는 때가 통일 당시부터이니까 그 앞의 말이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7) 밤 10시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다. 
(밤 10시 이전에는 대문을 잠그지 않지만, 10시 이후에는 대문을 잠근다.)
에서, 대문을 잠그는 시간은 10시이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10시 전까지이고, 10시부터는 들어갈 수 없다는 해석을 통해서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8) 50세 이전의 건강과 50세 이후의 건강. 
에서도, '50세 이전'은 49세까지를, '50세 이후'는 50대인 50세부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전'은 그 앞의 말을 포함하지 않고, '이후'는 그 앞의 말을 포함하는 의미 구조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모든 용례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좀더 조사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요즘에 '감사하다'란 말이 이 땅에서 너무도 활개를 치고 우리 나라 말의 '고맙다', '고마워하다'를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랑, 나라 사랑의 뜻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고맙다', '고마워하다'라는 우리의 정다운 토박이말로 쓰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답변 : 
	근래에 '감사하다'가 큰 세력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고맙다'로 바꾸어 쓸 수 있고, 또 바꾸어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다'를 이 땅에서 몰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용도를 구분하자면 '감사하다'는 좀더 격식을 차리는 말투에 많이 쓰이고, '고맙다'는 친근한 비격식체 관계나 좀더 부드러운 말투에 더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어떻든 두 단어는 어떤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다'를 기계적으로 무조건 '고맙다'로 대체하는 일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떤 틀에 맞추어 너무 경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생활에도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다만, 같은 뜻이라면 가능한 한 우리 고유어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람'이나 '즈믄'이 한자어 '강(江)'이나 '천(千)'에 밀려 그 자리를 내어 주듯, 쓰이지 않는 말은 결국 설 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맙다', '고마워하다'와 같은 우리말 표현을 더욱 열심히 쓰려는 자세는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갑절'과 '곱절'이란 말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두 갑절'이란 말이 가능한지도알고 싶습니다. 

	답변 : 
	'갑절'은 어떤 수량을 두 번 합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곱절'은 같은 수량을 몇 번이고 합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절'은 2배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만 '곱절'은 '세 곱절, 네 곱절' 등과 같이 배수(倍數)를 세는 단위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갑절'이라는 표현은 2배의 뜻을 이미 가지고 있는 '갑절'이라는 말에 다시 수량을 나타내는 '두'라는 불필요한 관형사를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다만', '단지', '오직'은 사전마다 모두 비슷한 의미로 풀이하고 있어서 낱말들간의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의미와 용법에서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 
	'다만', '단지', '오직'의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명확히 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들의 의미가 비슷하고, 따라서 많은 경우에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단어 모두 '어떤 사물만을 오로지'<우리말큰사전>, 곧 언급하는 대상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을 주된 의미로 지닙니다.
(1) 철수는 다만/단지/오직 돈만 안다.

(1)에서 '다만, 단지, 오직' 모두 '철수가 돈만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국어사전들이 다음과 같이 순환적으로 뜻풀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 오직. 그뿐.
    단지 : 다만. 겨우. 오직. 한갓.
    오직 : 다만. 단지. 오로지.       <민중서림 국어대사전>

그러나 이 단어들에는 의미와 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이나 대상 가운데서 특별히 어느 하나나 둘 정도의 것에 관심을 제한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거나 상황이나 능력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뜻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곧 사람이 그 대상이나 일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들은 문학 작품에서 인용한 것으로 약간 손질한 것인데, 이와 같은 '오직'의 의미를 잘 보여 줍니다.

(3) 가. 일신의 영리를 초개시하고 오직 국가와 민족의 흥성만을 염지하던 이순신 장군.
     나. 옛사람이 오직 나무로만 배를 만든 이치를 이미 깨달았노라.
     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라.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 그는 오직 민족의 장래만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만'은 다른 일은 양보하고 어느 한 가지나 몇 가지 정도의 일에 관심을 제한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른 일이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이나 능력이나 상황으로 보아 할 수 없거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직'과 비교하기 위해 아래에 예를 들겠습니다.(*표는 비문법적임을, ??는 매우 이상함을 뜻합니다.)

(4) 가. 우리의 소원은 오직/*다만 통일이다.
     나. 다만/*오직 안부라도 전해야겠다.


    다. 우리는 다만/??오직 이 스무 항목만을 제안한다.
    라.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다만/*오직 이것만은 보아 달라.

(4 가)는 '통일'이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것이라는 뜻이므로 '오직'이 어울리고, 양보의 뜻을 갖는 '다만'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4 나)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마시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차선책으로 안부라도 전하겠다는 뜻이니 '다만'이 어울립니다. (4 다)는 스무 항목처럼 대상이 많으면 '오직'이 어울리지 않음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은 특정한 한두 개에 관심을 제한하는 것이니 대상이나 일이 많이 늘어나면 어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은 한 백 가지 항목을 제시하면 더 좋겠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스무 항목으로만 제한한다는 뜻이니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습니다. (4 라)는 다른 것은 양보하고 '이것'에만 관심을 국한하는 것이므로 '다만'이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단지'의 의미는 '오직'보다는 '다만'에 더 가깝습니다. 아래 (5)의 예들을 보면 '다만'과 '단지'는 같이 쓰일 수 있으나 '오직'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래 (6), (7)의 예들에서도 의미상 '다만'과 '단지'가 비슷하게 해석되고, '오직'은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5) 가. 시(詩)는 다만/단지/*오직 감상(鑑賞)에 그치지 아니한다.
     나. 신종(神鐘)은 다만/단지/*오직 변형한 것이 아니요, 새로 창조된 것이다.
(6) 가. 서울에 가고 싶어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나. 서울에 가고 싶어요. 다만/단지 그것뿐이에요.
(7) 가. 자기 고향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금산뿐이라고 했다.
     나. 자기 고향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다만/단지 금산뿐이라고 했다.

위 (6 가)는 서울에 가는 것이 유일하고도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6 나)는 서울에 가는 것이 소망이기는 한데 그 소망이 (다른 소원에 비하면) 소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7 가)는 금산이 자랑거리라는 것이 강조되고, (7 나)는 자기 고향에 자랑거리가 별로 없다는, 겨우 금산 정도라고 하는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만'은 '단지'에 비하여 양보하는 일이나 대상에 대한 아쉬움의 뜻이 더 있습니다. 또 선택되는 것이 최소한의 것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단지'는 일정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한 가지나 몇 가지 정도에 국한되어 그 수요가 적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상황이나 능력에서 보아 할 수 없는 일이라거나 제약되는 일이라는 뜻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선택되는 것이 반드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인해 때로 '기껏'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래 예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8) 가. 다만/??단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 단지/??다만 그만이 참석했다.
     다. 참석한 학생은 단지/??다만 셋이다.
     라. 그는 여행을 가서 단지 닷새만에 돌아왔다.

이들은 이상의 의미적 차이 외에도 문법적 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만'은 '단지'나 '오직'과 달리 접속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9) 가. 오늘은 나가지 마라. 다만 도서관에 가는 것은 좋다.
     나. 가도 좋아. 다만 고생은 각오해라.
     다. 나는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다(먹지만,) 다만 짠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위 (9)에서 '다만'은 앞의 말을 받아서 조건부로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머리에 쓰이는 접속부사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만'이 용법상 '단지', '오직'과 특히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지방에 사유지가 있는데 언제든지 씨만 뿌리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자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그 위로 지나다녀 저절로 길이 생겼습니다. 이를 '도로'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현재 대표적인 국어사전들의 '도로'에 대한 뜻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어대사전(민중서림)
     도로 : 사람이나 차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
  (나)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도로 : 사람·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비교적 넓은 길
  (다)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도로 : =길
     길 : 다른 곳으로 다닐 수 있게 나 있는 곳(공간)

위 세 사전의 뜻풀이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와 (나) 사전은 '도로'는 '길'의 하위 개념이며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사전은 '길'과 같은 뜻으로 보며 따라서 저절로 생긴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다) 사전의 뜻풀이는 다소 무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나 비행기가 다니는 곳은 '길'이라고 해도 '도로'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길'과 대비하여 '도로'의 뜻을 풀이한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임홍빈 편저, 아카데미하우스)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 육지에 난 길만 가리키며, 그것도 어느 정도 닦은 길을 가리킨다. 사람이 자주 다녀 작게 난 길은 '도로'라고 하지 않는다. 

(가) 및 (나) 사전과 '뉘앙스' 사전의 풀이에 의존하면 도로는 대체로 '사람이나 차들이 다닐 수 있게 육지에 인위적으로 만든, 어느 정도 폭을 갖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포장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문제의 길은 자연 상태의 땅에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다 보니 저절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으로만 볼 때 '도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일반 용어로서의 '도로'에 대한 뜻풀이입니다. 위 사전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쓰는 '도로'의 뜻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이해하고 쓰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점은 일상 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 등에서는 그와 같이 막연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합(競合)'은 일상적인 용법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을 두루 가리키지만 법률 용어로서는 매우 제한되고 엄격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하신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면 관련 법규에서의 '도로'의 의미와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도로'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용어로서의 뜻풀이가 참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돋구다'와 '돋우다'의 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실제 생활에서 '돋구다'와 '돋우다'가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가 찾아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22항에는 '-구-', '-우-'가 붙은 말들 가운데 '돋구다, 돋우다'를 모두 예시하면서 해설 부분에서 이에 대한 용법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도수 따위를 높게 하다'란 뜻으로는 '돋구다'를 사용하지만 '높아지게 하다'라든가 '끌어올리다'라는 뜻으로는 '돋우다'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의 도수를 돋구다'라는 표현 이외에 '등잔불의 심지를 돋우다, 용기를 돋우다, 화를 돋우다, 목청을 돋우다' 등은 모두 '돋우다'를 써야 하는 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말씀'은 '말(言)'의 높임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말씀은……"처럼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높여 말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 : 
	'말씀'의 경우는 대개 '말'의 높임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낮춤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웃어른 앞에서 자신의 말을 가리킬 때는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성현의 말씀에 따르면……"과 같은 문장에 쓰인 높임말로서의 '말씀'과 달리, 여러 사람 앞에서나 어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도 '말씀'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제 말씀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문화'와 '문명'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 
	'문화'와 '문명'은 둘 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물질적·정신적으로 진보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두 단어를 사람에 따라서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구별하여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문화'는 종교·학문·예술·도덕 등 정신적인 움직임을 가리키고, '문명'은 보다 더 실용적인 생산·공업·기술 등 물질적인 방면의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기술 문명', '토론 문화'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정신 문명, '문명'을 물질 문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신적·물질적 움직임이 복합적일텐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문명의 발상지', '황하 문명', '잉카 문명' 등은 농사, 토목 등 물질적인 움직임을 중시한 말이고,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등은 그 민족이나 국가의 도덕, 가치관, 종교 등 정신적인 움직임을 중시한 말로 생각됩니다. 요즘 흔히 '음주 문화', '자동차 문화' 등의 용어를 쓰는데, 이것 역시 음주와 운전에 관련된 예절, 풍속 등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말일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발전'과 '발달'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발전'과 '발달'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발전'은 보다 못한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에 주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발달'은 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발달'은 과정이 아닌 상태라는 점에서 '발전'과 구별됩니다. 아래 (1)의 예를 보십시오(??는 문법적으로 매우 이상함을 뜻합니다).

  (1) 가. 원시농경사회는 상업이 발전/??발달하였다.
       나. 소규모의 정치적 모임을 정당으로 발전/??발달시키겠다. 

원시농경사회에서 상업은 그리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상업이 여러모로 더 나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 경우 (1 가)에서 보듯 이전 시대에 비해 상업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미미한 수준이었기에 '발달'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조선 초기는 고려에 비하여 불교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발달'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생각하면 (1 나)에서도 그 모임을 '발달'시킨 것이 아니라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이 대부분의 경우 보다 못한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을 가리키나, 경우에 따라 작은 상태에서 더 큰 상태로 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 단순한 소요가 폭동으로 발전/??발달하였다. 
(2)에서 소요라는 작은 상황이 폭동이라는 크고 심각한 상황으로 변한 것을 가리켜 '발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쓰임이 다소 넓어진 것일 뿐 (1)에서 본 기본적인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발달'은 많은 경우에 같이 쓸 수 있는데 주로 이상의 의미 차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술의 발전, 대학의 발전, 제도의 발전' 등은 기술, 대학, 제도 등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의미이고, '기술의 발달, 대학의 발달, 제도의 발달'은 그것들이 현재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발전'이 아닌 '발달'이 자연스러운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가. 오늘날 과학의 발달/??발전은 지구를 한마을로 만들었다.
       나. 신체의 발달/??발전, 고기압의 발달/??발전

지구를 한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3 가)는 지구촌(地球村)이 가능해진 것이 단지 과학이 이전 시대에 비하여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뜻이므로 '발전'이 아닌 '발달'이 자연스럽습니다. (3 나)에서 보듯 신체가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체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 발달은 청소년기에 거의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고기압도 일정한 수준으로 형성된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고기압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표현의 초점을 어떠한 상태에 두는 것이지 과정에 두는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한편 '발달'도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순히 과정이 넘어가는 데 주된 의미가 있을 뿐 '발전'처럼 보다 못한 단계에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발달'이 '발전'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지닙니다. 아래 (4)의 예를 보십시오.

  (4) 언어의 발달/??발전

언어는 시간에 따라 단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지 점점 나아진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의 발달'이라고 하지 '언어의 발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학이나 종교 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도 '문학/종교의 발달사'라고 하지 '문학/종교의 발전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며, 학문의 관점은 이들의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변모한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학/종교의 변천사'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과 '발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쓴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글들에서 뽑은 것입니다. 

  (5) 가. 도시 문명이 발전될수록 도시인은 한편으로 전원의 정취를 그리워하며
          ……. 
       나. 물론 이것을 우리 한국 역사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설명해 낼 수는 없
          겠지.
       다. 시조(時調) 형태의 발생으로부터  그 발전 경로를 검토하고자 하며…….

'발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전원을 갖추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 가)에서 도시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전원의 정취를 그리워한다는(즉 도시에서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발달'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5 나, 다)도 앞의 예문 (4)에서 설명드린 대로 역시 '발달'로 고쳐야 자연스럽습니다. 
이상의 의미 차이를 알고 있으면 '발전'과 '발달'을 가려 쓰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업한 집에 '축 발달'이 아니라 '축 발전'이라고 인사하는 것도 쉽게 이해할 만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방송 보도 등에서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여성을 '○ 여인'(김모 여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른말인지, 당사자들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비하하는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 
	'여인'이 성(姓)과 함께 지칭어로 쓰이는 용법은 일상적인 말에서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 표준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1992년에 고시한 표준 화법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이 바른 말인지 여부는 언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先生)'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선생!"처럼 부를 경우에는 매우 무례하게 느껴지므로 홀로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는 바른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 방송에 쓰이는 '○ 여인'이라는 말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 말은 특히 방송 보도에서 필요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 할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경우 흔히 쓰이는 표준적인 지칭어는 '○ 씨'인데 남자와 여자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고려 시대의 이두 문헌 등을 살펴보면 이 말은 원래 여자에 대한 존칭어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여자라는 정보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 여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등 글로 쓰인 매체라면 '○ 씨(여, 45세)'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나, 방송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 방송은 되도록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길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 여인'은 이러한 방송의 특성에 따라 생겨난 말이지, 원래 비하하려는 뜻을 나타낼 목적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이 용어에 비하의 뜻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말이 사건·사고와 관련된 상황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이 지칭어가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용법은 종래에 없던 것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이므로 앞으로 객관적인 규준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애국가의 가사 중 '남산 위에 저 소나무'에서 '에'는 '의'를 잘못 쓴 것이 아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남산 위에 저 소나무'의 구절에 쓰인 '에'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속격조사 '의'의 잘못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있는'과 같은 동사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첫째 견해처럼 '의'가［에］로 종종 발음되므로 이 발음에 이끌려 '의'를 '에'로 잘못 적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러한 추측에 앞서 애국가가 지어진 당시의 표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의 가사를 누가 처음 지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그 중 유력한 작사자로 보이는 윤치호(尹致昊) 선생의 육필 원고(1907년, 뉴욕시립도서관 소장)에 따르면 당시의 애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二. 남산우헤 저소나무 철갑을 두룬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 긔상일세
  三. 가을 하날 공활한대 구름 업시 놉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四. 이 긔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야 괴로오나 질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여기에서 윤치호 선생이 '희'를 '헤'로, 즉 '의'를 '에'로 잘못 적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때 '에'가 반드시 틀린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둘째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글이라면 이 경우 '있는'을 생략하지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율을 중시하는 시(詩)라면 충분히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시는 처격조사 '에' 다음에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제 방죽 물 위에
  오직 한 사람
  키다리 사행이 아저씨
  주낙배 주낙 걷는다        <고은, 사행이 아저씨>

애국가가 시(詩)의 형식임은 1절 가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에서 문 전체를 이끄는 뚜렷한 서술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우리 나라 만세'가 전체 문의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느님이 언제까지나 보우하시므로) 우리 나라가 영원히 (만세) 이어질 것이다.'처럼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상 그렇다는 것일 뿐 문장 성분상 서술어는 아닙니다. 더욱이 이 경우 '만세'는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문장의 파격은 애국가의 가사가 시의 형식임을 보여 줍니다.
특히 문제의 2절 가사도 '저 소나무'의 주격 조사, '바람서리'의 원인을 나타내는 조사 '에'가 생략되어 있는 점은 일반적인 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운율을 중시하는 시에서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우리 나라 철자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당시의 '에' 표기가 '의'의 잘못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시의 형식에 따라 '있는'과 같은 서술어를 생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가능성이 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섣불리 '의'로 고치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표기를 중시하여 '에'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음악 교과서 등에서 '의'로 적지 않고 '에'로 적는 것도 역사적인 표기를 존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애국가가 일반적인 글쓰기와 달리 시의 형식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 애국가 표기의 전통성에도 가치를 둔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려, 그의 둘째 전차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그가 죽어 그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되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인하여 애도하였다"라는 글에서 '아무개를 인하여 애도하다'가 우리말 어법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애도하다'는 타동사로서, '○○의 죽음을 애도하다'와 같은 구문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예문의 '요시야를 인하여 애도하였다'는 올바른 우리말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영어의 'mourn for'를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어의 'mourn'은 자동사이므로 전치사인 'for'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어의 '애도하다'는 '인하여'와 같은 말이 필요 없는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예문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하였다'라고 하여야 맞겠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우리말 표현에서 과거시제는 선어말어미 '-었-'으로만 나타내며 '-었었-'을 쓰면 틀린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영어의 과거완료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결되어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대과거형이 '-었었-'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었-'과 '-었었-'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가) 어제 어머니가 오셨어.
(나) 어제 어머니가 오셨었어.

'-었-'을 쓴 (가)에 비해서 '-었었-'을 쓴 (나)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하나 더 있었다는 느낌을 주어, 그렇지 않은 (가)와는 구별됩니다. (가)의 문장은 단순히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서, 어머니가 오셨다가 지금은 가셨을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머물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는 주어진 사전이 완결되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음을, 즉 어머니가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비교하여 우리말에 과거완료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과거시제로 표현하는 일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은 모두 과거완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런 의미의 과거완료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어 문장을 번역할 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났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또는 '이미 떠났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우리말의 대과거는 과거의 상황보다 한 발 앞선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었었-'과 관련된 '-었-'의 상황이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었었-'으로 표현된 사건 뒤에 다른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것을 함축 의미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에 대과거 표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었었-'이 쓰인 대과거 문장은 '-었-'이 쓰인 문장과 다른 뜻을 가지게 됩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생선은 20마리를 한 묶음으로 하여 '두름'이라 하고, 바늘은 24개를 묶어 한 '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여럿을 묶어 하나의 단위로 세는 말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말에는, '닭 한 마리, 소나무 두 그루' 등과 같이 물건의 낱낱을 한 단위로 세는 것과, '두름, 쌈'과 같이 한 묶음을 하나의 단위로 세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의 수량을 묶음 단위로 세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금성판 국어대사전 참조)
① 가마 : 갈모나 쌈지 따위의 100개. ∥쌈지 세 ∼.
② 갓 : 말린 식료품 중, 굴비 따위의 열 마리, 고사리·고비 따위의 열 모숨. ∥조기 두 ∼ / 고사리 한 ∼.
③ 강다리 : 쪼갠 장작 100개비. ∥장작 세 ∼. 
④ 거리 : 오이·가지 따위의 50개. ∥가지 두 ∼ / 오이 세 ∼.
⑤ 고리 : 소주 열 사발. 
⑥ 권(卷) : 한지(韓紙) 20장. ∥창호지 세 ∼. 
⑦ 꾸러미 : 달걀 10개. ∥달걀 네 ∼. 
⑧ 다스 : 물품 12개. =타(打). ∥연필 두 ∼ / 양말 한 ∼.
⑨ 동 : '묶음'을 세는 말로 먹 10장, 붓 10자루, 생강 10접, 무명·베 등의 50필, 백지 100권, 곶감 100접, 조기·비웃 등의 2,000마리 등. 
⑩ 두름 : ① 물고기를 10마리씩 두 줄로 엮은 20마리. ∥굴비 한 ∼. ② 산나물따위를 열 모숨 정도로 엮은 것. ∥고사리 한 ∼. 
⑪ 뭇 : 생선 열 마리나 미역 열 장. ∥조기 한 ∼. 
⑫ 새 : 피륙의 날실 마흔 올. =승(升). ∥ 석 ∼ 모시 / 닷 ∼ 베. 
⑬ 손 : 물건을 한 차례 집는 수량.  조기·통배추 따위는 크고 작은 것을 끼어 둘씩을, 미나리·파 따위는 한 줌씩을 한 손이라 함. ∥고등어 한 ∼.
⑭ 쌈 : ① 바늘 24개. ∥바늘 한 ∼. ② 피륙을 다듬기 알맞은 분량으로 싸 놓은 한 덩이. ∥빨랫감 한 ∼. ③ 『광』 금 백 냥쭝.
⑮ 연(連) : ① 양전지(洋全紙) 500장. ∥양지 다섯 ∼. ② 거리의 단위. 곧, 100주 척(周尺).
   접 : 채소·과실 따위의 100개. ∥ 마늘  한 ∼. 
   죽 : 옷·그릇 따위의 열 벌. ∥ 접시 한 ∼ / 버선 두 ∼. 
   채 : 가공하지 않은 인삼 100근. 
   축 : 말린 오징어 20마리. ∥오징어 다섯 ∼. 
   쾌 : 북어 20마리
   톳 : 김 40장 또는 100장 묶음. ∥김 세 ∼.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온수온돌, 구들온돌, 전기온돌' 등에 사용하는 '온돌'이 이 경우 적합한 용어인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 
	'온돌'은 애초 "집의 방간에 고래를 켜고 구들장을 덮고 흙을 발라 바닥을 만들고 불을 때어 덥게 한 장치"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박으로 만든 것만 '바가지'라고 하던 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바가지'라고 하게 되듯이 생활 방식이 바뀜에 따라 '온돌'의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방식의 난방식과 구별하여 바닥을 덥게 하는 방식이면 아궁이로 불을 넣어 덮히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모두 '온돌'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온수온돌, 구들온돌, 전기온돌' 등에 사용하는 '온돌'도 적합한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강력 범죄가 {잇달아, 잇따라} 발생하다"와 "{잇단, 잇따른} 강력 범죄" 중에서 어느 말이 맞습니까? 

	답변 : 
	'잇따라', '잇따른'이 맞습니다. '잇달다'는 '잇다'와 '달다'의 합성어로서 "이어 달다"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즉 "기관차에 객차들을 잇달다"나 "장군은 훈장에 훈장을 잇단 복장으로 등장하였다"처럼 쓰입니다. 반면에 '잇따르다'는 역시 '잇'과 '따르다'가 합성된 단어로서 "뒤를 이어 따르다"라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즉 "조문객들이 잇따르다"나 "배 30여 척이 잇따라 부서졌다"처럼 쓰입니다. 물론 "청문회가 끝난 뒤에 증인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다"나 "잇따른 범죄 사건들 때문에 밤길을 다니기 두렵다"처럼 추상적인 사건이나 행동이 계기적으로 발생될 때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예문은 자동사가 쓰일 예문이고, 질문하신 동사는 "이어 달다"라는 뜻이 아니라 "뒤를 이어 따르다"라는 뜻이므로 '잇따르다'를 써야 옳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다"와 "잇따른 강력 범죄"라고 써야 옳은 것입니다.
'잇다'가 다른 동사와 합성어를 이룬 예에는 '잇달다, 잇따르다' 외에 '잇닿다, 잇대다'가 있는데 이러한 합성동사의 품사를 결정짓는 것은 후행 동사들인 '닿다, 대다'입니다. 즉 '잇닿다'는 '닿다'가 자동사이므로 자동사이고, '잇대다'는 '대다'가 타동사이므로 타동사입니다. "산줄기가 끝없이 잇닿아 있다"나 "책상과 책상을 잇대어 놓다" 따위가 이들 동사들의 용례입니다.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지어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연달아'입니다. 기존 사전들에서는 '연달다'를 '잇달다'의 동의어로 처리하고 "연달아 전화가 걸려 오다" 따위를 그 용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가 옳다면 "범죄 사건이 잇따르다"에서 '잇따르다' 자리에는 '잇달다'가 대신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잇달다'는 "이어 달다"라는 타동사 용법 외에 "잇따르다"라는 자동사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우리말큰사전, 1992>와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7>의 처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국어대사전, 1982>와 <새우리말큰사전, 1991>에서는 위 두 사전과 달리 '잇달다'에 타동사 용법만 인정하고 있어 '잇달다'에 자동사 용법을 인정하는 문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조선말대사전, 1992>와 같이 '연달아'를 부사로 처리하고('연달아'는 "부도 사건이 연달아 터지다"에서처럼 용언 앞에서 그 용언을 꾸미는 용법 외에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잇달다'에는 타동사 용법만 인정하여 '잇따르다'와 구별하는 쪽을 택하고자 합니다. 즉 '잇달다'와 '연달다'를 동의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잇달다'와 '연달다'를 동의어로 처리하면 첫째, '잇달다'와 달리 '연달다'가 '연달아' 꼴로만 쓰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고 둘째, '잇달다'에 자동사 용법을 인정하게 되어 '잇달다'와 '잇따르다'의 동의어 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와 용법에 대해 '잇단/잇따른', '잇달았다/잇따랐다' 등의 복수 표기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달아'를 활용형이 아니라 부사로 보면 "한총련 탈퇴 여부 대학가 투표 잇따라"라는 표현에서 '잇따라' 대신에 '연달아'가 쓰이지 못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우리는 '잇달다'에는 타동사 용법만을 인정하고 '잇따르다'에는 자동사 용법만을 인정하였으며 '연달아'는 활용형이 화석화된 부사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야 : 
	41. 단어의 뜻과 쓰임

	질문 : 
	'저희 나라'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어서 '우리 나라'라고 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우리'라는 대명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자신과 그 주위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여 함께 이르는 것입니다. 아래 예에서 (1)은 '우리'의 첫번째 뚯이고 (2)는 '우리'의 두번째 뜻입니다.
  (1) 우리 동네에는 슈퍼마켓이 매우 많다. 너희 동네도 그러니?
  (2) 우리 그만 놀고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걱정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자신과 그 주위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경우에만 '저희'라는 겸양어가 있습니다. 화자가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낮춰 말할 수 있으나 청자를 포함하는 집단을 낮춰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위 예문 중에서 (1)은 (1)'에 대응하나 (2)는 (2)'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표시는 잘못된 문장이란 뜻입니다.)

  (1)'  저희 동네에는 슈퍼마켓이 매우 많습니다. 선생님 동네도 그렇습니까?
  (2)' *저희도 이제 집에 들어가시지요. 어른들께서 걱정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우리 나라'라고 말할 때의 '우리'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저희 나라'라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는 '우리'일까요? 대개의 경우는 한국인인 화자가 한국인인 청자에게 이런 말을 하므로 이때의 '우리'는 청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때의 '우리 나라'는 '저희 나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인인 화자가 미국인인 청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그때의 '우리 나라'는 '저희 나라'로 낮추어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의 '우리 나라'도 '저희 나라'로 낮추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나 '민족'과 같은 집단은 비록 청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구성원이 낮추어 말하기에는 너무 클뿐더러 또한 다른 집단과 다른 어떤 절대성(그리하여 겸양을 허용치 않는)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분야 : 
	42. 한자표기

	질문 : 
	신문 기사에서 보면 기념일의 한자 표기가 '記念日'도 있고 '紀念日'도 있습니다. 이것은 표기의 혼란이 아닌지요? 

	답변 : 
	두 가지가 다 맞는 표기입니다. 그 표기의 문제는 사전을 만드는 사람을 계속 괴롭혀 온 문제입니다. 근대적 국어 사전의 효시로 꼽히는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초판 1937, 7판 1954)에서 '기념일(紀念日), 기념(紀念·記念)'으로 올린 이래, '큰사전(1947∼1957)에서는 '기념일(紀念日), 기념(紀念), 기념(記念)'으로 하여 기념일의 표기가 '紀念日'로 정착되는 듯하다가,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초판 1961, 수정 증보 1982)에서 '기념일(記念日, 紀念日), 기념(記念), 기념(紀念)'으로, 북한의 '조선말사전'(1962)에서는 '기념일(紀念日, 記念日), 기념(紀念, 記念)'으로, 신기철·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사전'(증보 1975)에서는 '기념일(--日), 기념(紀念, 記念)'으로 되어 기념일의 표기가 '紀念日, 記念日' 양쪽이 다 인정되도록 되었다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금성판 '국어대사전'(1994)에서는 '기념일(記念日), 기념(記念, 紀念)'으로,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4)에서는 '기념일(紀念日), 기념(記念, 紀念)'으로 되어 기념일의 표시가 어느 한편으로만 되어 있어서, 신문의 기사를 쓰는 사람은 어느 사전을 참조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 쓰는 이의 표기상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표로 만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표기의 차이를 가져오는 두 한자를 살펴보면, 중국 司馬遷의 '史記'라는 책의 帝王의 일을 적은 '本紀', 이를 본딴 우리 나라 '삼국사기' 속의 '本紀' 등의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구별은 있습니다만, 중국 '釋名'의 '釋言語'편에 '紀, 記也'라는 기술과, 같은 책 '釋典藝'편의 '記, 紀也'라는 기술에서 보듯이 '적는다'는 의미에서 두 글자가 통하여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낱말은 한자어이므로 그 역사적 쓰임을 살펴보면, '記念'의 경우는, 중국 당나라 초기 張文成(657∼730)의 작품이라고 하는 '遊仙窟'에 쓰인 예가 가장 오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紀念'의 경우는 역사적 표기를 보이는 전거는 어느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자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의 대조적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20세기 초에는 '紀念'이라는 표기도 있었습니다만, 권위 있는 한자사전이라는 '大漢和辭典'에서 '紀念'을 '記念'의 잘못으로 처리한 이후, 그 뒤의 국어사전에서는 모두 '記念'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그 합성어도 모두 '記念--'으로 적고 있으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記念燈, 記念碑, 記念寫眞, 記念像, 記念式, 記念葉書, 記念日, 記念章, 記念切手(기념우표), 記念祭, 記念塔, 記念品……'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타이완)에서는 '記念'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올려 놓기는 하였지만, 실제 쓰임에서는 '紀念'이라는 표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紀念, 紀念日, 紀念週, 紀念冊, 紀念品, 紀念會' 등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표기의 낱말만이 '漢文大辭典'(일본의 '大漢和辭典'을 그대로 번역하였다고 하는)에 올라 있을 뿐입니다. 
'기념일'은 '기념'과 '일'의 복합어이므로, 일단 '기념'의 표기가 결정되면 그 표기가 자연히 결정되겠습니다. '기념'의 경우 한자 '記'와 '紀'가 별개의 글자이면서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 '記念', '紀念'이 다 쓰이는 것이므로, 비록 역사적 전거는 '記念'만 있으나, 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한자의 미세한 뜻의 차이는 무시하는 것입니다만, 마치 표준어에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합어인 '기념일'을 비롯하여 '기념사, 기념비, 기념품……' 등의 표기도 복수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실제로 글 쓰는 이가 표기하고자 할 때, 어느 것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표현적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즘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문서 작성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의 한자 단어 변환에 '記念, 紀念, 紀念款(館의 잘못인 듯), 記念物, 記念碑, 記念辭, 記念像, 記念式, 記念日, 記念章, 記念祭, 記念塔, 紀念品, 記念號'처럼 어느 한 쪽만의 표기가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야 : 
	42. 한자표기

	질문 : 
	한자 '桓'의 올바른 발음은 무엇입니까? 이 한자는 하늘이란 뜻이 담긴 '밝을 한' 자이니 '한'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예전 우리 글인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따서 우리의 말을 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桓'의 경우도 이른바 훈독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말을 표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완벽한 표기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훈독의 발음도 지금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령 그 훈독의 음이 '한'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러한 훈독의 독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음을 '한'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한(漢韓)대자전'에는 '환'으로 올라 있습니다. 


	분야 : 
	42. 한자표기

	질문 : 
	초·중·고교 졸업식 때 행하는 '학교장 회고사'의 한자 '회고'는 '誨告','誨誥','回顧' 어느 것이 옳은가요? 정년 퇴임이나 명예 퇴직 때 흔히들 '頌功'으로 쓰고 있는데, 雨田 辛鎬烈 先生께서는 '慰 致仕'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喜壽', '米壽', '白壽'처럼 80세를 '傘壽', 90세를 '卒壽'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 한자의 올바른 사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문의하신 '誨誥'나 '誨告'는 첫째, 字典이나 語彙集 詩文集 등의 문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학교장이 말하는 '회고사'의 내용에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담는 평소의 訓辭와는 달리 지난 학교 생활을 돌이켜 보며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회고'의 한자는 '回顧'가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졸업식장에서의 교장의 말씀은 '회고사'보다는 '訓辭', '祝辭', '激勵辭' 등이 더 나을 듯합니다.'慰 致仕'에는 임금이 내리는 벼슬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물러남을 주위의 知人들이 위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 정년 퇴임에도 그 말을 원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致仕'라는 용어는 역시 좀 거창한 느낌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정년 퇴임하는 분에게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도 널리 쓰이는 현실로 보아 '頌功'이 현대적인 퇴직 제도에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판단됩니다.
77세를 '喜壽'로 말하거나 88세를 '米壽', 99세를 '白壽'라고 하는 데는 典據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80세를 '傘壽'라고 하거나 '90세'를 '卒壽'라고 하는 것은 전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좀 억지로 만들어 쓰는 말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합니다.


	분야 : 
	43. 어원 및 출전

	질문 : 
	최근에 '다솜'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디서 온 말이며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 
	고유어를 찾아 쓰려는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상호 이름이나 사람 이름에 종종 쓰이는 말이 '다솜'입니다. '다솜'은 지금은 안 쓰이지만 '사랑하다'는 의미를 가진 중세 국어 동사 '다'의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의미는 '사랑함, 사랑하는 것' 정도가 됩니다. 원래부터 국어에 있던 단어는 아니고, '다'를 아는 사람이 고유어를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쓴 것이 지금 사용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분야 : 
	43. 어원 및 출전

	질문 : 
	공사장에서 보면 '레미콘 차'라고 있는데, 이 '레미콘'이란 무슨 뜻입니까? 

	답변 : 
	'레미콘'은 영어의 'Ready Mixed Concrete'를 일본에서 줄여 만든 말로, 건설 현장 등지에서 곧바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차 속에서 미리 뒤섞은,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나 이것을 나르는 차를 가리킵니다. '레미콘'은 이것이 일본을 통해 우리 나라로 들어올 때 '레미콘'이라는 일본식 조어가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미 일본에서 줄여서 쓰이던 서구 외래어도 함께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휘로는 메모(memo rendum), 데모(demonstration), 에어컨(air-conditioner), 리모컨(remote control) 등이 있습니다.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집(문화체육부, 1995)에서는 순화 용어로 '(양)회반죽(차)'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야 : 
	43. 어원 및 출전

	질문 : 
	'붓'의 어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붓'이라는 단어는 지금 거의 고유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붓'이라는 단어는 원래 중국어에서 '筆'이라고 적은 단어에서 온 차용어입니다. '붓'은 중국에서 우리 나라로 전래된 물품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흔히 그 물품을 가리키는 용어도 함께 수입됩니다. 직접적인 접촉 과정을 통해 수입되었기 때문에 접촉 당시 중국인들이 말했던 말이 그대로 수입되었습니다. '筆'은 한국 한자음으로는 '필'이라고 읽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붇'과 비슷하게 발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붇'은 사물과 함께 국어에 그대로 수입되고, '筆'은 한문에서 '필'로 정착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밟은 단어이면서 일찍부터 중국어 차용어로 알려진 단어로 '먹'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墨'이라고 적은 단어에서 온 중국어 차용어입니다. 


	분야 : 
	43. 어원 및 출전

	질문 : 
	프로 야구 구단 이름 중에 '빙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요? 또 '빙그레'와 '빙글빙글'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 
	'빙그레'는 '빙글'이라는 어근(語根, 말뿌리)에 '-으레'라는 접미사(接尾辭, 뒷가지)가 결합된 어형입니다. 이에 대한 음운론적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⑵           ⑶
빙글＋-으레 → 빙글＋-레 → 빙그＋-레 → 빙그레

(1)은 받침 'ㄹ'과 매개 모음 '-으-'가 충돌하여 매개모음 '-으-'가 탈락하는 과정이고, (2)는 받침 'ㄹ'과 초성 'ㄹ'이 충돌하여 그 강도(强度, strength)가 약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빙글'은 '빙글-빙글', '빙글-거리다', '빙글-대다' 따위에 나타나는 어근이고, '-으레'는 '싱그레', '불그레', '거무레' 따위에 나타나는 접미사입니다. 
한편, '빙그레'라는 어형은 '빙글'이라는 어근에 '-에'라는 접미사가 결합된 어형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하지만, 이는 앞서 예로 든 '불그레', '거무레' 따위의 단어에 접하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불그레'는 '붉-'이라는 형용사 어간에 '-으레'라는 접미사가 결합된 결과이고, '거무레'는 '검-'이라는 형용사 어간에 '-으레'라는 접미사가 결합되고 이에 원순성(圓脣性)을 띤 'ㅁ'의 영향으로 '-으레'가 '-우레'로 변환된 결과로 볼 수 있어 접미사 '-으레'가 확인되지만, 접미사 '-에'는 달리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빙글', '싱글', '붉-', '검-'이라는 어기(語基, base)는 모두 접미사 '-읏'이 결합되어 '빙긋', '싱긋', '불긋', '거뭇'이라는 단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빙그레' 역시 '싱그레', '불그레', '거무레'와 동일한 접미사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방증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의 '거뭇' 역시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어형입니다. 


	분야 : 
	43. 어원 및 출전

	질문 : 
	윷놀이에서 쓰는 '도, 개, 걸, 윷, 모'는 가축 이름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동물을 비유한 것이며, 또한 놀이 이름에 사용되는 우리말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윷놀이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행하여 온 우리 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같은 명절에는 민족 고유의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상당히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윷놀이는 중국의 '저포'라는 놀이에서 전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삼국 시대 이전부터 널리 행해져 왔다고 합니다. 옛날 부여에서는 왕이 다섯 종류의 가축을 다섯 부락에 나누어주고, 그 가축들을 잘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윷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할 때도 '도, 개, 걸, 윷(숫), 모'를 '돼지, 개, 양, 소, 말' 등에 비유하기도 하고, 관직명도 이와 같은 동물명을 붙였으니 '구가(狗加), 시가(豕加), 우가(牛加), 마가(馬加)' 등의 윷의 이름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윷놀이는 4개의 윷짝, 29점의 윷판(말밭), 4개의 윷말(馬)을 사용하여 2편의 승부를 겨루는데 그 변화 무쌍한 흥미는 우리 민족의 슬기를 증명할 만한 것입니다. 윷의 등과 배는 음양 이치요, 윷판의 배열은 5경(東, 西, 南, 北, 中京)에 군사를 배치한 형태이며, 29수(宿)는 오행(五行)의 이치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윷판은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며, 29개의 동그라미는 하늘의 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는 우리말 용어가 많은데, 이 놀이 방법을 '동몰이, 동뛰기'라고 하고, 윷판 29점의 말놓기 명칭도 모두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개, 걸, 윷, 모；뒷도, 뒷개, 뒷걸, 뒷윷, 뒷모；찌도, 찌개, 찌걸, 찌윷, 찌모；날도, 날개, 날걸, 날윷；모도, 모개；방；속윷, 속모；뒷모도, 뒷모개；방수기, 안찌；참먹이' 등입니다. 그 밖에도 '앞밭, 뒷밭, 쨀밭, 날밭, 각막, 넉동, 끗수, 두동사니, 사리' 등 우리말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이러한 우리말 명칭이 차차 사라지고 있으니 아쉽기만 합니다. 말［語］의 상실은 곧 사물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야 : 
	43. 어원 및 출전

	질문 : 
	금전대차, 지급증서, 거절증서 기타 쌍무계약, 관공서 출납서류 법원의 채권채무 등 판결문에 금전을 표시함에 있어 '금 ○○○원정', '일금 ○○○원정' 등 '정'자를 표기하는데 이 '정'자의 의미와 어원은 무엇입니까? 

	답변 : 
	질의하신 '정(整)'은 중국어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어에서 '정(整)'은 '꼭', '만(滿)'의 뜻으로 수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붙여서 쓰는데 예컨대 '十二點整'이라고 하면 '12시 정각'이란 뜻이고 '一百元整'은 '정확히 100원'이란 뜻입니다. 국어에서 금액 다음에 관습적으로 쓰는 '정(整)' 역시 같은 뜻입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고수부지'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말로 고쳐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순화한 말이 있는지요? 

	답변 : 
	질문자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고수부지(高水敷地)'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말 가운데에는 이미 우리말 속에 녹아들어 굳이 다른 말로 바꿀 필요가 없는 말도 많이 있지만, 좋은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쓰이는 어렵고 생소한 일본식 한자어도 많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도 그 한 예입니다. 이 말은 큰물이 날 때에만 물에 잠기는 강가의 터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말 가운데 물가의 언덕을 가리키는 말로 '둔치'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 '둔치'가 '고수부지'를 순화한 말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경우 둔치를 잘 다듬어 그 곳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둔치'라는 말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성을 제대로 나타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당'이라는 말을 덧붙여 '둔치 마당'이라고 합니다. '한강 고수부지'는 앞으로 '한강 둔치 마당' 또는 줄여서 '한강 둔치'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은행에서 통장 거래를 할 때 쓰는 말 가운데 '계좌'와 '구좌'는 어떤 용어가 맞는 표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계좌(計座)'는 경제 용어로서 '계정 계좌(計定計座)'의 준말입니다. 예금 계좌란 뜻도 되는데 부기에서 계정(기업의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元帳)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마다 금액의 증감을 차변(借邊, 복식 부기에서 계정 계좌의 왼쪽에 있는 부분으로, 자산의 증가, 부채 또는 자본의 감소·손실 등을 기입함), 대변(貸邊, 복식 부기에서 장부의 계정 계좌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으로, 자산의 감소, 부채·자본의 증가 등을 기입함)으로 나누어 기록, 계산하는 자리를 말합니다.(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일명 '계정 자리'(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1994)라고도 합니다.구좌는 '계좌의 구칭'(금성판, 국어대사전)이라고도 하고, '일본어에서 온 말'(한글학회 편)로 바른 말은 '계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국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연구원, 1991)도 '구좌'를 순화한 말로 '계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예전에 '노견'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대신 '갓길'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정과 그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고속 도로를 가다 보면 고장난 차를 세워 두거나 소방차, 경찰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 곁에 이어져 있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만 해도 '노견(路肩)'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영어로 '(road) shoulder'라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옮겨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은 일본에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어색한 한자어라는 이유로 '길어깨'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길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얼른 알기 어렵다는 등 문제점이 많아 다시 '갓길'로 바꾸었습니다. 이 '갓길'이 '노견' 또는 '길어깨'를 순화한 우리말입니다.
'노견' 또는 '길어깨'는 버린 말로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고속 도로 등의 표지판에 모두 '갓길'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익히 알고 쓰고 있으므로, 곧 '노견'이나 '길어깨'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갓길'은 고운 우리말을 만들어 살려 쓴 좋은 본보기입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데빵'이 우리말입니까? 아니라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바꿔 쓰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 : 
	'데빵'은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말입니다. 이 말은 '철판'을 뜻하는 일본말 '뎃판(てっばん)'이 50년대 우리 나라 군대에서 '네 배에는 뎃빵 깔았니?'에서처럼 쓰였던 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철판' 대신 쓰이던 이 말이 지금은 그 뜻이 점점 변하여 명사적 용법으로는 "그 사람이 데빵이야"에서처럼 '우두머리, 대장, 최고' 등을 뜻하고, 부사적 용법으로는 "그 사람 집은 데빵 커"에서처럼 '매우, 무척' 등을 뜻합니다.
이 말은 일본말일 뿐더러, 조금은 저속한 말입니다. 따라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신 '우두머리, 대장, 최고, 매우, 무척' 등의 우리말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골라 써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든 예는 "그 사람이 우두머리야", "그 사람 집은 무척 커" 등과 같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차를 몰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만땅'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립니다. 우리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만땅'은 한자어 '滿'과 영어 '탱크(tank)'가 결합한 말로,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말은 주로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가득 채운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이 말은 별로 곱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더욱이 우리말이 아니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만땅!"하고 외치는 사람은 별로 품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또는 줄여서 '가득요', '가득' 등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자동차의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을 가리키는 '엥꼬(えんこ)'라는 말도 '만땅'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일본말이므로 우리말로 바꿔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다'와 같이 항상 우리말을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저희 회사의 남자 사원들은 퇴근할 때가 되면 "오늘은 이만 시마이합시다"라고 종종 말합니다. '시마이'라는 말이 일본말이 아닌지요? 

	답변 : 
	'시마이(仕舞い)'는 일본말이 우리말 속에서 쓰이는 한 예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끝', '끝마침', '마침', '마감' 등은 금방 떠오르는 우리말들입니다. 이와 같이 알기 쉬운 우리말을 두고서 굳이 '시마이' 같은 외래 용어를 써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예로 든 "오늘은 이만 시마이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은 이만 끝냅시다", "오늘은 이만 마감합시다" 등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참고로, 공장 등에서 어떤 일감을 마지막으로 손질하는 것을 가리켜 쓰는 말로 '시아게(仕上げ)'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일본말이므로 우리말 순화어인 '마무리' 또는 '마무리하다'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횟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나고 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나고'가 우리말입니까, 아니라면 우리말은 무엇입니까? 

	답변 : 
	'아나고'는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말(穴子, あな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나고'라는 일본말을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는 것도 아니며, 또 사람들이 그 말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각 지방마다 이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이 있는 점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다만, 각 지방마다 그 이름이 같지 않아 혼란을 일으킵니다. '아나고'에 해당하는 우리말 표준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전남, 경남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말로 '붕장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아나고'를 가리키는 우리말 표준어입니다. 정약전(丁若銓)의 '자산어보(玆山魚譜)' (1815)에 따르면 '아나고'의 우리 나라 한자어 이름은 '해대리(海大驪)'이며, 속음으로는 '붕장어(硼長魚)'입니다. 여기에서 '붕(硼)'은 취음(取音) 표기이므로 한자어가 아닙니다. 이 '붕장어'는 사전에 표준어로 올라 있으며, '국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연구원, 1991)에도 '아나고 회'는 '붕장어 회'로 고쳐 쓰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아나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말 이름으로 '바다 장어(-長魚)'가 있습니다. 사전에 따르면 이 '바다 장어'는 '아나고'라는 특정한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장어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나고'도 바다 장어의 한 종류이므로 1995년에 심의 고시한 일본어투 생활 용어의 순화에서는 '바다 장어'도 '아나고'의 순화어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우리 나라 물고기의 분포, 생태, 방언명 등을 폭넓게 조사한 '한국어도보(韓國魚圖譜)'(鄭文基)에 의하면 전남 지방에서 이 물고기를 이르는 말로 '꾀장어'가 있습니다. 이말 역시 '아나고'의 표준어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에 표준어로 올라 있는 '꾀장어'는 '아나고'와는 다른 종류의 바닷물고기이며, 보통 낚싯밥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앞에 든 책에 따르면 이 밖에 남한 지역에 넓게 보이는 '바다 뱀장어'를 비롯하여 '붕어지(충남, 황해도)', '장관, 벵찬(함남)', '참장어(진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표준어가 아닙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엑기스'라는 말을 사용한 상품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옳습니까? 

	답변 : 
	'엑기스'는 원래 일본에서 외래어가 우리말에 그대로 들어온 예입니다. 이 말은 네덜란드의 'extract'에서 온 것입니다. 더 멀리는 라틴어의 'extractus(뽑아내다)'에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네덜란드어 'extract'에서 '-tract'를 제외한 'ex-'만을 취하여 '에키스(エキス : 越幾斯)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동식물 등 천연의 약물의 삼출액(渗出液)을 저온으로 증발시킨 의약품(금성판 국어대사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본식 외래어 '엑기스'는 우리 국어에서는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국어에서는 '진액(津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우리말을 찾아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옷의 물방물 무늬를 가리켜 흔히 '뗑뗑이'라고 하는데, 일본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알고 싶고, 또 의생활에 관련된 말 가운데 모르고 쓰는 일본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뗑뗑이'는 일본말에서 온 것입니다. 일본말 '덴덴(點點, てんてん)'에 접미사 '이'가 붙은 말입니다. 무늬를 뜻하는 '가라(柄)'라는 일본말을 붙여 '뗑뗑이 가라'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 말을 순화한 우리말은 '물방울 무늬'입니다.이 밖에 의생활에 관련하여 쓰는 일본말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지 끝을 가부라를 해야겠어"
"너는 곤색 치마가 잘 어울려"
"이 스웨터는 시보리가 잘 되어 있어"
"올 여름에도 나시가 유행할 거예요"
"이 가다마이는 우라가 시원찮네"
"에리를 바로 해야지"
"내 우와기 어디 있지?"

위에 예들은 일상 생활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일본말들입니다. '가부라(鏑)'는 바지 따위가 길거나 멋을 부리기 위해 끝단을 접어 박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말로는 '접단' 또는 '밭접단'입니다. '밭－'은 '밭사돈, 밭다리'처럼 바깥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곤색'은 '紺'의 일본식 발음 '곤'에 '색'을 붙인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감색, 검남색, 진남색'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보리(絞)'는 물수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옷소매 따위를 조여 주는 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뜨개)조르개'라고 합니다. 소매 없는 옷을 가리키는 '나시' 역시 일본말 '소데나시(袖無)'가 줄어든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맨팔옷, 민소매'로 쓸 수 있습니다. '가다마이(片前)' 역시 일본말로서 양복저고리의 섶을 조금 겹치게 하여 단추를 외줄로 단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흔히 '싱글(single－breasted)'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우리말로는 '홑자락, 홑여임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다마이'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양복을 뜻하는 말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경우 '양복'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우라(裏)'는 '안(감)', '에리'는 '깃' 또는 '칼라', '우와기(上衣)'는 '(양복)저고리'나 '상의' 따위로 쓸 수 있는 일본말들입니다. 이 밖에도 '기지(生地)'(양복 기지, 기지 바지 등)도 일본 말이며, '미싱'은 영어 'machine'이 일본식 음으로 변한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부랑인' 용어는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낙인시하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자", "노숙자", "구걸 행위자" 등으로 지칭되고 불량하다는 어감이 강해, 이들을 선도 보호하고 자활시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좀더 가치 중립적인 새로운 용어로 개칭했으면 합니다. '방랑자', '떠돌이', '걸인', '노숙자' 등의 다른 용어로 고치면 어떨까요? 

	답변 : 
	일정한 주거가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며 구걸하거나 노숙하는 사람에 대한 용어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랑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전에서 부정적인 뜻풀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언중들의 의식 속에서는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불량하다는 어감이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전적인 뜻은 단지 "일정한 거처가 없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방랑자'나 '떠돌이'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풀이를 갖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 기거할 장소에 대한 필요가 큰 사람들은 아니어서 보호 기관 입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걸인', '노숙자'는 부랑인 선도 시설 입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들은 일부의 의미를 전체에 확대시켜 사용하는 경우여서 적절치 않으며, 특히 '걸인'의 경우 '부랑인'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개칭의 뜻이 강하다면 '무숙자'라는 용어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 '무숙자'는 질문자가 의도하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또한 복지 시설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라는 뜻에 비교적 근접한 용어라고 판답됩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잠수부'의 '-부'가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천히 여기는 말로 생각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잠수사'(또는 '잠수기능사')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사전에 '잠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잠수사'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잠수부'의 '부(夫)'에 천시의 뜻이 있어 '잠수사(潛水士)'로 고친다는 견해에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부'를 '농부', '어부' 등 주로 특별한 학문적 지식 없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에 써 왔으나, (비록 직업명은 아니지만) 어떠한 속성의 사람을 가리켜 '사대부(士大夫)', '대장부(大丈夫)'라고 하였던 예에 비추어보면 '부' 자체에 천시의 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현대에 생긴 직업명 '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도 '부'를 피하여 '우편집배원(郵便集配員)'이라고 하였지만, '우편집배원'에 비하여 '우편배달부'가 천시의 뜻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편배달부'가 어감이 더 좋게 느껴진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부', '잠수부' 등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인식하는 것은 애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기인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직업명의 '부'라는 말까지 꺼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직업의 귀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결국 단어의 의미에도 영향을 끼쳐 그 말이 얕잡아보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꾼'은 '노름꾼, 주정꾼'처럼 다소 저급하게 인식되는 직업 또는 사람에게 쓰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천시의 뜻을 지닌 것이 분명치 않은 말들을 손쉽게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기존의 '간호원(看護員)'은 '원'을 피하여 '간호사(看護師)'로 바꾸었습니다(看護士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원(硏究員)' 같은 예를 보면 '원'에 낮춤의 의미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 '사(師)'는 '도박사(賭博師)' 같은 말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도박사'보다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간호원'을 '간호사'로 바꾼 것이 실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수부'를 '잠수사'로 바꾸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어떤 말이 천시의 뜻으로 분명히 굳어진 것이 아닌 이상, 그 말을 자꾸 피하기보다는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잠수부'의 경우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지닌 특정의 잠수부를 구분할 목적에서 따로 '잠수사'로 쓰는 것은 공감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잠수사'를 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말이 널리 쓰이면 국어사전도 자연히 이를 수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의 잠수부뿐만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잠수를 업으로 삼는 사람'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잠수부'까지 억지로 '잠수사'로 고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국어사전이 '잠수부'가 널리 쓰이는 현실을 무시한 채 잠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 '잠수부' 대신 '잠수사'로 수록할 수는 없습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터키탕'은 맞는 말입니까? 

	답변 : 
	증기탕이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터키탕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키에서는 한국어에서 특정 목욕업을 가리키는 말로 터키 국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터키 정부의 항의를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터키탕이란 말은 바른 말이 아니므로 증기탕으로 바꾸어 불러야 하겠습니다.


	분야 : 
	44. 국어순화

	질문 : 
	'향정신성 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이라는 용어는 그 단어 자체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고 싶은데, 적당한 용어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 :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전적 정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의 총칭' 또는 '환각, 각성 및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용어는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없는데, 이는 그 말이 의학 분야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어는 특정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용도를 위해 한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것이 지시하는 개념에 꼭 맞는 자연 언어 표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나타내는 쉬운 용어를 찾아낼 수는 없으며 다른 특정한 용어를 만들어 그 말을 다시 정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용어는 현재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형성 규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구성에서 '향(向)-'이 '--에 작용하는' 또는 '--에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처럼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구성은 극히 소수의 의학 전문 용어를 제외하고는 우리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향갑상선 호르몬'이나 '향부신피질 호르몬'같은 몇몇 의학 용어에 사용되지만 이는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어형입니다.
변경 명칭으로는 '정신 자극(성) 의약품'이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용어 외에도 '환각성, 습관성, 중독성' 등의 용어를 검토해 보았는데, 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특성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의미로는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본래 영어의 'psychotropic drug'를 번역한 것으로 이것을 '정신 자극(성) 의약품'이라고 하면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라는 본래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onadotropic hormone'을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등 접미사 '-tropic'이 붙은 말을 '--자극'이라고 번역하는 관례와도 맥을 같이 하게 되므로, 체계를 중요시하는 학술 전문 용어의 번역어로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분야 : 
	51. 건의 및 제안

	질문 : 
	남북한이 1992년 6월에 잠정 합의했다고 하는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다음과 같이 잘못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전적 정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의 총칭'' 또는 ''환각, 각성 및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용어는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없는데, 이는 그 말이 의학 분야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어는 특정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용도를 위해 한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것이 지시하는 개념에 꼭 맞는 자연 언어 표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나타내는 쉬운 용어를 찾아낼 수는 없으며 다른 특정한 용어를 만들어 그 말을 다시 정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ㅈ'은 'j'로 적어야 하는데 'c'로 적도록 한 것. 
  둘째, 'ㄱ, ㄷ, ㅂ'을 'g, d, b'로 적어야 하는데 'k, t, p'로 적도록 한 것. 
  셋째, 모음 'ㅢ'를 'yi'로 적도록 한 것.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주십시오. 
첫째, 'ㅈ'을 'c'로 적으면 자칫 'ㅋ'으로 읽기 쉽다는 지적은 영어만을 고려하면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로마자를 쓴 모든 언어에서 'c'가 'ㅋ'으로 소리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자는 글자 자체로 정해진 소릿값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m, n' 같은 글자는 로마자를 쓰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m］,［n］의 소릿값을 갖지만 'c'나 'g, j, r, w' 등은 언어에 따라 무척 다른 소릿값을 갖습니다. 에스파냐어의 'Cecilia'는 발음이［sesilia］여서 '세실리아'이며 이탈리아어의 'Sicilia'는 발음이［sit  ilia］여서 '시칠리아'입니다. 따라서 영어에서 'c가 'ㅋ'의 소릿값을 갖기 때문에 'ㅈ'을 'c'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ㅈ'을 'c'로 나타낸 것은 격음의 로마자 표기를 국어의 평음에 해당하는 로마자에 'h'를 덧붙여서 하는 것이 한글과 로마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적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분야 : 
	51. 건의 및 제안

	질문 :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표기할 수 없는 외국어 음가가 반드시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로［ｆ］는 'ㆄ'로,［ｖ］는 'ㅸ'로 적으면 어떨까요? 

	답변 : 
	외국말이 우리말에 차용되고 있는 말을 외래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래어는 원래 외국어의 단어였으나 이제 우리말의 일부가 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들어온 '텔레비전, 트럭, 택시, 호텔, 가스, 패션, 팀',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레스토랑, 뉘앙스', 독일어에서 들어온 '캅셀,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언어의 음운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외국어의 단어가 우리말에 차용되면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차용이 되면서 원래 언어의 발음이 변질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절음(낱낱의 소리의 음가)의 변화와 초분절음(고저, 장단, 강약)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먼저 초분절음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영어의 'ticket［t  kit］'은 두 개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데 첫번째 모음에 강세가 놓여서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첫째 모음을 둘째 모음보다 아주 세게 발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어 'ticket'에서 차용된 국어 '티켓'을 발음할 때는 그러한 강세의 차이를 나타내어 발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국어의 '티켓'을 말할 때는 영어의 'ticket'의 강세가 없어져 버립니다. 분절음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영어의 'bag［b  g］'과 같은 단어는 세 개의 소리［b］,［  ］,［g］로 되어 있습니다. 'bag'에서 들어온 국어의 '백'과 비교할 때 세 소리 다 국어의 'ㅂ', 'ㅐ', 'ㄱ'과 같지 않습니다. 첫번째［b］는 유성음입니다만 국어의 낱말 첫 머리의 'ㅂ'은 무성입니다. 그리고［  ］도 국어의 'ㅐ'와는 달리 보다 앞 쪽에서 그리고 약간 더 낮은 위치에서 발음됩니다. 세번째［g］은 유성음이나 국어의 '백'의 'ㄱ'은 무성음입니다. 따라서 영어의 'bag'을 영어 발음을 살려서 한글로 표기하려면 그냥 '백'으로는 안되고 세 가지 글자 'ㅂ, ㅐ, ㄱ'에 각각 '유성음, 낮고 앞쪽인 위치, 유성음'의 특징을 나타낼 별도의 기호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호를 붙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는 한 낱말 첫 머리의 자음을 유성음으로 발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며 영어의［  ］와 같은 발음을 낼 수 없습니다. 위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어의 거의 모든 소리가 국어의 소리와 조금씩 다르거나 아주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외래어를 원래 외국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나타내면 거의 모든 자음과 모음에 별도의 기호를 붙여서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가를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합니다. 외국어의 단어가 다른 언어에 차용되면 차용하는 언어의 음운 구조에 맞게 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어에서 쓰이는 문자 이외의 기호를 외래어의 표기에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외래어도 국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분야 : 
	51. 건의 및 제안

	질문 : 
	외래어 표기법에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는 그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해서 쓰는 것은 우리 민족 사이에서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인과 의사 소통을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발음하는 대로 우리가 적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같은 한자를 쓰는 중국과 일본의 인명, 지명을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양의 인명과 지명 표기를 개정하여 주십시오. 

	답변 : 
	중국과 일본의 인명, 지명을 표기하는 표기 원칙은 우리 한자음대로 읽지 아니하고 중국어나 일본어의 발음에 따르는 원지음 주의입니다. 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고유명사의 표기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은 바로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음을 가장 가깝게 옮기는 원지음 주의입니다. 어떤 지역의 지명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중국이나 일본의 지명, 인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래에 우리 나라에서 중국, 일본의 지명, 인명을 우리 한자음대로 읽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가운데 원지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우리의 문자 생활이 한글이 아니라 거의 한자에 의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약 50년이 가까운 지금, 비록 완만하기는 하지만 한자의 사용 정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일간 신문에는 아직 한자가 널리 쓰이고 있지만, 중고교 교과서에서는 한자가 안 쓰입니다.) 또한 이웃 나라와의 교류는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왕성해져서 원지음을 아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지명, 인명을 꼭 우리 민족끼리뿐 아니라 외국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말해야 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지음 주의의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고, 이에 따라 1986년의 외래어 표기법 개정시에 원지음 주의에 따른 중국어 표기법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아직 기성 세대에는 우리 한자음이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정해진 외래어 표기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따라서 혼란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오쩌둥보다는 모택동이, 덩샤오핑보다는 등소평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양쯔 강보다는 양자강이, 상하이보다는 상해가 널리 쓰이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우세한 중국과는 달리 일본의 지명, 인명의 경우는 원지음이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후쿠오카가 동경, 대판, 경도, 명고옥, 복강보다 널리 쓰이고 있고, 가네마루, 미야자와, 가이후, 다나카 등이 금환, 궁택, 해부, 전중보다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은 아직도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습관이 뿌리 깊은데 이것도 점차 바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오즈민, 덩야핑 등 운동 선수 중심으로 중국 인명을 중국어음에 따라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과 수교를 하는 등 원지음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고 그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언어 문제에 관한 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완만하게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혼란스럽게 보이더라도 이것이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 
	51. 건의 및 제안

	질문 : 
	TV 연속극을 보면 일본말을 우리말인 양 방송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 습니다. 문화체육부에 국어 순화를 위한 부서가 있다고 하니,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는 일본말,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어 단어들을 하루 속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 

	답변 : 
	우리말 속에 남아 있는 일본말을 하루 빨리 추방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정부에서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 행정 용어, 법령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총무처, 법제처에서 있었으며, 과거 문교부는 이러한 행정, 법령 용어를 제외한 일상 용어의 순화에도 적잖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 성과로 '행정 용어 순화 편람', '법령 용어 순화 편람', '국어 순화 자료집' 등을 매년 발간하여 순화한 말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관련 기관과 국민들이 이 말들을 실제로 쓰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도 연구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과 심의 기구인 국어심의회를 설치하여 여러 기관,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식 한자어, 서양 외래어와 외국어, 국적 불명의 말 등을 쉽고 고운 우리말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1991년부터 국립국어연구원과 함께 '우리말 건설 용어집', '우리말 미술 용어집', '우리말 식생활 용어집', '생활 외래어 순화집', '봉제 용어 순화집', '전산기 용어 순화집' 등을 자료집으로 펴낸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5년에는 '일본어투 생활 용어'를 정리하여 '일본어투 생활 용어 순화집'을 발간하여 각급 기관과 국민들에게도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기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은 점차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꾸준히 그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어 순화는 짧은 기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므로 그 실효성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든 정부 기관의 노력이 일본말 등에 물든 우리말을 완전히 순화하는 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단순히 국어 순화를 담당할 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특정의 책임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꾸준히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어 순화는 담당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언론 기관 등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과 단체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 각자의 인식과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국어 순화의 전망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말 속에는 일본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러한 말들이 세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라', '쓰메키리', '다마내기' 등은 이제 젊은 층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동안 정부와 각 기관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국어를 사랑하고 지켜 나가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믿습니다. 


	분야 : 
	51. 건의 및 제안

	질문 : 
	1984년에 고시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립국어연구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영어권을 비롯해서 독일어, 프랑스어권에서 우리 나라의 지명, 인명을 표기할 때에 현행 로마자 표기법과 거의 일치하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유지하면 국내의 로마자 표기와 외국의 로마자 표기가 일치한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안된 많은 로마자 표기법 중에서 외국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비교적 가깝게 발음할 수 있는 표기법이기도 합니다.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반달표(˘)와 어깻점(')은 컴퓨터와 텔렉스 등에서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아예 다른 글자를 써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지하철의 역명 표기나 도로 표지판에서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대로 반달표와 어깻점을 잘 지키고 있지만 개인이 자기 이름을 적을 때나 기업이나 학교 등에서 그 명칭을 표기할 때에는 반달표와 어깻점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표기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무척 흔합니다. 요컨대 부가 기호, 그 중에서도 특히 반달표는 기계에 의한 문자 생활에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불편하므로 반달표와 어깻점을 쓰지 않는 표기법이라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둘째,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로마자 표기를 하기 때문에 국어의 철자를 복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어의 철자를 복원할 수 있는 표기법이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높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점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6년 말에는 국내외적으로 현행 표기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료집'을 간행하였으며, 1997년에 들어서는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전문가들로 로마자 표기법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분야 : 
	51. 건의 및 제안

	질문 : 
	국어에서는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외래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국어 단어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스케일링, 포스터, 브레이크, 샴푸의 트리트먼트 효과' 등이 이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외래어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에 대한 귀 연구원의 견해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외래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대체 가능한 단어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 
	외래어와 외국어는 구별해야 합니다. 외래어는 본디 다른 언어의 낱말이 우리말에 들어와서 쓰임으로써 우리말의 일부가 된 낱말이고, 외국어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외래어는 당연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말인 반면에 외국어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하신 '스트레스', '스케일링', '포스터', '브레이크', '샴푸'는 외래어에 속하나 '트리트먼트'는 영어의 낱말(treatment)일 뿐입니다. 물론 여성 중의 다수가 이 말을 알고 있고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리트먼트'와 같은 말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이 영어 등의 서양 말에 잠식당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샴푸의 트리트먼트 효과'에 대하여는 '샴푸의 모발 회복 효과'로 대신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광고가 대중의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광고 문안 작성자는 책임 의식을 무겁게 느끼며 광고 문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 연구원에 이런 광고 문안 검토를 요청할 경우 답변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특히 상표나 광고 문안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연구원의 질의응답자료집을 옮김----------------------

